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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합니다.

 한 해의 풍요로운 기억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커지는 계절입니다. 국가유산청 「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울산 쇠부리 기술 복원 전승 학술대회에 귀하를 초대하게 되어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Time 2000 울산 쇠부리 : 기술·경관·사람” 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최대의 전통 제철기술인 

울산 쇠부리 기술을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탐구하는 자리입니다. 

  울산 쇠부리 문화(달천철장, 울산 쇠부리 기술, 울산 쇠부리 소리)는 문화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울산의 미래적 가치이자 

문화자원의 보고(寶庫)입니다. 그 중 울산 쇠부리 기술을 중심으로 조사·연구하여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질의 철을 생산하던 우리나라 최초의 철산지, 철을 캐던 달천철장에서 문화를 캐서 오늘의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술대회를 통해 향후 울산 쇠부리 기술의 미래무형유산 발굴 및 보존·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을 마련하고자 

하니 바쁘시더라도 의미 있는 학술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산북구청장  박 천 동    삼강문화재연구원장  최 종 규

제1부. 개회                                  진행 : 정재화(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사무국장)
 12:30~13:00 

 (30분) 참석자 등록 / 입장

 13:00~13:20 
 (20분)

환영사 : 박천동(울산 북구청장)
축  사 : 김상태(울산 북구의회 의장)

 13:20~13:30 
(10분) 장내 정리 및 기념촬영

      
제2부. 주제발표                           진행 : 소배경(삼강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13:30~13:40 
(10분)

제1발표.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용역 보고(사업보고)
                  발표자 : 이현석(가람문화재연구원장) 

                                 소배경(삼강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13:40~14:00

(20분)
제2발표.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실험의 성과와 과제(사업보고)

               발표자 : 강성귀(국가유산진흥원) 
14:00~14:20

(20분)
제3발표. TIme 2000, 울산쇠부리 문화사

                       발표자 : 이창업(울산도시재생지원센터장)   
14:20~14:40

(20분)
제4발표. 달천 철장의 문화적 경관과 사람들

                               발표자 : 김구한(전 울산대교수, 한국해양문화연구원)
14:40~15:00

(20분)
제5발표. 삶의 치열한, 울산광업소 광부스토리

                          발표자 : 윤석원(전 울산 삼미금속 광업부장) 
15:00~15:10

(10분) 휴식
15:10~15:30

(20분)
제6발표. 쇠부리소리 이야기

                     발표자 : 정상태(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
15:30~15:50

(20분)
제7발표. 전승사(傳承史)로 본 울산 쇠부리 기술의 특징

                                발표자 : 김권일(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15:50~16:00

(10분) 장내 정리

 제3부. 종합토론

16:00~17:00
(60분) 자유토론 및 종합토론

좌  장 이남규(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명예교수)

토론자 
배은경(울산연구원, 선임조사연구원)-이창업, 김구한
양선아(전북대학교 쌀삶문명연구원 전임연구원)-정상태, 윤석원
윤용현(전 국립중앙과학관 한국기술사과장)-김권일

17:00 폐회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입니다.

  미래 무형유산 ‘울산쇠부리기술’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자리
를 빛내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
늘 학술대회의 사회, 좌장, 발표, 토론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울산쇠부리기술’은 국내 유일의 전통제철기술이자, 울산이 가진 산업 역사의 뿌리를 보여
주는 소중한 무형유산입니다. 울산지역의 유구한 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달천철장에
서 오랜 시간 동안 쇠를 다루는 독창적인 기술과 정신은 오늘날 울산이 대한민국 산업 수
도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Time 2000 울산쇠부리 – 기술ㆍ경관ㆍ사람」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미래 무형유산으로서 ‘울산 쇠부리’와 관련된 그간 성과를 학문적으로 재조명함과 동시에, 
달천철장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토대로 미래 세대에까지 이어갈 방안을 모
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울산쇠부리기술의 보존과 발전은 물론, 지역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열정적인 논의들이 유익한 성과로 이어져, 울산 쇠부리 문화
의 전통을 잇고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30.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 천 동

환 영 사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김상태입니다.

  먼저, 2024년 미래 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에 울산의 자랑
스러운 쇠부리 기술이 선정되고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을 진
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새희망 미래도시 명품 
박천동 구청장님과 삼강문화재연구원 최종규 원장님을 비롯
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쇠부리 기술은 우리 조상들의 빼어난 기술력과 철학이 담긴,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 철기 
문화의 뿌리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유산을 오늘 학술대회에서 발굴하고 연구하며,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쇠부리 기술이 우리 울산의 독창적인 정체성으로 자리매김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주춧돌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와 북구의회에서도 쇠부리 기술을 포함한 소중한 무형유산들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발전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뜻깊은 자리를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울산 쇠부리 기술의 무한한 발전
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 11. 3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김 상 태

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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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발 표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용역 보고
이현석(가람문화재연구원장)

 소배경(삼강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및목록화학술용역 보고자료

이현석(가람문화재연구원장)/소배경(삼강문화재연구원조사부장)

경주 월성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및목록화학술용역보고자료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용역 보고(이현석·소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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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학술용역 보고자료

이번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용역｣은 국가유산청의 2024년 미래무형유산 발굴・육

성 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지역의 중요한 무형유산이자 명맥이 단절된 한국 전통제철기술의 조

사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목록화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아쉬움도 있지만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

를 거둘 수 있었다.

1. 통계

 이번 사업에서는 울산쇠부리기술 학술논저 326건, 경제사・민속학 자료 67건, 울산광역소 자료

200건 등 총 700건의 자료를 조사하고 목록화를 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는 것은 학술논저로, 각종 사료・학위논문・학술지 논문・발표문 등 모

두 330건에 달해 많은 사람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고, 이는 역시 울산 쇠부리가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울산광업소 자료와 전통산업박물관(권병탁) 자료는 각각 220건・67건으로 그 수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이 자료들은 대부분 쇠부리 유물・광업소 사진 및 도면 등 실물자료로 그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 없어 실제로는 매우 많은

수량이 존재한다.

1. 기술복원실험 보고 2. 울산 쇠부리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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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 전시 자료 4. 울산 쇠부리 축제

5. 울산 광업소 자료 6. 전통산업박물관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용역 보고(이현석·소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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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언론보도 자료

8-1. 학위논문 8-2.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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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학술지 논문 8-4. 발표문

8-5. 유적조사 보고 8-6. 금속분석 보고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용역 보고(이현석·소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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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외 자료 8-9. 기타 자료

9. 고지도 10. 위성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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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월성

 활용방안 및 과제

이번 목록화사업의 결과물은 울산쇠부리문화의 조사・연구 및 보존・정비, 문화콘텐츠 활용의 기

초자료가 될 전망이다. 울산광역시・북구청 등 관련기관과 연구자들의 연구 및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시민들에게 문화 컨텐츠 활용이라는 혜택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번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향후 ‘울산쇠부리문화 아카이빙 및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연계시

킬 필요가 있다. 울산시민들과 관련 연구자, 지자체 및 산하기관 등 울산 쇠부리에 관심 있는 사람

은 누구나 쉽게 접속해 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이번 사업의 성과가 한층

빛을 발할 것이다.

이번 사업은 목록화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들의 집성까지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학술논

저・불매소리・축제・공연 및 전시 관련 자료들은 개인 연구자 및 기관들의 보유자료가 있고, 울

산쇠부리소리보존회와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를 통한 집성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통산업박물관과 북구문화원 등의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실물 자

료들에 대해서는 그 정확한 현황 및 내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주 월성

 활용방안 및 과제

실물자료로는 1962~1970년대 쇠부리터에서 채집된 토철・슬래그・철기 등 각종 유물들, 울산광업소

에서 사용되었던 각종 물품과 현황사진 및 도면 등이 대표적이다. 예전 광업소에 근무했던 많은 시민들

에게는 당시 사용했던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울산광역시와 북구청에서는 이러

한 중요한 자료들에 대해 울산쇠부리 실물자료 전수조사 및 집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

다.

 ‘울산쇠부리기술’을 복원・전승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1~10차에 걸쳐 진행한 ‘울산쇠부리 기술복원

실험’ 연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 80％ 정도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실험연구를 마무리해 ‘울

산쇠부리기술 표준매뉴얼’을 수립한다면, 울산광역시 및 국가유산청의 무형문화유산 지정도 한결 빨라

질 것이다.

울산쇠부리기술 자료조사 및 목록화 용역 보고(이현석·소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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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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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발 표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실험의 성과와 과제
강성귀(국가유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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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Ⅱ

          2016 5 1 , 2024 10 1
        9 , 2017 10 ‘2017 ’ 

     1 10 . 

  1. 1

     
     

    2016 5
  13 15

     
  . 

   1
3)    . 

        80 , 200 , 60 . 4㎝ ㎝ ㎝
        ( 2 1 ) . ( , ) 10 20

      . ( ) 460 , 485 ( 277 , 760 ), ㎏ ㎏ ㎏ ㎏
    70 , 47 , 1:1.05(0.6/1.65):0.152:0.102 . ㎏ ㎏

           , 69.7 . ㎏
          , 0.011~0.32%C , 

       0.016%C, 0.174%C 1.64%C , 
   . .

 
 2. 2

 
        1

      2017 5
       12 14
   . , , , 1
      . 

      10 5 425 , 382.5 (㎏ ㎏
    250 , 632.5 ), 52 , 39㎏ ㎏ ㎏ ㎏

 , 1:0.9:(0.59/1.49):0.12:0.09 . 

3)           , 137 , 63 , 85㎝ ㎝ ㎝ 
        2~3 . , 20㎝ 

             . 80㎝
  .  

  1. 1 (2016. 05. 14) 

  2. 2 (2017.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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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113.15 . 0.014~0.192 .㎏

 3. 3

    ‘2017 
    ’ 2017 10
   20 22

   . 3
    1 2・
     
    

 . 
     11 , 4㎜ 
         (pellet) (3~4 )․ ㎝

       170 , 340 ( 250 , 590 ), 17 , 21.19㎏ ㎏ ㎏ ㎏ ㎏ ㎏
   . 1:3.47(1.47/2.0):0.1:0.125 . 

            , 4 , 
         . 12.75 57.8㎏ ㎏

          70.55 . 4.26~4.451%C㎏
          , 

 0.172~0.53%C . 

 4. 4

    3
   

   
   

   
   2018 5

   11 13
   

 . 
          . 80㎝

        , 3 20 220 . ㎝ ㎝
          . 11 20

         , 300 , 600 ( 610 , 1,230 , 20㎏ ㎏ ㎏ ㎏

  3. 3 (2017. 10. 21)

  4. 4 (2018.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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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 1:4.1(2.03:2.0 :0.67):0.2 . ㎏ ㎏
           , ( ) 1 , 湯場

         , (pool) . 
           24 , 37.9 126.4 188.3㎏ ㎏ ㎏ ㎏

       . 0.28~0.82%C , 3.1~4.70%
  , , .  

   5. 5

     
    2019

    5 10 12
 . 

   ・
   

   . 
   80 , 4㎝

         30 250 . 150 , 100㎝ ㎝ ㎝ ㎝
        , , ( )

          . 1
   . 4)      . 

            14 16 . 1 50 8 57
       380kg, 750 ( 630 , 1,380 ), 60 , ㎏ ㎏ ㎏ ㎏

 1:1.97(1.62/3.63):0.16 . 
          , 9 , 2

         4 , 
   . 8   3.85 . , 1.72㎏   %C 1

  3.85~4.5%C .

 6. 6

            2020 10 9 11 . 
        , 

          1/2 . 
       , 60~90 , 40~70 , 250 . ㎝ ㎝ ㎝
        , 1 . 

4)          10 (24.7 ×8 ×6.6 ×7.87) 6 , 1 60㎏ ㎝ ㎝ ㎝ ㎏
          . , . 

        1 .

  5. 5 (2019.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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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 
    11 17

  . 2
    7 50
   310 , 660㎏

  ( 390 , ㎏ ㎏
         100 , 1,150 ), 22 , 30 , ㎏ ㎏ ㎏ ㎏

 1: 2.13(1.26/0.32/2.45): 0.071:0.097 . 
         , 4 . 1~3 , 4

 른 낲껺뎜땊 돺쌲 뺫땻 뎦 ꧱댮ꂺ 뭲뺫ꇲ 껶멶딖 ꈦ 땊ꡆ 뺚( ) . 72.25 , 湯場 ㎏
꽢쌾ꖟ 딮 댚髋뗫 껶멶땊ꂺ3.53~4.18%C .

   7. 7

鼚 뒪 땒ꭖ뼆 땒鰢랖 뒎꺆 ꃂ멲  2021 10 22 24
멶땻 낺쎮땻뎦껲 랚썟ꇮ뎞ꂺ 駖Ꞟꁪ 뗲 맾 . 6
낺쎮뎦껲 꺂둿ꇲ 驙딚 꿮하돂 떂꺂둿하돖
ꂺ 낺쎮딖 낲駚 ꭚ ꆯ댞 랚썟ꇮ뎞딒ꡆ. 12 42 , 
꽷쉣 駲낲 낲駚 ꭚ 쒚ꭖ뼆 낲駚 ꭚ ꆯ2 39 8 34
댞 ꭚ髧 뺚 Ꞣ땻땛 ꭚ300 , 600 ( 430 , ㎏ ㎏ ㎏
髧 땻땛 뙛ꚢ 쒚 뫳 땻땛 낂20 , 1,050 ), ㎏ ㎏
ꕮ鯎 딚 땻땛하돖ꂺ 땻땛갚듾딖 28 . 1:2.0 ㎏

땊ꂺ(1.43/0.067/3.5):0.093 . 
낺쎮骆髒 껶멶딖 쑢 뭲뺫ꇮ뎞딒ꡆ ꈦ   , 4 , 

샦땻꾶ꧪ뺫6)뎦 ꧱댮ꂺ 駖Ꞟ 麊ꭖ딮 뛧댯ꭖ됖 . 
骾魂ꠣ 하ꭖ뎦ꁪ 뭲뺫ꇮ랖 댠딖 껶멶鬊駖 鹾댚 땞뎞ꂺ 꺳꺆쉞딖 뭲뺫 껶멶 髒 駖. 47.85㎏
Ꞟ 麊ꭖ 껶멶ꄿ뎊Ꞃ ꋇ ꈦ 땊ꡆ 뺚꽢쌾ꖟ딖 땊ꂺ36.4 84.25 , 3.9~4.4%C .㎏ ㎏

5) 뗲 맾 낺쎮 ꌢ 뗲땧ꇲ 샦땻꾶ꧪ뺫땊 點ꤊ ꤊ驆뒢 땊ꆯ땊 땦듶ꙃ랖 ꢑ썞ꂺ 뗲 맾 낺쎮뎦껲ꁪ 샦땻꾶 5 . 6
딮 ꤊ驢Ꝓ 뙆뗞하돂 쑢 뭲뺫 낲 땊 꺳꺆ꇶ 꿮 땞ꆚ 랲Ꞃ Ꞻ1 22.64 , 2.83 (20 ×6 ×3 ×7.87) 8㎏ ㎏ ㎝ ㎝ ㎝
딮 샦땻꾶駖 ꃖ뱃ꇮꆚ 껺骚하돖딒ꡆ 둎쏫삖딖 떂Ꝓ 꺂둿하돖骶 駖끺 ꨆ뭲딚 듚썊 ꧪꂻ딖 Ꞣꊺ랖 , 
댠댮ꂺ 둎쏫삖 麊ꭖ뎦 뛒ꤒ꺂Ꝓ 먚뒢 샦땻꾶삖딚 맣ꁪ ꩫ딒 쑢뎦 驎몦 뗲땧하돖ꂺ. 3 .

6) 샦땻꾶ꧪ뺫딖 뗲 맾 낺쎮 ꌢꂺ 뭲뺫ꖟ딚 뛚땊骶 쑵꿮Ꝓ 쑢 ꁮ꘎ꂺ 쑢 뭲뺫 낲 딮 샦땻꾶 6 1 . 1 16.98㎏
駖 꺳꺆ꇶ 꿮 땞ꆚ 랲Ꞃ 갚뛧 Ꞻ딮 샦땻꾶駖 ꃖ뱃ꇮ驢 껺骚하돖딒ꡆ, 2.83 (20 ×6 ×3 ×7.87( )) 6 , ㎏ ㎝ ㎝ ㎝
샦땻꾶ꧪ뺫 딚 뗲땧하돖ꂺ4 .

꺂랚 뗲 맾 낺쎮6. 6 (2020. 10. 10)

꺂랚 뗲 맾 낺쎮7. 7 (2021.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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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

鼚 뒪 땒ꭖ뼆 땒鰢랖 뒎꺆 ꃂ  2022 5 13 15
멲멶땻 낺쎮땻뎦껲 랚썟ꇮ뎞ꂺ 駖Ꞟꁪ . 6・
맾 꾶ꭖꞂ駖ꞞꝒ 꿮하骶 齨돂 떂7 20㎝ 
꺂둿하돖ꂺ7) 낺쎮딖 낲駚 ꆯ댞 랚썟ꇮ. 12
뎞딒ꡆ 꽷쉣 駲낲 낲駚 쒚ꭖ뼆 낲駚 , 3 5 16
ꭚ ꆯ댞 ꭚ髧 뺚 Ꞣ땻땛 200 , 420 (㎏ ㎏

ꭚ髧 땻땛 뙛ꚢ 쒚 뫳 땻땛 540 , 100 , ㎏ ㎏
낂ꕮ鯎 Ꞟ꺂뽶 딚 땻1,060 ), 20 , 16㎏ ㎏ ㎏

땛하돖ꂺ. 
땻땛갚듾딖 땊1:2.1(2.7/0.5/5.3):0.1: 0.08
ꂺ 낺쎮骆髒 껶멶딖 쑢 뭲뺫ꇮ뎞딒ꡆ 샦땻꾶ꧪ뺫. , 3 , 8)뎦 ꧱댮ꂺ 駖Ꞟ 麊ꭖ 뛧댯ꭖ됖 骾魂. 
ꠣ 하ꭖ뎦ꁪ 뭲뺫ꇮ랖 댠딖 껶멶鬊駖 땪뙊하돖ꂺ 꺳꺆쉞딖 듶뭲 껶멶 딚 쇂쌾하. 32.95㎏
돂 ꈦ 땊ꡆ 뺚꽢쌾ꖟ딖 땊ꂺ49.63 , 4.07~4.4%C .㎏

   9. 9

鼚 뒪 땒ꭖ뼆   2023 5 12 14
땒鰢랖 뒎꺆 ꃂ멲멶땻 낺쎮땻
뎦껲 랚썟ꇮ뎞ꂺ 駖Ꞟꁪ . 6~8
맾 꾶ꭖꞂ駖ꞞꝒ 꿮하돂 떂
꺂둿하돖ꂺ ꂺꞢ 駖Ꞟ딮 꺗. 
ꭖꁪ 땊뗚 낺쎮뎦껲 뙗댚랖驢 
뭫뙆ꇲ 驙髒 ꃂꞂ 랗ꞓꇮ驢 
하돖骶 齨땊ꁪ 뗲 맾 낺쎮ꂺ 麄딖 땊ꂺ 낺쎮딖 낲駚 ꭚ ꆯ댞 랚썟ꇮ, 8 20 250 . 12 28㎝ ㎝
뎞딒ꡆ 꽷쉣 駲낲 낲駚 ꭚ 쒚ꭖ뼆 낲駚 ꭚ ꆯ댞 ꭚ髧 뺚 Ꞣ땻땛 , 2 52 6 52 250 , 500 (㎏ ㎏

ꭚ髧 땻땛 뙛ꚢ 쒚 뫳 땻땛 낂ꕮ鯎 딚 땻땛하돖ꂺ 땻땛갚500 , 100 , 1,100 ), 19 . ㎏ ㎏ ㎏ ㎏
듾딖 땊ꂺ1:2.0(2.0/0.4/4.4):0.076 . 
껶멶딖 쑢 뭲뺫ꇮ뎞딒ꡆ 샦땻꾶ꧪ뺫  2 9)뎦 ꧱댮ꂺ 駖Ꞟ 麊ꭖ뎦ꁪ 魂낂쏫 ꭖ뗫쏫 샦쏫 . , , 

ꋇ 꽢쏫 껶멶 뺚骆 꺂땊 밾쀂 멶 낂ꕮ鯎뎦 ꧫ앢 멶 鬊ꗾ멶 ꧥ 뭲뺫ꇮ랖 댠딖 껶멶鬊, , , 
駖 땪뙊하돖ꂺ 꺳꺆쉞딖 듶뭲 껶멶 髒 駖Ꞟ 麊ꭖ 꺳꼇ꤒ 딚 쇂쌾하돂 . 23.55 132.2㎏ ㎏
ꈦ 땊ꡆ 껶멶딖 뺚꽢쌾ꖟ 딮 댚髋뗫 껶멶땊ꂺ155.75 , 2.9~3.9%C .㎏

7) 뗲 맾 낺쎮뎦껲ꁪ ꭚ髧딚 ꨆ꽢하돖딒鹮 뗲 맾 낺쎮뎦껲ꁪ ꨆ꽢Ꝓ 랚썟하랖 댠댮鰆 ꌢꤎ뎦 駖Ꞟ딮  6 7 8・
齨땊Ꝓ 齨돂 밾뺚 낲駚딚 쐫하骶땦 하돖ꂺ.

8) 샦땻꾶ꧪ뺫뎦껲 샦땻꾶딮 ꭚꞂꝒ 끓驢 하鰆 듚썊 샦땻꾶 하ꭖ딮 駗 껲ꞂꝒ ꈻ鯖驢 하돖ꂺ 쑢 뭲 . 1
뺫 낲 딮 샦땻꾶駖 꺳꺆ꇶ 꿮 땞ꆚ 딮 샦땻꾶 Ꞻꁪ ꃖ뱃ꇮꆚ 껺骚하돖骶 Ꞻ19.061 2.723 6 , 1㎏ ㎏
ꁪ 뺫ꆚ Ꞧꂾ뎦 껺骚하돂 뗲땧하돖ꂺ.

9) 뗲 맾 낺쎮뎦 꺂둿ꇲ 껺骚ꆚ 뛧 뺫ꆚꭖꭚ ꞺꝒ 뗲둎하骶 껺骚하돖ꂺ 쑢 뭲뺫 낲 딮 샦땻 8 1 . 1 16.338㎏
꾶駖 꺳꺆ꇶ 꿮 땞ꆚ 딮 샦땻꾶 Ꞻ駖 ꃖ뱃ꇮꆚ 껺骚하돂 뗲땧하돖ꂺ2.723 6 . ㎏

꺂랚 뗲 맾 낺쎮9. 9 (2023. 05. 13)

꺂랚 뗲 맾 낺쎮8. 8 (2022. 0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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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鼚 뒪 땒ꭖ뼆 땒鰢랖   2024 5 10 12
뒎꺆 ꃂ멲멶땻 낺쎮땻뎦껲 랚썟ꇮ
뎞ꂺ 駖Ꞟꁪ 맾 꾶ꭖꞂ駖ꞞꝒ . 6~9
쐫땻 꿮하돖ꂺ 뗲 맾 낺쎮. 6~9・
땊 ꃖ댞ꆯ 꾶ꭖꞂ駖Ꞟ딮 솟ꡊ뗗딚 

빂鰆 뭫꽢썞ꂺꡊ 맾 낺쎮1/2 10
딖 몊뗗딮 빂鰆 뭫꽢썊 뗗1/2 
둿하돖ꂺ 鮲ꁪ 鰎땊 . 106~144
點갚 齨땊 땊骶, 100 , 250 , ㎝ ㎝ ㎝

꺗ꭖꁪ 랗ꞓꇮ驢 하돖ꂺ 낺쎮딖 낲駚 ꭚ ꆯ댞 랚썟ꇮ뎞딒ꡆ 꽷쉣 駲낲 낲駚 ꭚ .  10 52 , 4 10
쒚ꭖ뼆 낲駚 ꭚ ꆯ댞 ꭚ髧 뺚 Ꞣ땻땛 ꭚ髧 땻땛 뙛ꚢ 쒚 4 23 340 , 680 ( 1,170 , ㎏ ㎏ ㎏

뫳 땻땛 딚 땻땛하돖ꂺ 땻땛갚듾딖 땊ꂺ140 , 1,990 ) . 1:2.0(3.3/0.41/5.85) . ㎏ ㎏
껶멶딖 쑢 샦땻꾶ꧪ뺫  2 10)뎦 뭲뺫딚 낲ꆚ썞딒鹮 꿉ꤒ 덧땊 ꭖ뙇썊 뺫ꆚꞢ 먚뒎 꿮 땞뎞

ꂺ 駖Ꞟ 麊ꭖ뎦ꁪ 낂ꕮ鯎뎦 ꧫ앢 魂낂쏫 ꭖ뗫쏫 샦쏫 끺셖랖쏫 뺚骆 꺂땊 밾쀂쏫. , ・ ・ ・ ・
뭲뺫ꇮ랖 댠딖 껶멶鬊 ꋇ 쐮뒦멶髒 ꧮ쐮뒦멶땊 땪뙊하돖ꂺ 꺳꺆ꇲ 껶멶딖 듶뭲쉞 . 12.9㎏
髒 駖Ꞟ 麊ꭖ 꺳꼇ꤒ 딚 쇂쌾하돂 ꈦ 땊ꡆ 뺚꽢쌾ꖟ 딮 68.07 80.97 , 2.108~4.314%C㎏ ㎏
댚髋뗫 껶멶땊ꂺ.

10) 뗲 맾 샦땻꾶ꧪ뺫딚 떂꺂둿 하돖ꂺ 쑢 뭲뺫 낲 딮 샦땻꾶駖 꺳꺆ꇶ 꿮 땞ꆚ 딮  9 . 1 16.338 2.723㎏ ㎏
샦땻꾶 Ꞻ駖 ꃖ뱃ꇮꆚ 하돖ꂺ6 .

꺂랚 뗲 맾 낺쎮10. 10 (2024. 05. 11)

낺쎮맾꿮 맾5 맾6 맾7 맾8 맾9 맾10
2019.05.10~12 2020.10.9~11 2021.10.22~24 2022.05.13~15 2023.05.12~14 2024.05.10~12

駖Ꞟ 麊骓( )㎝ 80 꺗ꭖ 뛧ꭖ 하ꭖ 50-70, 70-90, 40-60 꺗ꭖ 100-144
하ꭖ 100-106

駖Ꞟ 둎骓( )㎝ 160 꺗ꭖ 뛧ꭖ 하ꭖ 90-110,  150, 150-170 꺗ꭖ 180-244
꺗ꭖ 180-144

駖Ꞟ 齨땊( )㎝ 250 250 250 270 250 250
髧껳 땻땛ꖟ( )㎏ 380 310 300 200 250 340

뺚 땻땛ꖟ( )㎏ 1380(630 750)・ 1,150(390 660 100)・ ・ 1,050(430 600 20)・ ・ 1,060(540 420 100)・ ・ 1,100(500 500 100)・ ・ 1,990(1,170 680・
140)・

뙆떂뗲 땻땛ꖟ( )㎏ 샾駗60 샾駗 낂ꕮ鯎30 , 22 낂ꕮ鯎28 낂ꕮ鯎 Ꞟ꺂뽶20 , 16 낂ꕮ鯎19 -
땻땛 갚듾
髧껳 뺚/ /
쐿뽶 낂ꕮ鯎( ・ ・
샾駗 Ꞟ꺂뽶)・

1/3.63/0.16 1/3.7/0.071/0.097 1/3.5/0.093 1/5.3/0.1/0.08 1/4.4/0.076 1/5.85

1/1.97/0.16 1/2.13/0.071/0.097 1/2.0/0.093 1/2.1/0.1/0.08 1/2.0/0.076 1/2.0
1/2.45/0.071/0.097 1/2.067/0.093 1/2.6/0.1/0.08 1/2.4/0.076 1/2.4

낺쎮 낲駚ꭚ( ) 856 677 762 720 748 652
솟鮶 돾ꆚ( )℃ 1,219 1,191 1,190 1,211.4 1,222 1,188
꽷쉣 낲땧 9:15 9:10 9:07 8:30 8:40 8:57

멶떂 ꨆ뭲 낲땧 17:02 13:34 16:52 14:53 14:43 16:02
껶멶 뭲뺫 낲땧 17:02 14:39 15:10 15:33 15:23 16:14
꽷쉣 뙛ꚢ 23:31 20:27 21:49 20:30 21:08 20:00

멶떂 ꨆ뭲ꖟ( )㎏ 100.4 131.15 69.25 58.65 23.6 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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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駗 낺쎮딮 뗗딚 뛧냂딒 빂驢 魂ꭚ썊 ꡊ 맾ꁪ 骶ꃖ 뒦뾋쏫 꾶ꭖꞂ駖Ꞟ뎦  , 1 2・
껲 ꂾ뙆멶鰆 꽢떂둿 鬊ꗾ멶 ꄿ땊Ꝓ 꺳꺆하ꁪ 驙땊뎞骶 맾ꁪ ꃂ멲髧꺆 뽶멶髒 듶꺂, 3
쌲 쏫뺲딮 ꭚ髧 뗲ꗾ 駖ꁻ꼇딚 뺖랚썊 鰆 듚쌲 驙땊뎞ꂺ 맾ꁪ 駖Ꞟ딮 솟ꡊ쏫뺲Ꝓ . 4
뒎꺆꾶ꭖꞂ駖Ꞟ됖 듶꺂쌲 쏫딒 ꪖ骓하돖骶 뒦ꚢꁪ ꈦ ꭚ髧Ꞣ딚 꺂둿썊 껶멶 , 
꿉ꤒ딚 뭲뺫낲뺂 꿮 땞ꁪ랖 쐫땎하ꁪ 驙딚 뗗딒 하돖ꂺ 맾ꁪ 껳뭫쏫 꾶ꭖꞂ駖. 5
Ꞟ뎦껲 ꭚ髧딚 꺂둿하돂 껶멶딚 꺳꺆하ꁪ 驙땊뎞骶 맾ꭖ뼆ꁪ ꧲魊뙆꺂ꇲ 뒎꺆 ꃖ댞, 6
ꆯ 꾶ꭖꞂ駖Ꞟ딮 빂鰆Ꝓ  뭫꽢썊 땻쏫딒 뭫뙆하돖ꂺ 댴먓 댴뎦 샦땻꾶ꧪ뺫1/2 . 
딚 껺밮썊 낺뗲 샦땻꾶Ꝓ 꺳꺆쌶 꿮 땞ꆚ 하돖ꂺ. 
낺쎮 뗗꺗 맾ꁪ 鬊ꗾ멶 꺳꺆 맾ꁪ 껶멶 꺳꺆딮 돞갚낺쎮 맾ꭖ뼆ꁪ 껶  1 2 , 3 4 , 5・ ・

멶 꺳꺆딒 魂ꭚ쌶 꿮 땞ꂺ. 

 1. 

맾 낺쎮뎦껲ꁪ 骶ꃖ 뒦뾋쏫 꾶ꭖꞂ駖Ꞟ딮 魂뙆Ꝓ 뒦썊 ꂾ뙆멶鰆 꽢떂둿 鬊ꗾ멶딚   1 2・
꺳꺆하ꁪ 驙딚 숲 하돖ꂺ 뒎꺆뎦껲ꁪ 骶ꃖ 꾶ꭖꞂ駖Ꞟ駖 ꧲魊뙆꺂ꇲ ꧪ 뎜鰆 ꌢꤎ뎦 . 
땎鯒딮 ꧖덧 꺂뫢뗲멶듶뗗 쐎 뗲ꗾꝒ ꅎ 鯎 魂뙆Ꝓ 뒦하돖ꂺ 麊骓 齨땊 1 .  80 , ㎝

딮 듚駖 뙗댚랖ꁪ 뒦뾋쏫 꾶ꭖꞂ駖ꞞꝒ 뭫뙆하돖딒ꡆ ꃏ낲鰢랖딮 돆魂꼇髒Ꝓ ꧪ뺫200 , ㎝
딒 낺쎮骚쑣딚 꿮ꞓ하돖ꂺ 뒦ꚢꁪ ꧲魊쏚땻뎦껲 뭲뽶ꇲ ꧪ 땞ꁪ 멶髧껳 鬊髧 딚 꺂둿하. ( )
돖딒ꡆ 돆ꚢꁪ 뺚딒 하돖ꂺ 낺쎮딚 듚썊 뗲땧ꇲ 쉖ꤊ됖 ꆚ뗲 꽷쉣髖딚 땊둿썊 꿲꿮 , . 
땎ꗻ딒 꽷쉣하돖ꂺ.  
낺쎮딖 鬊髧 맾 맾 딚 땻땛하돖딒ꡆ 돆ꚢꁪ 맾 맾 딚   1 460 , 2 425 , 1 760 , 2 632.5㎏ ㎏ ㎏ ㎏

꺂둿하돖ꂺ ꂺꞢ 鬊髧 땻땛 뗚 駖돊딚 듚쌲 땻땛딚 뗲둎하骶 鬊髧 땻땛 땊쒚ꭖ뼆딮 땻땛. 
ꖟꞢ딚 骚꺆하ꡊ 맾 맾 땊 ꇲꂺ 멾駖뗲ꁪ 뙆떂 ꧥ 듶ꆯ딮 鰆ꁻ1 483 , 2 382.5 . ( ) 蓈滓㎏ ㎏

멶 꺳꺆ꖟ( )㎏ 83.85 72.25 84.25 49.63
155.75
듶뭲( 23.55
駖Ꞟ麊 132.2)

80.9
듶뭲( 8.3, 

駖Ꞟ麊 68.07, 
鰆뺖 4.6)

멶 쑢꿮듾( )� 22.07 23.3 28.08 24.82
뗚몊 62.3
듶뭲 ( 9.42
駖Ꞟ麊 52.88)

23.08

 
( C)

3.85~4.50 3.53~4.18 3.9~4.4 4.07~4.4
뗦 1 0.034 
2.9~3.9

2.108~4.314

  

먎骶 꺂썃
댚髋뗫  ꧥ髋뗫 

껶멶
댚髋뗫 껶멶 髋뗫 껶멶 髋뗫 껶멶 鬊ꗾ멶 댚髋뗫 껶멶/ 댚髋뗫 껶멶

숲 뒎꺆꾶ꭖꞂ 鰆꿶 뒦낺쎮 맾 갚鬦숲1. 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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딒 쐿뽶 뛒꼇ꭚ 됖 샾駗 뛒꼇ꭚ 딚 땻땛하돖ꁪꅆ 쐿뽶ꁪ 맾 맾 ( -SiO ) ( -CaO) , 1 47 , 2 39₂ ㎏
샾駗딖 맾 맾 딚 땻땛하돖ꂺ 骆髒뗗딒 髧껳 뺚 샾駗 쐿뽶딮 갚듾딖 , 1 70 , 2 52 . : : :㎏ ㎏ ㎏

맾 맾 駖 ꇮ뎞ꂺ1 -1:1.05:0.15:0.1, 2 -1:0.9:0.12:0.09 11).     
꺳꺆쉞딖 駖Ꞟ 하ꭖ뎦 벺ꂺꕖ 鬊ꗾ멶 ꄿ땊 쏫꼇ꇮ뎞ꁪꅆ 맾뎦껲ꁪ 맾뎦껲  , 1 69.7 , 2㎏

ꁪ 딚 꿮낋하돂 땻땛ꇲ 髧껳 ꃖ갚 쑢꿮듾딖 맾 맾 駖 ꇮ뎞ꂺ113.15 , 1 15.2 , 2 26.6 . ㎏ � �
맾 꺳꺆쉞 낲ꚢ딮 뺚꽢 쌾ꖟ딖  驊 뛧 驊딖 뺚꽢 쌾ꖟ땊 1 0.011~1.64 C , 13 11�

驊딖 驊딖 돖ꂺ 맾 꺳꺆쉞 낲ꚢ딮 뺚꽢 쌾ꖟ딖 0.011~0.316 C, 2 2 0.64 1.64 C . 2・� �
땊ꂺ 띟 땒ꭖ 묲하ꂾꭖ뎦 꺳꼇ꇲ 鬊ꗾ멶딖 밾뺚땊 ꇮ鰆ꆚ 하돖딒鹮 ꃖꭖ0.014~0.192 C . �

ꭚ 뺚꽢 쌾ꖟ땊 麄딖 鬊ꗾ멶 꼇ꭚ딒 쐫땎ꇮ뎞ꂺ. 
땊멮ꗒ 뫞ꧮ 낺쎮땚뎦ꆚ ꭞ魂하骶 鬊ꗾ멶 꺳꺆뎦 꼇髋쌶 꿮 땞뎞ꄮ 땊듶ꁪ 뒆Ꞃ 돆魂ꂾ  

딮 돆魂뒦ꊺ 뛧 Ꞥ딖 꿮駖 鼚 멶ꧫꤒ髖딮 낺쎮 鼚 魃ꞓ뛧뒦ꤎ쐪듶꺆돆魂2002 , 2014~2015
꽢 땊하 뛧ꤎ꽢 딮 맾 낺쎮 鼚 뗚뾋뗲멶鰆꿶돆魂ꂾ 땊하 돆魂ꂾ 딮 맾 ( ) 1~3 , 2015~2016 ( ) 1 2・
낺쎮뎦 돆魂뒦 쐏딖 땦ꤎꂾ딒 먎돂썞ꄮ 骓쎮땊 땞鰆 ꌢꤎ땊뎞ꂺ 삏히 맾 낺쎮뎦껲. 1 2・
ꁪ 돆魂ꂾ髒 돆骚하돂 ꂾ덒낺쎮딚 ꪧ썟하돂 낺뗲 骶ꃖ ꭚ꣮ 뭲뽶 멶鰆Ꝓ ꅎ 썊 ꂾ뙆, 
멶鰆Ꝓ 뗲땧하돖ꂺ. 
땊꺗髒 駯땊 骶ꃖ 뒦뾋쏫Ꝓ ꅎ 썊 鬊ꗾ멶딚 꺳꺆하ꁪ 낺쎮딖 뒆Ꞃ 꺂뎛ꂾ 궦Ꞣ   

댚ꂞꕒ 鼚ꆚꭖ뼆 낲땧ꇲ 뛧ꤎ꽢됖 돆魂ꂾ딮 낺쎮돆魂됖 돆骚썊 랚썟쌾딒껲 Ꞥ딖 2014
낲點랖 쑾髒駖 땞뎞ꂺ 뛧ꤎ꽢뎦껲ꁪ 쏚떂鰢랖ꆚ Ꞻ鼚 멶 뗲ꗾ뒦낺쎮딚 랚썟하骶 땞骶. , 
뒆Ꞃ 꺂뎛ꂾ딮 돆魂뒦ꊺꆚ 듚뒦딒 먎돂하骶 땞ꂺ 땊멮ꗒ 뗚몊뗗땎 돆魂꼇髒Ꝓ 駦댞쌲. 
ꂺꡊ 骶ꃖ 뒦뾋쏫 꾶ꭖꞂ駖Ꞟ뎦껲 멶髧껳 鬊髧딚 뗲ꗾ썊 ꂾ뙆멶鰆 꽢떂둿 鬊ꗾ멶딚 꺳꺆
하ꁪ 鰆꿶딖 꺗ꃏꭖꭚ 뒦ꇲ 驙딒 솟駖쌶 꿮 땞ꂺ. 

   2. 

맾 낺쎮딖   3 ꃂ멲髧꺆딮 뽶멶髒 듶꺂쌲 쏫뺲딮 ꭚ髧 뗲ꗾ12) 駖ꁻ꼇딚 뺖랚썊 ꁪ 驙땊  
뗗땊뎞ꂺ 駖Ꞟ딮 魂뙆ꁪ 맾됖 ꆯ땒쌲 랗骓 齨땊 딮 뒦뾋쏫딒 하돖. 1 2 80 , 200・ ㎝ ㎝
ꂺ 맾 낺쎮髒딮 맾땊ꁪ 뒦ꚢ 땊하 빂鰆 샢꾚ꇲ ꭚ髧髒 麊둎 빂鰆딮 . 1 2 10 3・ ㎜ ㎝ 
鬊髧딚 駯딖 갚듾 쐒쌿썊 딚 땻땛하돖ꂺꁪ 뗦땊ꂺ ꭚ髧딖 갚꺆 딚 뒆ꗺ썊 170 . ( )趃散㎏
멾駖뗲땎 쐿뽶 샾駗髒 쐒쌿하돂 ꃂ騖 빂鰆딮 셶ꞕ딒 Ꞣꊺ뎊 ꨆ꽢 쒚 빂鰆 샢, 3~4㎝ 
꾚썊 땻땛하돖ꂺ 뫳 땻땛ꖟ딖 髧껳 뺚 Ꞣ땻땛 髧껳 땻땛 쒚 . 170 , 590 ( 250 , 340㎏ ㎏ ㎏

샾駗 쐿뽶 땊ꡆ 髧껳 뺚 샾駗 쐿뽶딮 갚듾딖 땊ꂺ), 17 , 21.19 , : : : 1:2:0.1:0.125 . ㎏ ㎏ ㎏
낺쎮뎦껲ꁪ 쑢뎦 驎몦 꽢ꖟ딮 멶땊 駖Ꞟ ꧪ鰻딒 듶뭲ꇮ뎞딒鹮 鯎 덧딖 하돖딒ꡆ   4
쑢 듶뭲ꭚ딖 뺚꽢 쌾ꖟ 딮 髋뗫 껶멶땊뎞ꂺ ꃖꭖꭚ딮 꺳꺆쉞딖 駖Ꞟ ꧪ1 3 4.26~4.36%C . ・

ꂻ뎦껲ꭖ뼆 齨땊鰢랖 ꄿ뎊Ꞃ 쏫뺲 꺳꼇ꇮ뎞ꁪꅆ 끺셖랖 꺗뺲딮 鬊ꗾ멶 꽢骆 꺗35 , , ㎝ 
뺲딮 鬊髧 땧딖 魂낂 쏫뺲딮 껶멶 ꋇ ꂺ덧쌲 덧꺗딒 쐫땎ꇮ뎞ꂺ 듶뭲ꇲ 껶멶 , . 12.75 , ㎏
駖Ꞟ 麊 꺳꺆쉞 ꋇ ꈦ 딮 멶땊 꺳꺆ꇮ뎞딒ꡆ 駖Ꞟ 麊뎦 쏫꼇ꇲ 멶딖 ꃖ57.8 70.55 , ㎏ ㎏

11) 땻땛 갚듾딖 髧껳 땻땛 駲낲 땊쒚딮 땻땛ꖟ땊ꡆ 땊하 ꆯ땒하ꂺ .  
12) ꭚ髧 뗲ꗾ낺쎮딖 鼚 뒪 맾 鼚 뒪 맾 髒 뒪 맾 ꋇ 쑢뎦 驎밲 쌲魃髒쌯鰆꿶돆魂뒦  1991 3 (1 ), 1993 3 (2 ) 4 (3 ) 3

묲뛒 ꧫ꺂샖딮 낺쎮땊 땞뎞ꂺ 맾뎦껲ꁪ 駗駗 ꃂ멲髧꺆딮 ꭚ髧 딚 꽢둪하돖. 1~3 50 222 35・ ・㎏ ㎏ ㎏
骶 ꃖꭖꭚ 뗖뺚꽢 뛧뺚꽢딮 鬊ꗾ멶땊 꺳꺆ꇮ뎞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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ꭖꭚ 쐮뒦땊 됚ꚢꇮ랖 ꢑ쌲 ꧮ쐮뒦鬊 쐫땎ꇮ뎞ꂺ. ꂺ꽢 ꪖ꿮駖 Ꞥ鰆ꁪ 하돖랖Ꞣ ꭚ髧딚 
뗲ꗾ썊 껶멶 꿉ꤒ 듶뭲낲뺂 꿮 땞ꂺꁪ 骆딚 ꆚ뭲낲빾 댚뛒 뛧둪쌲 낺쎮딒 솟駖ꇮ뎞ꂺ.  
맾 낺쎮뎦껲ꁪ 맾 낺쎮뎦껲 쐫땎ꇲ ꭚ髧딮 뗲ꗾ 駖ꁻ꼇뎦껲 쌲 ꧲ ꄪ 鹮댚駖 ꭚ髧Ꞣ  4 3

딚 꺂둿하鰆 하돖骶 駖Ꞟ딮 魂뙆ꁪ 쌲 ꪖ 麊믷 齨땊 딮 솟ꡊ 쏫딒 ꪖ, 80 ( ), 220㎝ ㎝
骓하돖ꂺ ꏦ쌲 땊뗚뎦ꁪ 껺밮ꇮ랖 댠댮ꄮ 댴먓. 뎦 뫞ꙇ魂ꠣ 뭲껶魂 髒 땷꾶魂ꠣ 뭲떂魂 Ꝓ ( ) ( )
껺밮하骶 鯎 ꧪ鰻뎦ꁪ 듶뭲ꇲ 껶멶딚 딚 꿮 땞ꆚ 꿉ꤒ 魂ꄿ땊 Ꝓ 껺밮하돖ꂺ, ( ) . 湯場
띟 껶멶 꿉ꤒ딚 꺳꺆하ꁪ 낺쎮딒 썻땊 ꃖ쇃 ꪖ骓ꇲ 驙땊ꂺ 하랖Ꞣ 돾뗚쌲 꿉ꤒ 쏫꼇. 
딚 땦낶쌶 꿮 뎜뎞鰆뎦 샦땻꾶ꧪ뺫딚 껺밮하랖 댠ꁪ ꋇ 맾 낺쎮髒 Ꞟ먂駖랖 껶멶 꺳꺆3
딚 듚쌲 돞갚낺쎮뗗 꼇驿딒 랚썟ꇮ뎞ꂺ. 
뫳 땻땛ꤒ딖 ꭚ髧 뺚 샾駗 땊ꡆ 땊꩞ 낺쎮뎦껲ꁪ 멾  300 , 1,230(600 20) , 60 , ・㎏ ㎏ ㎏

駖뗲 쐿뽶ꁪ 꺂둿하랖 댠댚 髧껳 뺚 샾駗딮 갚듾딖 駖 ꇮ뎞ꂺ 낺쎮 骆髒: : 1:2.0:0.2 . , 꿉 
ꤒ 딚 쇂쌾쌲 껶멶 髒 24 61.9㎏ ㎏ 껶멶 鬊ꗾ멶 ꧮ쐮뒦鬊 멶떂駖 쐒쌿ꇲ 쐒쌿鬊 126.4・ ・ ・
딚 ㎏ 꺳꺆하돖ꂺ 駖Ꞟ 麊ꭖ뎦 둿딋 쉖 땊 쏫꼇ꇮ뎞骶 꺗밋딮 멶떂Ꝓ ꨆ뭲낲빾 쒚 . (pool) , 
뫞ꙇ魂ꠣ딚 駲썊 딮 둿딋껶멶딚 꺳꺆쌲 뗦딖 魃麊 묲뫞딮 껶멶 듶뭲 꼇髋땊ꕒꁪ 뗦24㎏
뎦껲 빆 딮駖 땞ꁪ 驙딒 솟駖ꇮ뎞ꂺ. 
땊됖 駯땊 쑢딮 돞갚낺쎮딚 뾋썊 ꃂ멲髧꺆딮 뽶멶髒 듶꺂쌲 ꭚ髧딚 쏫 꾶ꭖꞂ駖Ꞟ뎦   2

땻땛썊 껶멶딚 꺳꺆쌶 꿮 땞딢땊 쐫땎ꇲ 驙땊ꂺ 땊쒚 뒎꺆꾶ꭖꞂ뒦낺쎮딖 뗚驿뗗딒 . 
뙆껶쒚鰆 땊딮ꞓ딮 뽶멶뗲ꗾꩫ 뒦딚 듚쌲 껶멶 꺳꺆딒 뗚쐮ꇮ뎞ꂺ 땊ꗂ쌲 돞갚낺쎮 . 
뎜땊ꁪ 뽶멶뗲ꗾꩫ髒 駯딖 뛧둪쌲 낺쎮骚쑣딚 꿮ꞓ쌶 꿮 뎜ꁪ 驙땊 땦ꡛ하ꂺ 삏히 낺쎮. 
땊 뒎꺆꾶ꭖꞂ뭫뗲 鰆駚 뛧 랚썟ꇲꂺꁪ 뗦뎦껲 髖ꕢ駳ꊺ髒 뎎딮 髖냂딖 낺쎮 骆髒 꿉ꤒ (
꺳꺆 낺샾 ꋇ 뎦 ꃖ쌲 빆 ꭖꃊ딒 땧둿하돖ꂺ 꺂낺 땊ꗂ쌲 돞갚낺쎮딖  낺쎮뎦 댴껲 ) . 
꽢鮲 낺낲하ꁪ 驙땊 ꧪꕢ랗하랖Ꞣ 꺂뎛ꂾ뎦 꽢꽣ꇲ 돆魂뒦ꊺ땊 ꈦ ꂺ른 鰆髖뎦 꽢, 
꽣ꇲ 갚 뗚땚땊骶 쌲뗫ꇲ 돞꺆髒 땒뗫 댞뎦껲 땊Ꝓ 꿮썟하鰆ꁪ 꺂낺꺗 ꭞ駖ꁻ하돖ꂺ 댚, . 
ꤊ삒 꺂뎛ꂾ뎦껲ꁪ 땊ꗂ쌲 돞갚낺쎮딚 뾋썊 껶멶 꺳꺆뎦 땦낶駦딚 駖랖驢 ꇮ뎞骶 땊쒚, 
ꁪ 뒎꺆꾶ꭖꞂ뭫뗲 뭪랚듚뒦쑢 ꋇ 랖돃꺂쑢뎦껲 둪魂하ꁪ ꧪ됖 駯땊 뙆껶쒚鰆 땊딮ꞓ딮 
뽶멶 뗲ꗾ鰆꿶딚 낺쎮하ꁪꅆ 뛒ꗻ하驢 ꇮ뎞ꂺ.   
 

 3. 
 
땊ꗂ쌲 돞갚낺쎮딚 驆몦 맾 낺쎮ꭖ뼆ꁪ 뙆껶쒚鰆 魂뭿ꃏ 땊딮ꞓ딮 뽶멶뗲ꗾꩫ 뒦딚   5

듚쌲 驿뗗땎 껶멶 꺳꺆뎦 맿꿮하돖ꂺ 낺쎮딮 뒦ꚢꁪ ꃂ멲髧꺆 삏꺆 딮 뽶멶땊 ꇮ뎊. ( )特産
덒 하랖Ꞣ 뽶멶딖 ꃂ멲髧꺆뎦껲Ꞣ 꺆뭲ꇮꡆ 쏚떂 뒎꺆髧돃낲 鰆鼦ꤒ 뗲 쐎 랖뗫ꇮ뎊 , 40
땞뎊 먚髧땊 ꭞ駖ꁻ하ꂺ ꌆꕒ껲 쏫뺲꺗 땊됖 듶꺂쌲 ꭚ髧딚 껶ꪚ썊 뒦ꚢ 꺂둿하돖ꂺ. .  
맾 낺쎮뎦껲ꁪ 駖Ꞟ딮 뙢 뒆뎦 駗駗 鰎땊딮 껳뭫딚 껺밮하骶 駖Ꞟ딮 齨  5 5.3m, 4.6m , ・

땊Ꝓ 駖 ꇮꆚ 하돖ꂺ 샦땻꾶 鮲驿쉞딚 꺳꺆하鰆 듚하돂 鰎땊 250 . ㎝ 24.7 點갚 , 8 , ㎝ ㎝
ꈦ鲮 빂鰆딮 샦땻꾶 ꞺꝒ 뗲땧쌶 꿮 땞ꁪ 샦땻꾶ꧪ뺫딚 뗲땧썊 낺쎮뎦 꺂둿하돖6.6 6㎝ 
ꂺ 骆髒뗗딒 꿉ꤒ딮 덧땊 뭿ꭚ하랖 댠댚 샦땻꾶 ꞺꝒ 먚뒎 ꭚꖟꧬ뎦 듶뭲낲빺랖 ꢑ하. 4
돖딒鹮 낂ꕮ鯎됖 쐒쌿ꇲ 꺗뺲 듶뭲ꇲ 驙딚 쇂쌾썊 , 딮 껶멶땊 꿮낋ꇮ뎞ꂺ 땊ꁪ 83.85 . ㎏
땻땛 멶髧껳 ꃖ갚 뎦 썊ꃏꇮꁪ 뗗뗞쌲 쑢꿮듾 솟駖ꇮ뎞ꂺ22.0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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맾 낺쎮뎦껲ꁪ 駖Ꞟ딮 齨땊Ꝓ 맾됖 ꆯ땒쌲  하骶 麊骓딚   6 5 250 , 40~90 (㎝ ㎝ 꺗ꭖ 
뛧ꭖ 하ꭖ  썊 駖뒊ꅆ駖 駖땻 黩딖 魂뙆駖 ꇮꆚ 하돖ꂺ50-70 , 70-90 , 40-60 ) . ㎝ ㎝ ㎝

샦땻꾶 ꞺꝒ 뗲땧쌶 꿮 땞ꁪ 샦땻꾶ꧪ뺫딚 껺밮썊 맾뎦 驎몦 껶멶 꿉ꤒ딚 뭲뺫낲봆딒8 4
ꡆ 맾 맾 맾 맾 鰆뺖 ꋇ ꈦ 딮 , 1 -11.25 , 2 -9.45 , 3 -27.1 , 4 -8.65 , -15.8 72.25㎏ ㎏ ㎏ ㎏ ㎏ ㎏
껶멶딚 꺳꺆썊 딮 쑢꿮듾딚 鰆하돖ꂺ 삏히 맾 듶뭲뎦껲ꁪ 샦땻꾶 ꞺꝒ ꈦ 23.3 . 3 8�
먚뒆ꁪ ꅆ 꼇髋하돖ꂺ.  
맾 낺쎮뎦껲ꁪ 맾됖 ꆯ땒쌲 魂뙆딮 駖Ꞟ뎦 딮 ꭚ髧딚 땻땛썊 쑢뎦 驎몦 껶멶  7 6 300 4㎏

딚 뭲뺫하돖ꂺ 맾 맾 맾 맾 鰆뺖 ꋇ . 1 -10.05 , 2 -20.75 , 3 -11.0 , 4 -11.35 , -31.1㎏ ㎏ ㎏ ㎏ ㎏ 
ꈦ 딮 껶멶딚 꺳꺆썊 딮 쑢꿮듾딚 鰆하돖ꂺ 삏히 맾 낺쎮뎦껲ꁪ 맾 84.25 28.08 . 7 2㎏ �
뭲뺫뎦껲 驆딮 됚뗚쌲 쏫뺲 샦땻꾶ꧪ뺫딚 먚뒶딒ꡆ 鹮ꠎ랖 쑢딮 뭲뺫뎦껲ꆚ 鼚 , 3 2019
낺쎮딮 뭲뺫ꂺ 쌲骆 덧쐎쌲 꺗뺲 뭲뺫땊 땊ꚾ뎊똢ꂺ. 
맾 낺쎮뎦껲 駖Ꞟ딮 魂뙆ꁪ 맾됖 麊骓딖 ꆯ땒하鹮 齨땊Ꝓ 齨돖ꂺ 딮   8 6 7 20 . 200・ ㎝ ㎏

ꭚ髧딚 땻땛썊 쑢뎦 驎몦 껶멶딚 뭲뺫하돖ꂺ ꈦ 샦땻꾶ꧪ뺫뎦 ꧱댚 麟駗낲봆ꁪꅆ3 . , 1
맾 맾 맾 鰆뺖 ꋇ ꈦ 딮 껶멶딚 꺳꺆썊 -14.5 , 2 -9.55 , 3 8.9 , 16.68 49.63㎏ ㎏ ㎏ ㎏ ㎏

딮 쑢꿮듾딚 鰆썞ꂺ 뺚꽢쌾ꖟ딖  髋뗫 껶멶뎦 駖땻 駖鰢뒶ꂺ24.82% . 4.07~4.4%C . 
맾 낺쎮뎦껲ꁪ 맾됖 麊骓 ꧥ 齨땊ꁪ ꆯ땒하鹮 꺗ꭖ 魂뙆Ꝓ 랗ꞓꇮ驢 ꪖ骓하돖ꂺ  9 6 7 . ・
딮 ꭚ髧딚 땻땛썊 쑢 껶멶딚 뭲뺫하돖딒鹮 뭲뺫ꖟ땊 ꭖ뙇썊 샦땻꾶Ꝓ ꈦ 먚뒆랖 250 2㎏

ꢑ썞ꂺ 맾 맾 鰆뺖 ꋇ ꈦ 딮 껶멶髒 쐒쌿멶딚 꺳. 1 -8.45 , 2 -12.75 , 132.2 156.15㎏ ㎏ ㎏ ㎏
꺆썞ꂺ. 

맾 낺쎮뎦껲ꁪ 駖Ꞟ 齨땊Ꝓ  하骶  10 250 , ㎝ 麊骓딚 100~144 (㎝ 꺗ꭖ 하ꭖ 100-144 , ㎝
 썊 꺗ꭖ駖 黩딖 돃뗲쏫딮 魂뙆駖 ꇮꆚ 하돖ꂺ 맾 駖Ꞟ뎦 갚썊 몊뗗100-106 ) . 5~9㎝

ꃖ갚 ꨆ 鮲駖 쒾댂 벺랖驢 ꇮ뎞ꂺ 쑢 뭲뺫 낲 딮 샦땻꾶駖 꺳꺆ꇶ 꿮 2.2 . 1 16.338㎏
땞ꆚ 鰎땊 點갚 ꈦ鲮 빂鰆딮 샦땻꾶 ꞺꝒ 뗲땧쌶 꿮 땞ꁪ 샦땻22~24 , 4~6 , 3 6㎝ ㎝ ㎝ 
꾶 ꧪ뺫딚 낺쎮뎦 꺂둿하돖ꂺ 骆髒뗗딒 꿉ꤒ딮 덧땊 뭿ꭚ하랖 댠댚 뺫ꆚꞢ 먚뒎 ꭚꖟ. 
ꧬ뎦 듶뭲낲빺랖 ꢑ하돖ꂺ 듶뭲껶멶 髒 鰆뺖 ꋇ ꈦ 딮 껶멶딚 꺳. 8.3 72.67 80.9㎏ ㎏ ㎏
꺆썊 딮 쑢꿮듾딚 鰆썞ꂺ23.08% . 
맾됖 맾 낺쎮뎦껲 駖Ꞟ 麊뎦 꺳꼇ꇲ ꂺ덧쌲 멶딖 멶髧껳땊 쐮뒦ꇮꁪ 髒뗫딚 돆魂하  9 10

ꁪꅆ 뙡딖 땦ꚢ駖 ꇮ뎞ꂺ.
땊꺗髒 駯땊 쑢뎦 驎밲 껶멶 꺳꺆 낺쎮딚 뾋썊 껳뭫쏫땊ꕒꁪ 뒎꺆랖돃 삏듶딮 駖Ꞟ 魂  6

뙆Ꝓ 먚뺳쌾딒껲 ꧮ돗魂뗗 꺂둿땊 駖ꁻ쌾땊 쐫땎ꇮ뎞ꂺ 駖Ꞟ딮 꺗ꭖꁪ 듶뗗뎦껲 ꡛ쐫. 
하驢 ꧳쏖 랖랖 댠댚 ꂺ덧쌲 딮骂땊 뗲낲ꇮ뎞랖Ꞣ 뙗댚랖ꆚ 껺骚하ꁪ 驙땊 돾ꆚꝒ 듶랖
하鰆뎦 쑾髒뗗땎 魂뙆땊ꡆ 돾ꆚ駖 듶랖ꇾ딒넾 둿껶 뭲뺫뎦ꆚ 듶Ꞃ쌾딚 쐫땎하돖ꂺ 뽶, . 
멶 땊ꕒꁪ 뒎꺆 ꃂ멲髧꺆딮 ꆛ삏쌲 ꭚ꺗뒦ꚢꝒ 꺂둿썊 쐮뒦뎦 驎Ꞃꁪ 낲駚딚 ꂾ뭫낲( )土裝
뺂 꿮 땞뎞딒ꡆ ꆚ뗲 꽷쉣髖땊 댚ꂢ 둿딋땊 ꄲ쌲 ꧪꕢ骾땊ꕒꁪ 껳뙆 꽷쉣Ꝓ 뾋썊 랖꽣, 
뗗땎 꽷쉣땊 駖ꁻ하돖ꂺ 뒦ꚢ 돆ꚢ딮 갚듾딖 땊꺗땒 ꌢ 뺚꽢쌾ꖟ 뎦 駖鰢뒊 髋. : 1:2 4.3%C
뗫 껶멶딚 꺳꺆쌶 꿮 땞뎞ꂺ 샦땻꾶ꧪ뺫땊ꕒꁪ 驆쉎랧딚 꺂둿쌾딒껲 鮲驿쐪ꇲ 껶멶 샦. 
땻꾶Ꝓ 꺳꺆썊 쑾듾뗗딒 듶뾋낲뺂 꿮 땞딒ꡆ 뗫髒 Ꭓ밮Ꝓ 땊둿쌲 뺖驿뎦 뒦쐲하驢 ꭚ, 
Ꞃ駖 駖ꁻ하돖ꂺ 껶멶 샦땻꾶뎦ꁪ ꭞ꿲ꤒ땊 驆딮 쇂쌾ꇮ뎊 땞랖 댠鰆 ꌢꤎ뎦 뗫ꗾ髋땻땊 . 
쌚둪하랖 댠骶 ꤊ랞ꭖꞂ 髋뗫딮 駖Ꞟ뎦껲 ꂺ낲 齏돂 뛒뙆멶鰆Ꝓ 꺳꺆쌶 꿮 땞딚 驙땊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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뒎꺆꾶ꭖꞂ딮 뙆껶쒚鰆 뽶멶뗲ꗾꩫ딚 뾋쌲 껶멶 꺳꺆딮 꼇髒뎦 ꃖ썊 駚ꖋ하驢 뎎鯟하돖  
랖Ꞣ 썊骆ꇮ뎊덒 쌶 髒뗲ꆚ ꞢꞢ밮 댠ꂺ 뒆껶 낺쎮뎦 꺂둿쌶 꿮 땞ꁪ 뽶멶딚 魂쌶 꿮 뎜. 
鰆 ꌢꤎ뎦 ꭚ髧髒 뽶멶髒딮 듶꺂꼇 ꧥ 맾땊뗦뎦 ꃖ쌲 냂ꆚ 땞ꁪ 갚鬦驖뽶駖 쌚둪하ꂺ 랖. 
鯞鰢랖 뽶멶뎦 ꃖ쌲 鯞꽣쌯뗗 ꭚ껳딖 꿮맾ꘖ 낺낲ꇮ뎊 됪랖Ꞣ ꭚ髧髒딮 駳髖뗗땎 갚鬦驖
뽶駖 끂뒊 驙딖 댚ꂞꂺ. 
뒆껶      駖 땞ꂺ 꾶ꭖꞂ뼆 뭲뽶쉞땊鹮 땒ꭖ 駲땎 꽢땻딮 뽶멶딖 돺. 

ꕲ 꼎뒪딚 랖鹮ꁪ ꆯ댞 쉣쐪 쐏딖 꺆쐪駖 랚썟ꇮ뎊 쌾멶ꖟ땊 쏚뗖히 ꍾ뎊랖ꁪ ꋇ 뙆껶쒚
鰆 땻땛 ꃏ낲딮 뽶멶땊ꕒ 鰆 뎊ꘋꂺ ꂺ딢딒 뽶멶 낲ꚢ딮 鯞꽣ꭚ껳 ꩫ뎦 ꃖ쌲 ꤎ뗲. 
땊ꂺ 駲땎땊 꽢땻쌲 뽶멶땊鹮 꾶ꭖꞂ뼆 듶뗗뎦껲 꿮낋ꇲ 뽶멶 땒ꭖ뎦 ꃖ썊 鯞꽣ꭚ껳땊 . 
땊ꚾ뎊똢랖Ꞣ ꋇ딮 뗫ꖟꭚ껳땊 땊ꚾ뎊랖랖 댠딖 骓뒆駖 Ꞥ댚 駳髖뗗땎 갚鬦驖뽶駖 XRF 
ꭞ駖ꁻ쌲 骓뒆駖 Ꞥꂺ ꌆꕒ껲 숲뛖Ꞻꁊ뎒딚 꿮ꞓ쌲ꂺ骶 썊ꆚ ꭚ髧髒 뽶멶髒딮 ꤒꞂ 쐪. ・
쌯뗗 ꆯ랞꼇땊 땎뗫ꇮ랖 댠ꁪꂺꡊ 랚뗫쌲 뽶멶뗲ꗾꩫ 鰆꿶뒦딚 땎뗫꧱鰆 뎊ꗺ뒎 꿮 땞
ꂺ 땊ꗂ쌲 ꤎ뗲뎦 ꃖ썊껲ꁪ 뒦ꚢ뎦 ꃖ쌲 뭪駖뗗땎 ꭚ껳 ꧥ 鯎 맾땊Ꝓ 駦댞쌲 낺쎮Ꞻꁊ뎒. 
땊 꿮ꞓꇮ뎊덒 쌲ꂺ.
ꈦ ꩞럎      땊ꂺ 꾶ꭖꞂ駖Ꞟꁪ 꺗ꂾ鰢랖 됚뗚하驢 ꧲魊뙆꺂ꇲ 꺂ꘖ. 

駖 댚랗 뎜鰆 ꌢꤎ뎦 鯞꽣뗲ꗾ髋쌯뗗 땊딚 ꧮ돗썊 齨땊Ꝓ 껺骚하돖ꂺ 맾 낺쎮뎦껲. 5~9
ꁪ 麊骓 齨땊 갚듾딚 齨땊  魂뙆 뒦하돖딒鹮 ꆯ땒쌲 뗗딒: 1:3.125~3.375( 250~270 )㎝
 랚썟ꇲ 맾 낺쎮뎦껲ꁪ 齨땊  뒦썊 齨땊딮 鰆뛖땊 ꡛ쐫하랖 댠ꂺ10 1:2.2( 250 ) . ㎝
듶뗗뎦껲 뙆꺂ꇲ 駖Ꞟꁪ 껳뭫딮 骓꺂駗髒 땪뙊꺗뺲 駖Ꞟ딮 鮲 ꋇ딚 骶ꗺ하돂 齨땊Ꝓ , 
뭪꺆쌶 쌚둪駖 땞딒ꡆ 낺쎮뎦껲멮ꗒ 麊骓 齨땊Ꝓ 땊꺗딒 뗗둿하驢 ꇲꂺꡊ ꃖ댞ꆯ , : 1:3 
묲꽢 쐪Ꞃ 둿ꡛꞂ 땊 ꇮꁪ ꋇ ꤊꞂ쌲 齨땊駖 뭪꺆ꇮ驢 ꇲꂺ ꌆꕒ480 , 550 , 690 . ㎝ ㎝ ㎝
껲 ꆯꈦ멲 꺗꫟댪Ꞃ ꭗ쌲 낲뛧 쉣몃Ꞃ 땒驊 쑢꘏ 뗚驆Ꞃ 뗲멶땻 땒 뺖뺖ꕒ뗲멶 믶붶, , , 
돺낲 딮 꺗쏫 ꋇ ꆯ낲鰆 껶멶꺳꺆鰆꿶 뙆꺂돆魂 꺂ꘖ ꧥ 麊ꭖ ꡊ뗗뎦 ꌆ른 돊쑾듾( )蜹押
딚 驖뽶하돂 ꡊ뗗 ꃖ갚 뗗뗞쌲 駖Ꞟ딮 齨땊Ꝓ 鮲ꡛ쌶 쌚둪駖 땞ꂺ. 
꼎 ꩞럎  ,   땊ꂺ ꧲魊뙆꺂ꇲ 뒎꺆 ꃖ댞ꆯ 꾶ꭖꞂ뼆딮 鮲ꁪ 땪뙊鰎땊 . 

땪뙊點갚 땪뙊齨땊  꺂뎛ꂾ뎦껲 뗲땧쌲 맾 꾶ꭖꞂ駖Ꞟ150~204 , 140 , 250 , 6~9㎝ ㎝ ㎝
ꂺ 솟ꡊ뗗딮 ꈦ ꨆ 몊뗗딮 黺 ꨆ 맾 몊뗗딮 ꈦ ꨆ뎦 ꃂ쌲ꂺ 駖Ꞟ딮 꼎ꭖ魂뙆Ꝓ ꈦ , , 10 . 
뒦쌲ꂺ骶 썊ꆚ 駖Ꞟ딮 빂鰆ꁪ 뙆뎛뎦 빆 돗썻딚 뛚 꿮 땞鰆 ꌢꤎ뎦 뎎뗶駖 ꆯ땒쌲 鮲, 
뎦껲딮 낺쎮ꆚ ꧮꊲ낲 쌚둪하ꂺ.    
黺 ꩞럎 뒎꺆꾶ꭖꞂ鰆꿶딖 뽶멶뗲ꗾꩫ딒 鸳鹮ꁪ 驙땊 댚ꂞꂺ 멶 꽢떂땎 샦땻꾶Ꝓ 꺳  , . 

꺆쌲 ꂺ딢 땊Ꝓ ꤊ랞ꭖꞂ 髋뗫 둿썊뛒뙆 딮 둿髧 둿썊 뎦껲 ꂺ낲 齏돂 ( ) ( )  
하ꁪ 驙鰢랖駖 됚꼇땊ꕒ骶 쌶 꿮 땞ꂺ 魢ꪧ뺗뎦 딮하ꡊ 鼚 ꃏ낲 몃ꆚ 뒊ꤎꡊ 꽻骚 . 1904
땒ꃖ뎦ꁪ ꈦ 駲딮 ꤊ꾶꽻 髋땻땊 땞뎞ꁪꅆ 뒦ꚢꁪ 뒊ꤎ꺆 땒ꃖ딮 꾶ꭖꞂ駖Ꞟ뎦껲 齏9 , 
땎 샦땻꾶Ꝓ 꺂둿썞骶 땒뗲駫뗦鰆뎦ꁪ 땒뎦껲 骶멶딚 꺂껲 齏돂 꺂둿썞ꂺ骶 쌲ꂺ ꃏ낲 . 
骓꺗ꆚ뎦껲ꁪ 몃ꆚ 꽻骚뎦껲Ꞣ ꤊ꾶꽻딚 뛒뙆썊 ꂺ른 랖돃딒 髋鯟썞딒ꡆ 땊ꗂ쌲 ꃖ鮲
딮 ꤊ꾶꽻 꺳꺆딖 땒뗲駫뗦鰆鰢랖 骚꽣ꇮ뎞ꂺ骶 쌲ꂺ 꽻骚뎦껲 꺳꺆ꇲ ꤊ꾶꽻딖 땎鯒딮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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땦땎낲땻딚 驆몦 돗멲 骓뛒 뎎덧 ꧖덧 몃ꆚ ꋇ랖딮 낲땻딒 뒊꽷ꇮ뎞딒ꡆ Ꞥ딚 ꌢ, ・ ・ ・ ・
ꁪ 쌲 땻 땒 ꆯ댞뎦 돂駲딮 꽻땊 갶똎 鹮駪ꂺ骶 쌲ꂺ(5 ) 500 13).
띟 뙆껶쒚鰆 뒎꺆꾶ꭖꞂ鰆꿶딖 뽶멶딚 齏돂 Ꞣꊶ 샦땻꾶 ꤊ꾶꽻딚 뗲땧하ꁪ 驙鰢랖ꕒ  

骶 쌶 꿮 땞딒ꡆ 뒎꺆꾶ꭖꞂ뒦꺂뎛ꂾ뎦껲ꆚ 뽶멶뗲ꗾꩫ 뒦땊 됚꿮ꇮꡊ ꂺ딢 ꂾ骚 , 
샦땻꾶Ꝓ 땊둿썊 ꤊ꾶꽻딚 꺳꺆하ꁪ 鰆꿶딚 뒦쌶 쌚둪駖 땞ꂺ ꂺ썟히 낺쎮딚 뾋썊 샦. 
땻꾶ꁪ 骚꽣 뗲땧ꇮ骶 땞骶 뒆Ꞃ鹮ꕒ뎦ꁪ ꤊ꾶꽻딚 꺳꺆하ꁪ 髋땻땊 鴺 땞딒ꡆ 땊 뛧뎦, , 
ꁪ 댞꼇뛒ꤒ ꋇ ꃖ뎦 驎몦 뗚뾋 ꤊ꾶꽻 뗲땧鰆꿶딚 듶쌲 땻땎 ꆚ 땞ꂺ4 ( ) . 匠人
ꂺ꼅 ꩞럎 뒎꺆꾶ꭖꞂ鰆꿶딚 뒦하鰆 듚썊껲ꁪ   , ‘  骚쑣땊 쌚둪’ 

하ꂺ 魃ꞓ뛧뒦ꤎ쐪듶꺆돆魂꽢뎦껲ꁪ 鼚ꆚꭖ뼆 쌲ꧮꆚ ꃖ 멶꺆랖 뛧 하鹮땎 뭿뛒랖. 2011 3
돃 뗲멶ꤎ쐪딮 뛧둪꼇딚 땎낳하骶 뗲멶듶뗗뎦 ꃖ쌲 쌯꿶뙆꺂 ꧥ 뭲뽶듶ꤒ뎦 ꃖ쌲 땦돆髒
쌯뗗 ꭚ껳돆魂Ꝓ 낺낲하돖ꂺ 鼚ꆚꭖ뼆 骶ꃖ 뗲멶鰆꿶 뒦딚 듚쌲 뛧뒦랖돃 뗲멶鰆. 2014 《
꿶 뒦돆魂 Ꝓ 뛧땻鰆 돆魂髒뗲 껺뗫쌲 쒚 뗲ꗾ鰆꿶 꾶ꭖꞂ鰆꿶 뒦낺쎮딚 돆맾ꪚ ( ) 》
랚썟썊 돺骶 땞딒ꡆ 묲鯒땎 鼚 뒪 땒 뗲 맾 뗲ꗾ鰆꿶뒦낺쎮뎦껲 댞뗫뗗땎 , 2024 10 29 15
낂ꕮ鯎 듶뭲 ꋇ 돆魂꽢 낺쎮꺂꺗 묲ꃖ꼇髒駖 鰆ꃖꇮ骶 땞ꂺ 돆魂꽢ꁪ 魃駖듶꺆몃딮 랖뒦 . 
하뎦 뗚ꃊ 쌯돞돆魂꺂 ꧥ ꂺ꿮딮 돆魂뒦ꊺ땊 낺쎮 ꧥ 땊뎦 쌚둪쌲 뙆꺂돆魂Ꝓ ꆯꧮ쌲 낺
쎮돆魂Ꝓ 뗚ꃊ썊돺骶 땞딒ꡆ 낲껺 돞꺆 땎ꗻ 땻갚 ꋇ ꊶ ꡊ뎦껲 뒎꺆낺쎮髒ꁪ 갚鬦, ・ ・ ・
駖 ꇮ랖 댠ꁪꂺ. 
뒎꺆꾶ꭖꞂ鰆꿶딖 뒎꺆 뭲낶 魂뭿ꃏ 땊딮ꞓ ꧥ 鯎 쒚꽦ꊺ땊 駲꧲ 뗚낏낲빾 랖돃딮 뗚  ・

뾋 꾶ꭖꞂ鰆꿶 鯎 鰆꿶딚 뒦썊 뒎꺆딮 ꤎ쐪봮뼦믶 쐲둿하鰆 듚썊껲ꁪ 魃駖듶꺆, 
몃 뒎꺆髧돃낲 ꭗ魂 ꧥ 鯎 꺆하鰆髖ꊺ딮 뗚驿뗗 땎낳 뗚쐮땊 쌚둪하ꂺ.     ・ ・

. Ⅴ
  
랖鯞鰢랖 랚썟ꇲ 뒎꺆꾶ꭖꞂ 뒦낺쎮딮 꼇髒됖 髒뗲Ꝓ 驖뽶하돖ꂺ 꾶ꭖꞂ鰆꿶 뒦낺  . 

쎮딖 꾶ꭖꞂ鰆꿶 돆魂뎦 땞뎊 駖땻 髒쌯뗗땊骶ꆚ 쑾듾뗗땎 돆魂 ꩫ딒 땦Ꞃ땷댚 駖骶 
땞딒鹮 꺳꺆鰆꿶 뒦 뗚Ꭓ땊 鯎Ꞃ ꧳랖Ꞣ딖 댠ꂺ 맾 낺쎮鰢랖 뒎꺆 ꭗ魂몃 맾 낺, . 9 , 10
쎮딖 魃駖듶꺆몃 뒎꺆낲 ꭗ魂몃딮 떂뗫뗗 랖뒦딚 뾋썊 낺쎮땊 랚썟ꇮ뎞딒鹮 땒ꧮ땎딮 ・ ・
땛땻뎦껲 ꡊ ꪚ 맾땊駖 뎜ꁪ ꧮ낺쎮땊 骚꽣ꇮꁪꅆ ꃖ쌲 뒆ꗺ딮 낲껶땊 땞뎞骶 돂ꗂ , 
쐮骓뗗 둪땎딒 뒦낺쎮딮 랖꽣땊 뎊ꗺ뒊 꺗쐿뎦 멮썊 땞ꂺ 뗲낲쌲 ꡝꡝ 딮骂땊 썻쒚. 
딮 낺쎮땊鹮 뒎꺆꾶ꭖꞂ鰆꿶 뒦돆魂뎦 땧딖 ꆚ뒖땊ꕒꆚ ꇮ鰆Ꝓ ꧪꕒꡆ 뒎꺆꾶ꭖ鰆鰆꿶 , 
뒦딚 뾋썊 꺒쌲낲ꃖꭖ뼆 뙆껶쒚鰆Ꝓ 驆몦 쏚떂鰢랖 꾶ꭖꞂ鰆꿶딮 ꡛꞻ딚 땊뎊돺ꁪ 뒎꺆
땊 ꡛ낺髋히 멶딮 ꆚ낲  쐫骶하驢 땦ꞂꞺ鰖하鰆Ꝓ 鰆ꃖ썊 ꂺ ‘ ’ . 
 

13) 魢ꪧ뺗 쌲魃 꺆뎛꺂 돆魂 돗鹾ꃖ쌯鬦 뭲샦ꭖ , 2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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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2000, 
  - ( ) - 尾

( )

. Ⅰ

骶ꃖꭖ뼆 뒎꺆꾶ꭖꞂ딮 ꤎ쐪ꁪ ꃂ멲멶땻딒ꭖ뼆 鰆땎하돖ꂺꁪ 驙뎦ꁪ 땊 땊   ( )異罾
뎜딚 驙딒 땎ꂺ 뽶멶땊鹮 멶髧껳 ꋇ 뒦떂ꚢꭖ뼆 멶딚 맾뗗딒 꺳꺆썊 麊ꁪ 꾶ꭖ. 1
Ꞃ 땧뎛땻딖 멶땻딒ꭖ뼆 鯒驆Ꞃ뎦 뒆껶뗗딒 듚밮하骶 멶딚 齏땊ꁪ 돆껲 뀅딚 꺳
꺆하鰆 둿땊쌲 땻꽢Ꝓ 뺳하돂 뗦맾 뒦驆Ꞃ 쐫땻 ꇮ뎊駖ꁪ 덧꺗땊ꂺ 띟 꾶ꭖꞂꁪ 멶땻. 
髒 ꭞ駖ꭚ딮 髖骚땚딖 ꤒ 鯎됖 髖ꗾꇲ ꤎ쐪딮 ꧲꺳髒 돗썻ꗻ딖 멶땻딒ꭖ뼆 黩驢 쐫땻
ꇮ뎊 駪ꂺ骶 쌶 꿮 땞ꂺ. 
ꌆꕒ껲 뒎꺆꾶ꭖꞂ ꤎ쐪ꁪ ꃂ멲멶땻땊 駖랖骶 땞ꁪ ꤎ쐪둪꽢됖 랗骆ꇮ骶 鯎뎦껲 샢꺳  , 

ꇮ뎊 魂몊쐪 ꇮ뎞ꂺ骶 쌶 꿮 땞딒ꦖ 땊꩞ 齒딮뎦껲ꁪ ꃂ멲멶땻딮 ꤎ쐪둪꽢 ꤎ쐪봮뼦믶( )
Ꝓ 꺊솊ꁪ 驙딒껲 뒎꺆꾶ꭖꞂ ꤎ쐪딮 뎒駲Ꝓ 땊썊하ꁪꅆ 뫞뗦딚 Ꞵ뭪骶땦 쌲ꂺ.

   . Ⅱ

땎Ꜯ꺂ꁪ ꃖꭖꭚ 딮낳뛒 껺ꡛꇮ骶 땞骶 鯎驙딚 뛧냂딒 魂뭫ꇮ뎊 됪ꂺ 鯎Ꞃ骶 땊  , . ․ ․
驙딖 돺ꁮ딮 ꤎ쐪둪꽢 ꤎ쐪봮뼦믶 髖뗦뎦껲 꺂ꕢꊺ땊 썻듶하ꁪ 驆Ꞃꠏ驆Ꞃ띦鰎驆Ꞃ( ) ‘ ’․ ․
 씪히 밮쐮ꇮ骺 쌲ꂺ. 
땊뎦 멶 딮 뛧냂뎦 껲 땞ꁪ ꃂ멲멶땻髒 꾶ꭖꞂ 땧뎛땻딚 驆Ꞃꠏ驆Ꞃ띦鰎驆Ꞃ 딮 髖  ‘ ’ ‘ ’․ ․

뗦뎦껲 쉖뎊ꡊ 멶딚 ꂺꚾ骶 돆骚ꇲ 꺂ꕢ 鯎ꊺ땊 꺊驆鹮 땧뎛하ꄮ 髉 꺌딮 髒뗫뎦껲딮 , , , 
딮 땞ꁪ 땒髒 땊덒鰆 멶딮 닆땚꺞 ꋇ ꂺ덧쌲 ꭚ덒뎦껲 ꤎ쐪봮뼦믶駖 ꆚ뭲ꇶ 꿮 땞딚 , 
驙땊ꡆ 땊ꗝ驢 ꂺꡊ뎦 驎밲 꾶ꭖꞂꤎ쐪ꁪ 骽 ꆯ덧 ꤎ쐪魢뎦껲딮 ꈦ Ꝓ 딮, ‘ (every)’
하ꁪ 샪 髒 꺗뾋쌲ꂺ骶 쌶 꿮 땞ꂺ‘ ( )’ . 八方

   < >
       . Ⅰ

          . Ⅱ
        . Ⅲ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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땊뎦 ꃂ멲멶땻딮 ꤎ쐪봮뼦믶Ꝓ 駖랖 뗫ꆚ딮 ꭚ덒 鹮鿚뎊 骶 멶 딮 멮딢ꭖ뼆   ‘8 ’ , ( )裝
鸳鰢랖 ꈦ Ꞣ鹶 꿮 땞ꁪ 멶ꈦ멶 멶딮 낲땧髒 鸳딮 ꂺꡊ딚 ꔑ하ꁪ 낶뙆‘ ( , 裝賕裝尾
뎊 딮 삖딚 껺뗫하돖ꂺ 쌲솎 멶ꈦ멶 ꁪ ꕮ딮 ꔑ뎦껲 꺊솊 꿮 땞ꋅ땊 멮)’ . , ( ) ‘徹賕徹尾
딢ꭖ뼆 鸳鰢랖 하鹮 뾋쌲ꂺ ꁪ 딮ꆚ 땞뎊 ꃂ멲멶땻딮 ꤎ쐪봮뼦믶駖 ꂺ덧쌲 ꭚ덒 꺗쐎 ’
駚 땮 돆骚ꇮ뎊 땞ꂺꁪ 뗦뎦껲ꆚ 듶딮쌲 驖뽶 댞땊 ꇶ 驙땊ꕒ骶 꺂ꚢꇲꂺ.
땊뎦 댴껲 ꃂ멲멶땻딮 鰆뗗땎 땊썊Ꝓ 듚썊 ꃂ멲멶땻딮 ꪖ멲髒뗫 꽣뎦껲 ꤎ쐪봮뼦믶딮   

댪낲뗗땎 둪꽢Ꝓ 꺊솊骶 삏히 ꤎ쐪ꁪ 꺂ꕢ 꺂땊뎦껲 쌯낋ꇮ骶 꼎ꃖꝒ 驆몦 뗚낏ꇮꁪ , 
삏랞딚 駖랖骶 땞딒ꦖ 뙆껶 뛧鰆 땊쒚 멶땻딚 떂꧲骂쌲 땎ꤒ땎 魂뭿ꃏ 땊딮ꞓ딮 멶땻 
꧲骂 髒뗫ꆚ 꺊솊딒넾 ꤎ쐪봮뼦믶딮 쐫땻꼇딚 껶쎮뗗딒 ꈮꗂ骶땦 쌲ꂺ.

  1. 

숲 ꃂ멲멶땻 덓꺂1. ( )�史

1-1. 

쏚떂鰢랖 돆魂ꇲ ꧪ뎦 딮하ꡊ ꃂ멲멶땻딮 돃꺂ꁪ 꺒쌲낲ꃖ鰢랖 驆낂ꗂ 됂ꕒ駚ꂺ 꺒쌲   . 
ꪖ랚 딮 꾶ꁪ 듶ꡛ하돂 땦몊 꿮둪ꁪ ꤒ 쌲듚됲鰢랖ꆚ 髋鯟하돖骶 鬦돃뎦 땞뎊껲( ) , 弁葘 ․ ․
ꁪ Ꞟ밮 뛧魃딮 쐪솦멮ꗒ 닆돖ꁪꅆ ꃂ멲멶땻딖 ꪖ랚딮 꾶 駖뒊ꅆ 뛒ꇲ 돃쌶딚 하돖ꂺ, .
骓뛒 쐿꼇ꆯ듶뗗뎦껲 뭲뽶ꇲ 뗲멶髖ꗾ 듶ꤒ딮 鯞꽣쌯뗗땎 ꭚ껳骆髒 갚꽢駖 驖뭲ꇮ뎊 ꃂ  

멲멶땻髒 髖ꗾ 랖뎊ꁪ 骂썊駖 뙆냂끺ꗓ驢 뎎鯟ꇮ骶 땞ꂺ ꏦ쌲 뒎꺆 멲꺗Ꞃ 솟멲듶뗗 . 
랖魂 쐎 ꂾ덒 髋랖뎦껲 鹮돾 ꂾ뙆ꧫ솎 딮 꼇ꭚ딚 ꭚ껳쌲 骆髒 갚꽢 駖 38 ( ) (As)蠃蓈剝片Ⅰ
쇂쌾ꇮ뎊 땞뎊 ꃂ멲멶땻뎦껲 鹮돾 驙땒 駖ꁻ꼇땊 뗲鰆ꇮ뎞ꂺ.
ꪖ랚낲ꃖ鹮 낶ꕒ 骶ꗺꝒ 뾋하돂 멶땻ꪚ 꾶딮 꺳꺆鰆딚 댢鰆ꁪ 뎊ꘋꂺ 鯎ꗂ鹮 뙆껶뙆   , . ․
꼎뙛 ꌢ딮 鰆딚 꺊솊ꡊ 돗鹾랖뎦껲 ꃂ멲딮 꾶駖 덧뗗땎 ꡊ뎦껲 ꂾ돆 딒ꔎ딚 맾랖하, 
骶 땞뎊 꺒쌲낲ꃖ뎦ꆚ 꺗ꃏꖟ딮 멶땊 꺳꺆ꇮ뎞딚 驙딒 뭪뗫ꇲꂺ 鯎Ꞃ骶 ꃂ멲딮 꾶ꁪ 랞. 
땊鹮 먚魊꺗딮 뙆驊 ꧥ 돆ꚢ딮 髋鯟 믷ꡊ뎦껲ꆚ 멲쏲딮 뙆驊딚 駖랖骶 땞뎞딒ꡆ 꿮꽷 ꡊ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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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달천 앞까지 수량이 풍부한 하천의 연결 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달천의 쇠는 일찍이 사로(斯盧)의 석씨족(昔氏族)이 지배하게 되어 신라의 발전에 큰 몫
을 하였던 것으로 사료 되며, 인접한 중산리 고분 발굴 성과는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달천의 철 산업 기술이 일본으로 전파되어 일본 철 산업
의 발전에도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 1. 달천철장 삼한 및 삼국시대 약사(略史)

1-2. 고려시대

  달천철장의 고려시대에 관한 고문헌 기록을 찾아보기 어려워 단정적으로 언급하기는 어
렵지만, 조선 개국 초기인 1399년의 달천철장 관련 기록이 보이는 것을 볼 때, 고려시대
에도 철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3. 조선시대

  고려말 이성계가 권력을 잡은 후 군비확장과 한양 천도사업으로 쇠의 수요가 급증하여 
염철법(斂鐵法)과 철장제(鐵場制)를 함께 시행하였으며, 이때 달천도 철장으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종 때 지울주사(知蔚州事) 이종주(李從周)에게 주었던 왕지(王旨)를 통하
여 확인되고 있으며, 지주사(知州事)가 철장관(鐵場官)을 겸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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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달천철장 조선초기 약사(略史)

  이후 조선후기인 1646년 구충당 이의립이 나라의 큰일인 군사와 농사에 철이 필요함을 
알고 철을 찾아 전국을 답사하였고, 1657년 (효종 8년) 경주와 울산의 경계인 달천산(達
川山)에서 무쇠(수철)와 경주 반척산 계곡에서 비상을 발견하였다. 1659년 무쇠와 비상의 
제조법과 토철용해법을 터득하여, 1660년(현종 원년) 각궁(角弓)280통, 함석(함석(咸錫) 1
백근, 연철(鉛鐵) 1천 근, 세면포(細綿布 ) 1백 필, 철환(鐵丸) 73만 개, 부정(釜鼎) 144조
를 만들어 훈련도감에 바쳤으며 그 공으로 동지중추부사에 제수되었다. 그 이후 현종이 
그 충정과 식견에 감탄하여 ‘구충당’이란 호를 내리고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와 함께 
위로 3대에 걸쳐 증직(贈職)을 내렸으며, 구충당은 달천철장을 하사받아 그 후손들이 관리
하여 오다가 일제강점기 때 강탈당하여 경영권을 박탈당하였다.

사진 3. 달천철장 조선후기 약사(略史)



TIME 2000, 울산쇠부리 문화사(이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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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일제강점기~현대

  1906년 4월 일본인에 의하여 광산개발이 착수됨에 따라 토철 제련이 종료되고, 철광석 
생산 개발이 시작되었다. 달천광산 맞은편 마을에 거주한 이춘문씨(2001. 8. 20 당시 향
년83세)의 증언에 의하면, 1906년 당시 경주시 화산탄광(갈탄채굴)에서 기능공으로 일하다 
일본인에 차출되어 온 곳이 달천광산이었다고 한다. 
  광석운반은 협궤(광궤)레일 설치, 가시랑車(カシラン車 : 카바이트로 운행하는 광차)로 
천곡 가재골을 거쳐 부엉디미, 상안들 앞 동천강을 건너 호계역 및 장생포 부두까지 운반, 
선박으로 일본까지 운송하였다. 
  1943년 9월부터 서울사람 정운경이 6～7년 정도 운영하다가, 1956년～1958년까지 울
산사람 김성택이 운영하였고(옛 화약고 서편산 채굴, 당시 강원도에서 풍곡탄광도 운영),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고향 울산으로 내려온 김성택이 달천광산에 수직 40여m까지 착굴
하였으나 철광석생산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갱도에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에서 폐광되었다.

사진 4. 달천철장 일제강점기 약사(略史),(여타지역 광산 사진 참조)

  1964년 12월 대한철광개발(주) 울산광업소 발족(생산 철광석전량 일본수출)하였고 1970
년 6월 생산 철광석전량 POSCO 납품(품위 60～70%)하였다. 4차(1차 60m, 2차 50m, 3
차 115m, 4차 100m)에 걸쳐 수항굴하 심도 325m까지 채굴하여 철광석생산 작업에 전력
을 다 해왔다. 그러나 생산성 감소 및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에 밀려 찬란했던 한국 철기 
문화유산인 달천 철광산이 역사의 한 페이지 기록을 남긴 채 1993년 6월 철광석 생산작
업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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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사문석 중석, 류비석 등의 광석 생산작업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1996년 5월 1일자 
삼미금속(주)을 합병하여 광업사업본부로 개칭하고 사문석 생산 작업에 주력하였다.(생산 
전량 POSCO 납품)
  2002년 9월 10일자 사문석생산 작업 종료로 달천산(망제산) 달천철장의 모든 광석 생산 
작업이 종료가 되었으며, 유적지로 지정된 3필지(68,292.5㎡)를 제외한 지역에는 현재, 아
파트 단지 및 학교가 들어서 있다.

1-5. 달천철장의 역사적 의의

  달천철장은 삼한시대부터 철광석 생산지였으며, 구충당 이의립에 의해 토철제련법이 개
발된 조선시대 후기에는 전국 철 생산의 1/5 가량을 차지하였다. 오늘날 울산광역시가 우
리나라 제일의 중화학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한시대 이후 한반도의 중요한 
철 생산지였던 달천철장에서 형성되어 온 철의 문화에서 근간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달
천철장은 단순한 고대 철 생산지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울산지역이 공업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역사적 의의가 큰 역사․문화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구충당(求忠堂) 이의립(李義立)과 달천철장

  달천철장의 문화콘텐츠를 보다 풍부하게 발굴하기 위해서는 삼한 이래 철장으로 존재하
다가 조선 중기까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던 달천철장을 재발견하고 세계 유일의 토철 
생산법을 개발하여 제철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긴 구충당 이의립의 업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진 5. 달천철장 현대기 약사(略史)



TIME 2000, 울산쇠부리 문화사(이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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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구충당의 생애

  조선후기 토철을 분리하고 용해하는 방법을 개발한 구충당 이의립(1621～95)의 자는 예
겸, 호는 구충당으로 광해군 13년(1621) 5월 18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에서 
태어났다. 시대적으로 보면 조선 후기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그리고 숙종 시대에 걸쳐 
살았다. 
  그의 출생 당시 집안이 큰 벼슬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이 높은 관직에 있던 것도 아
니었으며,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시기적으로 이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평
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나라에 헌신할 책무 또한 없었으나, 효종 때 전국을 다니면서 유황
을 찾다가 울산 달천산에서 무쇠를 얻는 등 나라에 헌신할 뜻으로 매진하였다. 
  이처럼 구충당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임금을 섬기고 비상과 유황, 무쇠의 3가지 국가
적 보물을 발견한 후에는 과학자의 정신으로 이것들을 무기로 개발하여 국방을 튼튼히 한 
효와 충의 과학자였으며, 구충당 문집을 살펴보면 문장가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삶을 전
체적으로 조명하여 보면, 어릴 때에는 효성이 지극하였으며 총기와 학식 또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안위에 관하여 걱정하며, 무쇠와 유황, 비소의 생산에 힘을 쏟다가, 
숙종 21년(1695) 3월 12일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2-2. 구충당의 업적

  구충당의 출생 시는 임진왜란 발발 후 3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16세 
때인 인조 14년(1636)에는 병자호란을 겪었으나, 조정 관료들은 자기들만의 입지 강화에만 
힘을 쏟고 양 국난에 대한 패인 분석과 이에 대한 대비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후 효종 대에 들어서면서 외세에 대한 대비와 함께 북벌정책을 펴게 됨에 따라 군비
증강에 따른 무기 생산과 군사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고 이와 함께 조총과 화약의 수

사진 6. 구충당에 내린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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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무기생산이 활발하게 되면서 원료인 철과 유화의 수요도 급증하
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청과 일본이 유황을 이웃 나라에 판매하지 않아 조선에서는 
유황을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중요한 정세 아래에서 구충당이 스스로 
전국을 탐사한 끝에 울산에서 유황과 철을 찾아내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나이 26세(인조 24년, 1646년)부터 시작된 철 탐사는 10여 년이 지난 37세 때(효
종 8년, 1657)에 이르러 빛을 보았다. 1657년 1월 경주와 울산 지경(地境)에 이르러 잠을 
자던 중 신인(神人)을 만났는데 다시 한번 길을 가르쳐 주었고, 다음날 아침 남쪽으로 내려
가 달(達川山)에서 무쇠(水鐵)를 얻고 반척곡(盤尺谷,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반곡
리)에서 비상(砒礵)를 얻었다. 이후 2년 동안 비상과 무쇠를 제조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현종 때는 그의 나이 40대부터 50대 초반으로, 몸소 익힌 기술과 경륜을 국가와 사회봉
사에 바쳤고, 유황을 끓여서 제조하는 방법을 알아내어 생산한 유황을 국가에 바친 시기
이도 하였다. 이에 왕이 관직을 제수하는 등 국가로부터도 이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았으
며, 더불어 자식들 3명이 충의교위(忠毅校尉), 수의교위(修義校尉), 현신교위(顯信校尉)에 
제수되는 영광을 얻었기도 하였다.

  51세 때인 현종 12년(1671)에 만호봉에서 유황을 발견하고, 그 제조법을 알아냈으며, 
이듬해 제작한 유황을 비변사에 바쳤다. 이에 유황과 무쇠, 비상을 캐내어 제련하는 방법
을 개발한 공로를 높이 사 현종 14년에 왕이 선생에게 숙천 도호부사(都護府使)에 제수하
였으나 사양하자 왕은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내리고 위로 3대에 걸친 증직(贈職)과 
부인에게도 정부인(貞夫人)의 교지를 내렸다. 그리고 상으로서 표범갑옷 1벌과 통영 벼 
100석과 무쇠산을 하사하고 유황을 굽는 역군 180명을 내어 주었다. 이때의 역군은 현재 
달천마을에 머물며 당시 울산산업의 뿌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국역비변사등록 20책 』, 현종 1년 8월 24일 기사
이완이 아뢰기를, "당초 이의립(李義立)이라는 자가 신에게 와서 고하
기를 '2백여 호(戶)를 모집하여 수철(水鐵)을 굴취(掘吹)하였고 앞뒤로 
받아들인 세목(稅木)도 그 숫자가 아주 많다'고 하였는데 이제 또 부정
(釜鼎) 각 2백 좌(坐)를 스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강도(江都)에 있는 크
고 작은 포가 비록 많으나 탄환이 없어 쓸 수가 없었는데 이제 비로소 
탄환을 갖추어 쓸 수 있는 물건이 되었으니 그 노고를 보답하는 전례
(典禮)가 있어야 합당합니다." 



TIME 2000, 울산쇠부리 문화사(이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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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달천철장의 문화콘텐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달천철장으로 대표되는 쇠부리 문화콘텐츠는 8가지 정도의 측면
에서 살펴 볼 수 있을 듯하고, 각각의 콘텐츠를 요약 정리하여 명명하면 철장(鐵場), 철소
(鐵所), 철인(鐵人), 철리(鐵里), 철로(鐵路), 철화(鐵話), 철용(鐵用), 철미(鐵味) 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철장(鐵場)

  달천철장은 울산을 넘어 우리나라 쇠부리문화의 근간이자 구심체라고 할 수 있으며, 철 
생산지라는 장소적 거점으로서 문화콘텐츠의 시발지, 철 생산의 원형 등 복합성 또한 내
재하고 있는 특성이 있다.
  달천철장의 철 생산은 다른 지역과 달리 흙 속에 철가루가 포함된 토철(土鐵)에서 철을 
생산해 내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세철지(洗鐵池), 장제(長堤), 금곡정
사(金谷靜舍)등의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구충당 이의립의 문집인 『구
충당문집』의 ‘철산도(鐵山圖)’에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서 확인된다.
  

사진 7. 구충당 문집

그림 1. 쇠부리 문화콘텐츠 8가지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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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산도에서 사방(四方)과 철산도 명칭 표시를 제외하면, 세철지(洗鐵池), 장제(長堤), 정
사(精舍), 달천(達川)이 남게 된다. 여기서 세철지와 장제는 흙으로부터 철을 분리해 내는 
장치로서 비중 차, 즉 흐르는 물에 토철을 흘려 무거운 철가루가 물속에 가라앉게 하여 
분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세철지는 흘려보낼 물을 가두는 장치, 장제는 
물이 흘러가는 일종의 장비․장치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타타라제철(たたら製鐵) 유적자료를 들 수 
있다. 타타라의 철광산에서는 토철과 유사한 모래에 철가루가 포함된 사철(沙鐵)이 채굴되
었는데, 이 또한 사철 가루를 물에 흘려 비중 차로 철가루를 분리해 낸다. 하지만 토철과 
달리 철과 모래의 비중 차가 크지 않아 철가루를 분리해 내기 위해 달철광산에 비해 훨씬 
급류의 물을 흘려보냈다. 이러한 과정을 개념적으로 그려보면 다음의 개념도와 같다.

도면 1. 철산도

그림 2. 타타라 제철 관련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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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철산도(鐵山圖)’에 표현된 정사(精舍)는 구충당 이의립이 철장의 현장에 머물며 
학문 수양과 철장 관리를 하였던 일종의 현장 사무소로서 조선시대 여타 누정(樓亭)과는 
기능적으로 차별성을 보이는 특성을 보여준다. 즉, 달천철장은 철생산지는 물론 철의 채굴
방식과 관련된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철소(鐵所) 

  철소는 달천철장에서 채굴한 토철 가루를 옮겨 무쇠(생철)를 생산하던 쇠부리터를 총칭
하여 명명한 것이다. 달천철장의 인근 북구 관내 곳곳에 쇠부리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울산광역시 기념물인 ‘대안동 쇠부리터’와 비지정인 당
사동의 쇠부리터가 있다. 이러한 쇠부리터에 관해서는 권병탁 교수의 연구서1)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쇠부리'란 쇠점(쇠를 부리를 장소)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야철(冶鐵)작업을 뜻하는데, 쇠
부리 작업은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하다.
  첫째, 1,000~1,600℃의 높은 열을 처리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인력과 그를 
보조하는 반숙련공 및 허드렛일을 하는 잡역자가 있어야 하며, 둘째 물적 요소로 연료인 
숯, 원광(토철, 사철), 쇠부리터(철장, 철소, 쇠곳), 도가니, 토둑, 풀무, 도래, 바숨[鑄型]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쇠 부리는 일은 크게 4가지로 분화되어 있는데, 하나는 원
광을 채광하는 것이고, 둘은 원광을 도가니에 넣고 무쇠를 고아내어 판장쇠를 만드는 쇠
부리가마 작업, 셋은 무쇠를 다시 끓여 바숨에 집어넣어 의도한 그릇을 빚어내는 무질부
리 작업, 넷은 판장쇠를 달구어 방차하여 의도한 연모를 만들어 내는 화둑부리 작업 등이 
있다.2) 
  한편, 권 교수는 조선후기 울산 달천철장 주변에 위치하거나, 그와 관련된 쇠부리 종사
자들을 찾아3)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의 '아랫장

1) 권병탁, 2008, 『한국 산업사 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2) 권병탁, 2008, 『위의 책』. p.553의 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도면 2. 비중 차에 의한 흙과 철가루 분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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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 있는 점터 작업장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 종사한 인원을 보면, 전주 1명, 대리관
리인 2명, 골편수 1명, 원불편수 1명, 뒷불편수 1명, 둑수리 1명, 풀무군 16명, 숯쟁이 8
명, 쇠쟁이 8명 등인데, 이 중 전주를 제외하면, 총 38명이었다고 한다. 
  쇠부리 작업장은 원료인 숯을 만들기 위한 재목을 따라 산골 외딴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근에 인가(人家)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종사자들은 모두 작업장에서 숙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작업장 권역 내에는 반드시 거주시설이 있어야만 하는데, 권교수는 이를 '숯쟁이 
대기소', '쇄쟁이 대기소', '불매꾼 대기소' 등으로 표현하였다. 이 대기소는 요즘의 공장 
인근에 위치한 사택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즉, 쇠부리터는 단순한 철을 생산하는 장소를 넘어 철 생산 공장 운영과 작업자의 삶이 
융화된 산업수도 울산의 근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요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면 3. 모화리 아랫장태 쇠부리터 추정도(한국산업사연구, p.556)

3. 철인(鐵人) 

  철인(鐵人)은 ‘달천철장과 관련된 인물의 발굴과 문화콘텐츠 개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까지 주목해 왔던 달천철장 관련 인물은 『삼국유사』에 언급된 석탈해(昔脫解)와 조선후기 

3) 권교수는 1960년대에 쇠부리터 참여자 및 관계된 자와 인터뷰하여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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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철장을 재발견한 이의립(李義立) 이었다. 『삼국유사』권1, 석탈해 조(條)에는 탈해가 호
공(瓠公)의 집을 취하는 과정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대장장이’와 ‘숯’이 언급되
고 있어 석탈해는 당시 경주 인근의 철산지인 달천철장과 관련된 인물로 보는 설이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구충한 이의립은 그의 문집인 『구충당문집(求忠堂文集)』에 달천철장
을 재발견하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에도 그의 업적이 기
록되어 있어 달천철장과 가장 밀접한 인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남 보성 출신의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인 봉강(鳳崗) 정해룡(丁海龍, 
1913～69년)도 1941년 달천철장을 운영하여 항일운동자금으로 지원한 사실로서 관련 인
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해룡으로 하여금 달천철장이 항일운동 관련 유적으로서 또 
하나의 문화콘텐츠를 지니게 되는 셈이다. 
  한편, 근·현대 달천철장에서 채굴자업을 하였던 광부들도 고대의 달천철장을 오늘까지 
이어오게 한 장본인들로서 중요한 인물일 수가 있다. 산업수도 울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
들 또한 기억해야 할 산업 역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까지 회사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명단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달천철장 채굴의 맥
이 끊어진 현재, 그 가치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달내쇠부리보존회’도 단체의 이
름으로 중요한 인물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철인(鐵人)에 대한 조사는 인물 관련 역사 전공자가 북구문화원 및 관련 단
체와 연계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인물을 발굴한 뒤 그 자료를 엮어 ‘인물집’을 발간하면, 
달천철장의 역사성 고취와 시민들에게 좋은 교육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기념할 만한 
인물을 선정하여 심포지엄 및 인물상 조성 등 기념사업을 추진하면, 지역민의 자긍심 고
취는 물론 청소년들에게 학습효과 또한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2. 달천철장과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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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리(鐵里) 

  철리는 쇠부리터와는 구분되는 달천철장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의미로 부여
한 명칭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철산도’에 표현된 ‘달천마을’을 포함하여 달천철장을 끼
고 조성되었던 ‘현대기의 달천철장 사택’까지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달천철장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 마을로서 달천마을은 근대기에 마을 
사람의 상당수가 달천철장의 광부로 종사한 것으로 전한다. 그리고 조선후기 여타 마을들
이 동성의 씨족마을 이거나, 1～3개 이내의 성씨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것에 비해 달천마
을은 10여개 이상의 성씨가 어우러져 있어 이성(異姓)들이 달천철장에 종사하는 특수한 
목적을 띠고 한마을을 이루며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타 마을에서 찾아볼 수 없
는 달천마을만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8. 1954년 달천마을 항공사진

   

사진 9. 2015년 달천마을 항공사진

 

  한편, 달천철장에는 ‘쇠곳’, ‘쇠굿’, ‘쇠궅에(쇠구테)’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쇠가 나는 
곳’ 또는 ‘쇠가 나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즉 ‘달천철장’을 의미한다. 이곳에는 과거 몇 채
의 민가가 있었지만, 1960년대 대한철광개발(주)이 현대화 채굴을 하면서부터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원에는 철광석 채굴회사의 사원(社員)들이 기거하는 사택(社宅)이 조성
되어 있었으나, 2002년 폐광과 더불어 공가(空家)가 되었고, 이후 2005년을 전후하여 주
변이 개발되면서 모두 철거되었다.
  따라서 철리(鐵里) 문화콘텐츠는 근․현대 달천철장 사택복원을 포함한 달천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쇠를 캐내던 광부들의 마을이라는 점에서 달천마을을 달리 표
현하면 ‘쇠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달천마을 만들기’는 ‘쇠마을 운동’이라는 슬로
건 아래 정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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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1990년대 달천철장 사택 전경

  

사진 11. 2003년 달천철장 사택 근경

5. 철로(鐵路) 

  철로(鐵路)는 달천철장으로부터 그 인근의 여러 쇠부리터로 태가꾼[테가꾼, 토철 운반
꾼]들이 토철을 지고 다니던 ‘쇠부리길’을 말하는 것이다. 
  울산 북구는 삼한 이래 철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기에 달천철장 인근지역에 여
러 시기를 거치며 많은 쇠부리터가 운영되었다. 대안동 쇠부리터[울산광역시 기념물]를 비
롯하여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것만 40여 곳에 이른다. 울산 인근지역인 경주, 청도, 밀양까
지 포함하면 120여 기가 산재하고 있어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쇠부리터 130여 곳 대
부분이 울산과 인근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달천철장의 토철을 쇠부리 작업
장으로 운반하여 나르던 길(일명 철로)을 쇠부리터와 연계한 역사탐방로를 조성하면 쇠부
리문화의 전파와 홍보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진 12. 달천철장 주변 쇠부리터(빨간색 점)와 쇠부리길(주황색 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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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철화(鐵話) 

  철화(鐵話)는 달천철장 및 울산 철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아울러 표현한 것이
다. 현재까지 알려진 달천철장 관련 이야기는 특기(特記)할만 한 것이 없다고 할 수 있지
만, 그 실상은 관련 이야기 발굴 작업이 거의 없었다고도 할 수 있다.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달천철장을 재발견한 이의립(李義立)의 문집인 『구충당문집(求
忠堂文集)』에는 그가 조선 팔도를 두루 답사하며 겪은 고초와 우여곡절 속에 달천철장을 
발견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특히, 꿈속의 신인(神人)과 잠을 깬 뒤 나타난 까치[鵲]의 도움
으로 철장을 발견한 내용은 문화콘텐츠로서의 흥미 유발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사진 13. 구충당의 3가지 보물 만든 일기 

  한편, 달천철장 주변 마을에서 시범사례로 민속 조사해 본 결과 몇몇 이야기를 채록할 수 
있었다. 근․현대기 달천철장이 운영될 당시 달천마을 목동(牧童)들이 세철지(洗鐵池) 주변 
진펄에서 소 꼴을 먹일 때, 진펄의 잡초를 뽑아 그 뿌리의 길이로 하루 운세를 점치며 놀았
던 이야기와 순금산의 장군이 한달음에 퉁뫼산으로 뛰었는데, 그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이야
기 등이 있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이야기 발굴을 위해서는 역사와 민속 전공자를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문헌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민속지(民俗誌)를 작성하면, 보다 많은 철
화들이 구성될 것으로 사료되며, 문화콘텐츠의 확장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7. 철용(鐵用) 

  철용(鐵用)은 철을 채굴하고 제련하는 작업 과정의 과학적 우수성을 이해하고, 달천철장 
및 철 관련 각종 작업과 내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 학습’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IME 2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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돞Ꝓ ꊺ뎊 몊쎮 쌯낋딮 骓뒆 鯒ꃖ鰆 땊뗚딮 ꃂ멲멶땻뎦껲 먚魊쌲 뽶멶 딚 뼢駖鶒  , , ( )土裝
ꊺ땊 꺂둿썞ꄮ 랖驢뎦 낹骶 驎뎊ꁪ 驙髒 쏚ꃖ鰆딮 騇ꆚ뎦껲 먚魊쌲 멶髧껳딚 뱦麊ꄮ 髒
뗫딚 떂쏚 몊쎮하ꁪ 驙딚 ꊺ 꿮 땞驶ꂺ.
鯎Ꞃ骶 뗲멶뎦 멶髧껳딚 齏돂 뗲ꗾ髒뗫딚 뫞봲ꞕ ꋇ딒 몊쎮하ꁪ 꾶ꭖꞂ鶒 몊쎮땊   , 

땞骶 鯞 髒 딖 딚 땊둿쌲 髋돞땧쉞딚 Ꞣꊲꁪ 驙ꆚ 쇂쌾ꇶ 꿮 땞딚 驙땊ꂺ, ( ) ( ) . 虹 蜨
뗲멶ꁪ 꺗ꃏ쌲 덧딮 돆ꚢ 쀂땛髒 앮ꊶ 쉖ꤊ랞딮 髒뗫땊 쇂쌾ꇮ骶 鯎 鮲ꆚ 벺껲 꽢  , 

鮲 낲껺ꁪ 뎊ꗺ뒆ꦖ 땒뗫 髋駚딚 쐫쌲 꺗뺲뎦껲 駖ꁻ하ꂺ ꌆꕒ껲 뗲멶딮 껺밮. 
땻꽢ꁪ ꃂ멲Ꞟ딚땊鹮 ꃂ멲멶땻 髋뒦 땒ꡛ 꾶ꭖꞂ髋뒦 뎦 뙆꼇쌶 뗲멶Ꝓ 쐲둿하ꁪ 驙ꆚ ( )
骶ꗺ쌶Ꞣ 하ꂺ 鯎Ꞃ骶 鯞딖 꼎髋ꆚ ꃂ멲Ꞟ딚 Ꞣꊺ鰆 땒ꡛ 꾶Ꞟ딚뒊ꆯ 꺂뎛뎦 쇂쌾하돂 Ꞟ. ( )
딚딚 삏쐪하骶 돞꿶땎뫢딚 쏫꼇하ꁪ 駖ꁻ꼇딚 돊뎊 ꈮ 꿮ꆚ 땞딚 驙땊ꂺ. 
땊됖 ꄪꭞ뎊 멶딚 뾋썊 ꢎ꽢 ꨆ뒢 꿮 땞ꁪ 驙 뛧뎦 꾶ꭖꞂ 齎ꆯ둪땎 ꭞꞺ꽢Ꞃ 駖 땞  , ‘ ’

ꂺ 齎ꆯ둪ꁪ 齎ꆯ딮 髒뗫땊 骶끺ꕖ히 ꃊ驾땞骶 齎ꖁ駖ꕓ딚 뾋썊 꾶ꭖꞂꝒ ꡛ쐫히 駗땎쌶 . , 
꿮 땞ꁪ 땻뗦땊 땞ꂺ.

멶8. ( ) 裝味

멶 ꁪ ꃂ멲멶땻髒 꾶ꭖꞂ 땧뎛땦ꊺ땊 ꠏ뎞ꄮ 딢낳髒 鯎 땒ꃖ뎦껲 뗚하ꄮ 삏랫뗗  ( )裝味
땎 낳ꤎ쐪 ꋇ딚 ꔑ쌲ꂺ 鯎Ꞃ骶 땊Ꝓ 쐲꼇쐪하鰆 듚썊껲ꁪ ꃂ멲멶땻딮 뗫몊꼇딚 꺊꞊ 꿮 . 
땞ꁪ 딢낳딚 ꧲魊하骶 ꗞ껲쌒 Ꝓ 駲꧲하ꁪ 驙땊ꂺ, (Recipe) .
딢낳딖 ꃋ꺂땦딮 駗 딚 뾋썊 ꃋ꺂 땻꽢Ꝓ ꡛ쐫하驢 駗땎낲빺ꁪ ꃖ숲뗗땎 ꤎ쐪봮  ( )味覺

뼦믶ꕒ骶 쌶 꿮 땞ꂺ 돞Ꝓ ꊺ뎊 ꃂ멲 땒ꃖ딮 뽶랞딖 ꕮ駖 ꂺꖟ 쇂쌾ꇲ 꺂랞뗦뽶 땊. , 
ꚾ뎊똎 땞뎊 돞ꭖ뼆 봿딚 Ꞥ땊 骓땧썞딒ꡆ 땊 봿딚 駖髋하돂 ꈦꭖꝒ 뛒 Ꞣꊺ뎊 ꠏ뎞, 
ꂺ骶 쌲ꂺ 봿딖 멶ꭚ땊 ꂺꖟ 쇂쌾ꇮ뎊 땞뎊 ꃂ멲멶땻髒 돆骚하돂 뗫몊꼇딚 ꭖ駗하鰆뎦ꆚ . 
둿땊꼇땊 땞ꂺ. 
쌲솎 ꃂ멲Ꞟ딚 랧랧Ꞟꂺ 딢 뎚 鹮ꤊꝒ Ꞥ땊 鰆Ꝋꁪꅆ 땊ꁪ ꪓ꺂딮 딮Ꝓ 駖랖ꁪ ꆯ낲  , ( ) , 

뎦 ꆛ삏쌲 썻딚 駖랖骶 땞뎊 멶 鹮ꤒ 뛒 ꠏ뎞ꂺ骶 쌲ꂺ 딢鹮ꤊ 駖랖뎦 ꆡ딖 駖낲. 
딮 駫땎쌾딖 멶 딮 駫꼇 髒ꆚ 땊랖駖 ꭖ쌿쌲ꂺ( ) ( ) .裝 强性
땊됖 駯땊 껶쎮뗗딒 꺊솊 ꡝꡝ 뙆꺂Ꞣ딒ꆚ ꃂ멲Ꞟ딚髒 鯎 뛒ꪖ뎦ꁪ ꂺ덧쌲 낳떂  , 

ꚢ됖 딢낳땊 땞ꁪ 驙딒 샢댛ꇲꂺ ꌆꕒ껲 썻쒚 땊됖 髖ꗾꇲ 뗚ꤎ駖ꊺ땊 뙆꺂하돂 ꤎ쐪. 
봮뼦믶쐪 쌶 꿮 땞ꁪ 딢낳딚 ꧲魊하돂덒 쌶 驙땊ꡆ 땊驙딖 랖돃骓뗲됖 랗骆ꇲꂺꁪ 뗦뎦, 
껲 鯎 뛧둪꼇땊 ꄪ뒇 齨ꂺ 쌶 驙땊ꂺ.

Ꟑ딢Ꞧ. Ⅳ

땊꺗딒 ꃂ멲멶땻 뛧냂딮 뒎꺆 꾶ꭖꞂꤎ쐪꺂ꭖ뼆 ꧲魊ꇶ 꿮 땞ꁪ 駖랖 뗫ꆚ딮 ꤎ쐪  8
봮뼦믶Ꝓ 駲ꖋ뗗딒 꺊솊댮ꂺ. 
땊Ꝓ 둪덓하ꡊ 멶땻 딖 뽶멶 ꭖ뼆 멶駖ꚾꝒ ꭚꞂ썊 麊ꁪ 髒뗫髒 땻꽢뗗 꼇驿 鮲  , ( )裝場

ꡛ땊 뛧냂땊 ꇶ 驙땊ꡆ 멶꽢 ꁪ 꾶ꭖꞂ뼆딮 뭪駖 쐫땎髒 ꧲魊 ꋇ딚 뾋쌲 낺몊 鮲ꡛ( )裝所
땊 썋냂땊ꕒ骶 쌶 꿮 땞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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멶땎 딖 髖ꗾ 땎ꤒ ꧲魊髒 ꤎ쐪꺂뎛땊 駖ꁻ하ꆚ 봮뼦믶쐪하ꁪ 驙땊 쌚둪하ꡆ 멶  ( ) , 裝人
Ꞃ ꁪ 쏚ꃖ ꃂ멲멶땻 꺂뺳뒦딚 쇂쌾쌲 ꃂ멲Ꞟ딚 Ꞣꊺ鰆꺂뎛 꾶Ꞟ딚 뒊ꆯ 딒 둪덓( ) ( )裝虴
ꇲꂺ.
멶 ꁪ ꃂ멲멶땻髒 꾶ꭖꞂ뼆딮 돆骚됖 꾶ꭖꞂꤎ쐪 魢돃딮 쐫ꃖ駖 썋냂땊ꡆ 멶쐪  ( ) , 裝芗
ꁪ 髖ꗾ 땊덒鰆Ꝓ ꧲魊하돂 끺뽶Ꞃ뼪ꞗ 먛땦 ꧲駚딒 꾶ꭖꞂꤎ쐪Ꝓ 꺗낲 뗧쌶 꿮 ( )裝話

땞ꆚ 하ꁪ 쐣駖 뛧둪하ꂺ. 
멶둿 딖 몊쎮싚鯎ꕾ 駲꧲髒 뒊돗땊 뛧냂땊ꡆ 멶 ꁪ 뭫뗲 ꧥ 랖돃 꺗魢쐲  ( ) , ( )裝用 裝味

꼇쐪 ꋇ髒 돆骚쌲 ꗞ껲쌒 駲꧲ ꋇ땊 뛧둪하ꂺ骶 쌶 꿮 땞ꂺ.
鯎Ꞃ骶 땊ꊺ 봮뼦믶ꁪ 꺗쐎 ꧖뗧하驢 돆骚ꇮ뎊 땞骶 鯎 뛧냂뎦 ꤎ쐪딮 둪몊땎 꺂ꕢ땊   , 

땞鰆 ꌢꤎ뎦 ꊶ 꾶ꭖꞂꤎ쐪딮 쐲꼇쐪Ꝓ 듚썊껲ꁪ 멶땎딚 뛧냂딒 낲點랖 쑾髒Ꝓ 먓뭲
쌶 꿮 땞ꁪ 뾋쌿뗗땎 鰆쑣땊 쌚둪쌶 驙딒 꺂ꚢꇲꂺ.



달천 철장의 문화적 경관과 사람들
김구한(전 울산대 교수, 한국해양문화연구원)

제 4 발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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ꃂ멲 멶땻딮 ꤎ쐪뗗 骓髖髒 꺂ꕢꊺ

鰖魂쌲 뗚 뒎꺆ꃖ 鬦꿮 쌲魃썊덧ꤎ쐪돆魂뒦( , )

ꠎꞂꞦ. Ⅰ

ꤎ쐪 ꠏ骶 꺂ꁪ 낲ꃖꕒ 썊ꆚ 랖鹮밲 Ꞧ땊 댚ꂞꂺ 駗뙛 듶 ꤊ쏫딮 ꤎ쐪땦꺆ꊺ땊 ꤎ쐪  . ·
봮뼦믶 ꧪꕢ딮 쌲샦뎦 땞鰆 ꌢꤎ땊ꂺ 뒎꺆ꆚ 꺆뎛쐪됖 ꆚ낲쐪 ꤎ쐪ꪖꆯ땊 駖땻 냂썞. 
ꄮ 髉땊ꂺ. ꠏ骶 꺂ꁪ ꤎ뗲 됖 駲꧲ 齒Ꞃ 뎦 ꧖ꗺ 뗚뾋뗗 駖밮髖髒 꺌딮 낳땊 쌲 꿲駚‘ ’ ‘ ’
뎦 꺂ꕒ랖骶 ꤒ랞ꤎꡛꊺ땊 鯎 땦ꞂꝒ ꃖ낶썞ꂺ. 鯎 骆髒 髋ꆯ몊딮 썊몊 ꧥ 駲땎딮 꺌뎦 
驆ꃖ쌲 ꪖ쐪駖 땒뎊麂ꂺ 땊ꗆ 돗썻딒 뒆Ꞃ ꤎ쐪뎦 ꃖ쌲 髖냂땊 뗖뙆하돖딚 궦Ꞣ 댚ꂞ. 
ꕒ 랖돃 ꤎ쐪땦꺆뎦 ꃖ쌲 돆魂ꆚ 몊骚쐪ꇮ랖 ꢑ썞ꂺ 랖鯞딖 鯎뎦 ꃖ쌲 ꧮ꼇뗗 꼇먆 뒎. ‘
꺆Ꞣ딮 驙 딚 먔땦ꁪ 썻딒 낲껶땊 땊ꁪ ꋅ하ꂺ’ . 
鯎ꗆ 딮뎦껲 뒎꺆땊ꕒꁪ ꆚ낲딮 뗫몊꼇딚 돾뗚히 돕 꿮 땞ꁪ 뒎꺆 꾶ꭖꞂ ꤎ쐪뎦   

ꃖ쌲 髖냂髒 돆魂ꁪ 뒎꺆딚 땊썊하ꁪ ꏦ 하鹮딮 돊꾶駖 ꇲꂺ ꃂ멲 멶땻딚 뛧냂딒 뗚낏. 
ꇲ 뒎꺆 꾶ꭖꞂ ꤎ쐪딮 뙊髒 쐲둿딖 ꤎ쐪꺳뺲ꆚ낲Ꝓ 랖썻하ꁪ 뒎꺆딮 ꕮ뗗 駖밮땊땦 
ꤎ쐪땦뒦딮 骶 땊鰆 ꌢꤎ땊ꂺ( ) . 寶庫
하랖Ꞣ ꃂ멲 멶땻딖 랖鯞 ꌛ 꽣뎦 ꤑ쏖땞ꂺ 돂ꗂ 駖랖 ꤎ뗲 쐲둿하랖 ꢑ하ꁪ 댚끂  , . 

뒖땊 땞ꂺ ꌛ 꽣뎦 땞ꂺꁪ 驙딖 ꈦ 駖랖 駖ꁻ꼇땊 뙊떂쌲ꂺ 하鹮ꁪ 꺞뒊 낲ꆚ ꂺ덧. . 
쌲 ꤎ쐪Ꝓ 먓뭲쌶 꿮 땞ꂺꁪ 駖ꁻ꼇땊 돊ꗺ 땞ꂺꁪ 뗦땊骶 ꂺ른 하鹮ꁪ 땦뱁하ꡊ 뒆Ꞃ딮 , 
꽢뛧쌲 ꤎ쐪듶꺆딚 ꧫ뗲쐪낲볲 ꌛ 꽣뎦 꺂땻낲볲 돗뒦히 꿾 끂랖 ꢑ하驢 쌶 꿮ꆚ 땞ꂺꁪ 
뗦땊ꂺ ꊶ 껶뺳딖 땊 낲ꃖꝒ 꺊댚駖ꁪ 뒆Ꞃꊺ딮 ꢁ땊ꂺ 꾶ꭖꞂ ꤎ쐪듶꺆딚 뗲ꃖ 髖. . 
Ꞃ하骶 뙊하랖 댠ꁪꂺꡊ ꤎ쐪 꺳뺲ꆚ낲Ꝓ 랖썻하ꁪ 뒎꺆딮 ꕮꝒ 듚썊껲ꆚ ꧪꕢ랗하랖 ·
댠딚 驙땊ꂺ Ꞥ딖 꺂ꕢꊺ땊 뒎꺆딚 꺆뎛ꆚ낲ꕒ骶 Ꞧ쌲ꂺ 돂鰆뎦 ꃖ썊껲ꁪ 땊딮Ꝓ 뗲鰆하. . 
ꁪ 꺂ꕢ땊 뎜ꂺ 鯎驙딖 뒎꺆땊ꕒꁪ ꆚ낲딮 랖돃뗗 뗫몊꼇땊鰆ꆚ 하ꂺ. . 
  

  맾 < >
ꠎꞂꞦ       . Ⅰ
ꃂ멲 멶땻딮 ꤎ쐪뗗 骓髖髒 랖Ꞃ 쐮骓뗗 둪꽢       . ·Ⅱ
ꃂ멲 멶땻髒 꺂ꕢꊺ딮 꺌       . Ⅲ
Ꟑ딢Ꞧ       .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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鯎ꆯ댞딮 꾶ꭖꞂ ꤎ쐪뎦 ꃖ쌲 齒딮ꁪ ꧒꽣쌯 돃꺂쌯 髋쌯 鯞꽣쌯 ꤎ쐪봮뼦믶쌯 ꋇ   , , , , 
ꂺ덧쌲 ꭚ덒뎦껲 땊ꚾ뎊똎 꺗ꃏ쌲 꼇髒ꆚ 麊뎞ꂺ 뒆Ꞃ駖 랖돃딮 ꃖ숲 ꤎ쐪땦꺆딒 ꃂ멲 . 
멶땻髒 꾶ꭖꞂ ꤎ쐪Ꝓ 뒦썊덒하ꁪ 鯒驆ꁪ ꂺ딢髒 駯ꂺ ꠒ뗖 ꤎ쎢 鰆땊 뭿낺하ꂺꁪ . , 
뗦땊ꂺ 魂뭿ꃏ ꤎ랧딚 갚ꙅ하돂 꺒魃랖 듚껲 ꆯ땊뗚 쒚쌲껲 ꆯ땊돊뗚 骓꺗ꆚ꽣먂랖Ꞃ. , , 
랖 낶띳ꆯ魃돂랖낏ꕢ 돂랖ꆚ껲 骓꺗ꆚ딣랖 돗鹾딣랖 꼎뙛낺랖Ꞃ랖 ꋇ ꂺ덧쌲 髉뎦껲 , , , , , 
ꃂ멲 멶땻딚 뎎鯟하骶 땞ꂺ ꂺ딢딒 돆魂땦ꊺ딮 돆魂 땦ꚢ 뭫뗗ꆚ Ꞥ딖 꼇髒Ꝓ 麊뎞ꂺ. 
ꁪ 뗦땊ꂺ 삏히 魢ꪧ뺗딮 돆魂ꁪ ꃂ멲 멶땻딮 낋딚 땊썊하ꁪꅆ 뛧둪쌲 땦ꚢ駖 ꇲꂺ 鯎. . 
Ꞃ骶 꾶ꭖꞂ 꽢Ꞃ駖 ꧲魊ꇮ뎞ꂺꁪ 뗦딖 꾶ꭖꞂ ꤎ쐪駖 돾뗚하驢 뙊ꇮꁪꅆ 빆 鰆돂Ꝓ 썞
ꂺ 땒뗲멶쌯쑢딮 멶땻뙊꼇ꡛ껲ꆚ 꾶ꭖꞂ ꤎ쐪Ꝓ 랖빺ꁪꅆ 빆 ꆚ뒖딚 뛒뎞ꂺ 땊ꗂ쌲 . . 
齎ꗻꊺ딖 꾶ꭖꞂ ꤎ쐪Ꝓ 랖돃 ꃖ숲 ꤎ쐪땦꺆딒 땦ꞂꞺ鰖하ꁪꅆ 빆 ꆚ뒖땊 ꇮꞂꕒ ꂺ. 
땊 鯖뎦껲ꁪ 뒎꺆 꾶ꭖꞂ ꤎ쐪딮 뒦쏫髒 뗚쏫딮 낋딚 駖땻 땮 駚랗하骶 땞ꁪ ꃂ멲 멶  

땻딮 ꤎ쐪뗗 骓髖髒 꾶ꭖꞂ ꤎ쐪Ꝓ 랖볲돾 꺂ꕢꊺ뎦 ꃖ썊 꺊솊鰆 쌲ꂺ. 

ꃂ멲 멶땻딮 ꤎ쐪뗗 骓髖髒 랖Ꞃ 쐮骓뗗 둪꽢. ·Ⅱ

魃駖듶꺆몊뗲됖 魃駖듶꺆鰆ꩫ1. 

뒆Ꞃ鹮ꕒꁪ 鼚 뒪 땒땦 鰆뙊딮 ꤎ쐪떂 駲鼦딚 髋낳 솦鰆하骶 듶黺끺봪Ꝓ 갚  2024 5 17
ꙅ쌲 魃뗲 꺂쑢딮 땒ꧮ뗗 숲쏚땎 魃駖듶꺆 駲鼦딚 ꆚ땛하돖ꂺ 땊뎦 ꌆꕒ 鰆뙊딮 ꤎ쐪떂‘ ’ . 
몃땊ꕖ ꡛ뱃딖 魃駖듶꺆몃 딒 駲뱃ꇮ뎞骶 魃駖듶꺆딮 뙊 髖Ꞃ ꧥ 쐲ꆯ ꋇ 髖ꗾ 뗫‘ ’ , , 
먛딮 鰆 꺂썃딚 鮲뗫쌲 ꩫꜶ껲 魃駖듶꺆鰆ꩫ 땊 ꧲쑾ꇮ뎞ꂺ 魃駖듶꺆鰆ꩫ 뎦.    
껲ꁪ 魃駖듶꺆딚 ꤎ쐪듶꺆 땦돆듶꺆 ꤊ쏫듶꺆딮 ꃖ ꠪땎 ꩪ뛒 ꭚꜮ하骶 땞ꁪꅆ 땊ꊺ , , 3 , 
魃駖듶꺆딮 몊骚뗗 쑾髒뗗 쐎Ꝓ 듚썊 ꤎ쐪듶꺆ꩫ 땦돆듶꺆ꩫ ꤊ쏫듶꺆ꩫ 딮 ꃖ , , , 3     
ꩫꜶꆚ ꆯ낲뎦 낲썟ꇮ뎞ꂺ.
ꠒ뗖 랖돃 듶꺆딚 땊썊하鰆 듚썊껲ꁪ 鼚 뒪 땒 ꭖ 낲썟ꇮ骶 땞ꁪ 魃駖듶꺆  , 2024 5 17

鰆ꩫ뎦 ꃖ쌲 땊썊駖 껶썟ꇮ뎊덒 쌲ꂺ 鯎ꆯ댞 ꤎ쐪떂ꕒꁪ Ꞧ딖 땒딮 ꤎ쐪떂 쐎ꩫ . 
몊骚Ꝓ 뒦둿썊 꺂둿썞ꂺ 땦돆ꤒ髒 꺂ꕢ딚 떂쐪뗗 꼇驿땊 駫쌲 ꤎ쐪떂 숲쏚하ꁪ 驙땊 . 
ꭖ뗗쌿 썞ꂺ 魃뗲 鰆뛖땎 듶黺끺봪 몊骚됖 ꭖ쌿하ꁪ 魃駖듶꺆땊ꕒꁪ 둿뎊Ꝓ 껶뺳썞ꂺ ꌆ. . 
ꕒ껲 ꤎ쐪떂 Ꝓ 髒驆 쏚떂 ꕮꝒ 댚뒆Ꝋꁪ 듶꺆 딒 ꡛ뱃딚 쐫땻하돂 魃駖듶꺆 몊‘ ’ · · ( )蔢産
뗲 뗚쐮썞ꂺ 쐎 ꩪ듚ꆚ 랖뗫ꤎ쐪떂 뛧냂뎦껲 ꕮ 땶떂뗗 듶꺆髒 갚랖뗫 듶꺆ꊺ鰢랖 . 
쐎하ꁪ 쇂髚뗗 쐎 몊骚 뗫먛딚 뗚쐮썞ꂺ 鯎ꆯ댞 뙊 髖Ꞃ 뛧냂땊ꄮ 뗫먛딚 쐲둿. · ·
썻듶 랚씻딒 ꧪ鷢뎞딒ꡆ 鰆쒚ꪖ쐪駖 魃駖듶꺆뎦 밮ꁪ 돗썻鰢랖 ꃖ딧하ꆚ ꩫ뗗 鯒驆·
Ꝓ Ꞟꗾ썞ꂺ. 
땊ꗆ 뛖驆Ꝓ ꧪ뺫딒 魃駖듶꺆딮 뗫딮Ꝓ 땎듚뗗땊驆鹮 땦돆뗗딒 쏫꼇ꇲ 魃駖뗗 ꧒  “ ·

뙇뗗 ꏦꁪ 꼎骚뗗 듶꺆딒껲 돃꺂뗗 돞꿶뗗 쌯꿶뗗 ꏦꁪ 骓髖뗗 駖밮駖 빆 ꤎ쐪듶꺆 땦돆· · ·
듶꺆 ꤊ쏫듶꺆딒 쌲ꂺ ꕒ骶 鮲뗫썞ꂺ 駲뗫ꇲ 魃駖듶꺆鰆ꩫ뎦껲 뗫딮하骶 땞ꁪ 魃駖· ” . ‘
듶꺆 딖 ꤎ쐪돞꿶 돗돃髒 髋ꆯ몊麊뎦껲 땒꺗뗗딒 髋듶하ꁪ 駖밮 髖낋 썟ꆯ덧낳 ꋇ딚 ’ , , 
쇂쌾하ꁪ 땎듚뗗 ꤎ쐪 鯎Ꞃ骶 땦돆뗗딒 쏫꼇ꇲ 땦돆쏚꺗鰢랖Ꝓ ꈦꚾ 쇂髚하骶 땞ꂺ,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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땊ꗂ쌲 ꭚꜮ뎦 딮썊 ꃂ멲 멶땻딖 ꤎ쐪듶꺆딒 ꭚꜮꇮꡆ 하듚 썃딒ꁪ 鰆鼦ꤒ 꺂뗗  (
랖 ꧥ 낲껺ꤒ 뎦 썊ꃏ쌲ꂺ ꌆꕒ껲 썻뽶듶꺆 ꕮ듶꺆 돃꺂ꤎ쐪땦뒦딒 쇂髚뗗 髖ꞂꝒ ) . , , 
꧱딚 꿮 땞ꁪ ꩫꜶ뗗 鯒驆Ꝓ ꭖ돂 ꧱댮ꂺ骶 하驶ꂺ. 
랖鯞髒 駯딖 꿮뛖딮 꼎骚듶꺆 쐎쏧덓땊 몊骆ꇮ鰆鰢랖ꁪ 꼎鰆Ꞧ 꺆뎛쐪 낲ꃖ딮 낲땧髒   

쌾鲮 ꤊꭚꪚ하驢 샢鬊ꇮ骶 ꪖ쐪썊 駖ꁪ 땦돆髒 뗚뾋ꤎ쐪 鯎Ꞃ骶 꺳쐲쐮骓딚 랖빺骶땦 썞, 
ꄮ ꤎ쐪뒊ꆯ딒ꭖ뼆 낲땧ꇮ뎞ꂺ 鯎ꗂ鹮 땎Ꜯ 髋뾋딮 꼎骚듶꺆 쐎뎦 ꃖ쌲 齒딮駖 땊 . 
꺗ꃏ히 랚땒 썞骶 뗦맾 꼎ꭚ쐪ꇮ뎊駖ꁪ 뭪꼎땊ꂺ 뒆Ꞃ딮 骓뒆뎦ꆚ ꤎ쐪듶꺆딮 ꃖ꺗髒 , . 
駖밮뎦 ꃖ쌲 땎낳땊 ꪖ썊됪딒ꡆ 뙊 ꧥ 쐎뎦 ꃖ쌲 뗲ꆚ뗗 땻밮 ꏦ쌲 꼎ꭚ쐪ꇮ뎊 駖骶 
땞ꂺ.
꼎ꃖꝒ 驆ꋃ썊 돾 꺳뎛딮 뼆뗚 髋ꆯ몊 麊 듶껲 鰠딖 꺌딮 髋駚 ꋇ딖 랖鯞ꆚ 꺊댚 꿾  , ‘

끂ꁪ ꤎ쐪듶꺆땊ꂺ 魃駖듶꺆딖 ꪖ땊하ꁪ 驙딒 랖鯞 쏚떂 뗚낏ꇮ骶 땞ꂺꁪ 驙뎦 빆 ’ . , ‘ , ’ 
딮딮駖 땞ꂺ 듶黺끺봪뎦껲ꁪ 땎Ꜯ듶꺆딚 껶뗫쌶 낲 돃꺂뗗 뗚뾋 랖돃꧒ꊺ딮 뾋쌿뎦 鰆. ‘ ’, ‘
돂하骶 鯎驙땊 쒢ꝃ하骶 ꓆뎊鹲 鰆꿶땚딚 띳ꡛ쌶 꿮 땞ꁪ駖 딮 돂ꭖ 쏚떂ꆚ 꺊댚땞ꁪ駖’ , ‘ ’ 
鯎Ꞃ骶 꺂ꕒ랞 듚쎮뎦 멮썞ꁪ駖 ꋇ딚 骶ꗺ쌲ꂺ 땊ꁪ 랖鯞 꺂ꕢ 髋ꆯ몊 뎦 딮썊껲 ꤎ쐪‘ ’ . ‘ , ( )’

숲 魃駖듶꺆鰆ꩫ 뗲뗫뎦 ꌆ른 ꪖ쐪1. 

숲 魃駖듶꺆鰆ꩫ 뗲뗫뎦 ꌆ른 ꩫꜶ뗗 鰆ꧮ 뙆꼇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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듶꺆딮 뗚낏땊 땊ꚾ뎊랖骶 땞ꁪ駖Ꝓ Ꞻ뒆 뛧둪하驢 돂鰖딚 댢 꿮 땞驢 쌲ꂺ.1) 
ꌆꕒ껲 魃駖듶꺆 몊뗲딮 駫뙆뗦딖 髒驆 뎒Ꞟ鹮 뒆꿮쌲 ꤎ쐪돖ꁦ麦ꆚ 뛧둪하랖Ꞣ ꄪ 뛧  

둪쌲 驙딖 랖鯞 ꕮ뎦 뎒Ꞟ鹮 駖밮Ꝓ ꧲쓮쌶 꿮 땞ꁦ麦딮 ꤎ뗲땊ꂺ 땊ꗆ 믷ꡊ뎦껲 ꃂ멲 , . 
멶땻 뛧냂딮 뒎꺆 꾶ꭖꞂ ꤎ쐪ꁪ 뙊 뗚낏 駖밮駖 ꓆뎊鹲 魃駖듶꺆땊ꕒ 하驶ꂺ· . 

ꤎ쐪骓髖髒 ꃂ멲 Ꞟ딚딮 랖Ꞃ 쐮骓뗗 둪꽢2. ·

ꤎ쐪 骓髖딮 駲鼦髒 딮2-1. 

ꤎ쐪뎦 ꃖ쌲 駲鼦딖 ꤎ쐪駖 骽 ꤎ쐪돞꿶딚 딮하ꄮ 낲鰆 Ꝓ 랖鹮 ꤎ쐪 꺆뎛뎦껲 ꤎ  “ ” , 
쐪봮뼦믶Ꝓ 딮하ꁪ 驙딒 ꪖ쐪하ꂺ駖 땊뗲ꁪ 꺌딮 뫳몊뗗 낳땊ꕒ骶 땊썊하ꁪ ꂾ骚뎦 
됖 땞ꂺ 땊ꗆ 髖뗦뎦껲 땎駚딖 쐮骓髒 랗뗧뗗땎 뗧뫟딚 駬ꁪ 驙땊 댚ꂞꕒ ꤎ쐪ꕒꁪ 땻. “
밮Ꝓ 뾋썊 뗧뫟쌲ꂺ ꁪ Ꞧ딖 뺖ꃏ하ꂺ骶 하驶ꂺ 꺂ꕢ딖 ꂾ꿲히 땦돆쐮骓딚 駦꺗쌶 궦Ꞣ .” . 
댚ꂞꕒ 鯎驙딚 꿮뗫하骶 딮ꭖ돂하돂 ꤎ쐪쐪 쌲ꂺ 띟 꺂ꕢꊺ딖 駳몊껲딮 땦돆딚 鯎ꃖ. 
 骓髖딒껲 땊둿쌶 궦 댚ꂞꕒ 땦돆쐮骓뎦 딮Ꝓ ꭖ돂하돂 땎駚쐪하鰆ꆚ 하骶 둎髖딮 
뙆땧딚 뾋썊 骓髖쐪 하ꁪ 驙땊ꂺ. 
鯎ꗝꂺꡊ 骓髖땊ꕖ ꤊ뎝땎駖 骓髖 딖 뙗딖 딮 낲駗딚 뾋썊 땊  ? ( , landscape)景觀

ꁪ 骓밮鹮 ꆛ삏쌲 쉣骓딚 땊ꁪ 삏뗫 랖돃딚 랖뱃하骶 黩딖 딮ꁪ 땦돆 꺳뺲骚 麊딮 , 
駲ꪚ 땦뒦땊 쐮骓 뗚몊됖 髖ꗾꇮ驢 하ꁪ 돆骚 骶Ꞃ껲 땦돆 쐮骓 꽣 돂ꗂ 駲몊ꊺ髒 ꤒꞂ
뗗 쐮骓딚 뙛쌿뗗딒 骶ꗺ하ꁪ 驙땊ꂺ 鼚 뒪 땒뎦 뗲뗫ꇲ 骓髖ꩫ뎦껲 骓髖땊. 2007 5 17 “
ꕖ 땦돆 땎髋둪꽢 ꧥ 뛒꧒딮 꺳쐲꺗 ꋇ딒 땊ꚾ뎊랚 땒ꂾ딮 랖돃 쐮骓뗗 삏랫딚 鹮뺖麊, 
ꁪ 驙딚 Ꞧ쌲ꂺ ꕒ骶 뗫딮하骶 땞ꂺ 땎駚딮 썟듚됖 땦돆髒딮 骆쌿딒 鹮뺖鹮ꁪ 꽢꺆.” . “ ”
딒 꽢駲ꇲ ꧪ 땞ꁪ ꤎ쐪뗗 骓髖 駲鼦뎦 駖땻 듶꺂쌲 鮲뗫땊ꂺ.
骓髖딖 땒ꧮ뗗딒 땦돆骓髖髒 ꤎ쐪骓髖딒 魂ꭚ쌶 꿮 땞ꂺ ꤎ쐪骓髖딖 썊ꃏ 髋駚딮   . 

돃꺂 ꤎ쐪 꺳쐲덧낳 ꋇ땊 髋駚꺗뎦 쀂돗ꇲ 骆髒ꕒ骶 쌶 꿮 땞뎊 땦돆骓髖뎦 갚썊 꺗ꃖ뗗딒· ·
 땷쌲 딮몊骚Ꝓ 駖랖骶 땞ꂺ 돃꺂骓髖딖 ꤎ쐪骓髖딮 쌲 듶쏫딒 魂ꭚꇲꂺ ꤎ쐪骓. . 
髖딖 ꤎ쐪듶꺆뎦 꽣쌲ꂺ ꤎ쐪骓髖딖 꼎骚듶꺆 쏧덓 뗲 뙆뎦껲 鮲뗫쌲 땎駚髒 땦돆딮 쌿. 1 ‘
땧쉞 딚 ꃖꪖ쌲ꂺ ꤎ쐪骓髖딖 땦돆딮 뗲덓 꽣뎦껲 鯎Ꞃ骶 땦돆 쐮骓땊 뗲髋하ꁪ 鰆쑢됖 ’ . 
댞샤뎦껲 땞뎞ꄮ 땒ꗾ딮 꺂쑢 骓뗲 ꤎ쐪뗗 둪땎딮 돗썻 꽣뎦껲 땊ꚾ뎊랚 땎Ꜯ 꺂쑢됖 뮾, , 
ꕓ딮 낲駚뎦 ꌆ른 뗚駲 髒뗫딚 돂뛖ꂺ.2) ꤎ쐪骓髖딖 땦돆骓髖髒 땎髋骓髖딮 땊ꭚꩫ뗗  
뗧鯒딮 쌲骚Ꝓ 鯏하鰆 듚썊 ꋇ땻썞ꂺ ꤎ쐪骓髖딖 껺骚ꇲ 骓髖 ꧒꽣랖쌯 骓髖 돃꺂듶. , , 
뗗 뽶꽣骓髖딮 듶쏫딚 駖랖ꡆ ꤎ쐪랖Ꞃ쌯뎦껲ꁪ 땦 魢ꗻ딒 Ꞣꊺ뎊랚 骓髖鰢랖Ꝓ 쇂, , , 
쌾쌲ꂺ. 
ꤎ쐪骓髖딖 쐮骓髒 땎駚딮 꺗쐎땧둿딚 뛧낲하ꁪ Ꞣ빒 랖돃뛒꧒髒딮 꽢뾋髒 쏧ꗻ딚 뾋  , 

썊 랖꽣駖ꁻ쌲 髋둿땦꺆땊 ꇮ뎊덒 쌲ꂺ ꤎ쐪骓髖딖 랖돃딮 骶듶꼇髒 骓髖딮 ꂺ덧꼇땊 鯒. 
駚땊 ꇮꦖ 땦돆뗗 둪꽢됖 돂ꗂ 꺂쑢ꤎ쐪駖 쌿ꇲ 땦돆髒 ꤎ쐪딮 뙛쌿뗗 꺆ꤒ껲 듶, 

1) 뙆꼇낺 ꤊ쏫ꤎ쐪듶꺆딮 ꤎ쐪髋駚 돆魂 낺멲꧒꽣쌯돆魂 뗲 쐎 낺멲꧒꽣쌯쑢 ꡊ , , 30 , , 2017, 160 .「 」 『 』 
2) 뗚뙛쌲 뒆Ꞃ鹮ꕒ ꤎ쐪듶꺆ꩫ뎦껲 ꤎ쐪骓髖 ꩪ뛒됖 꼎ꭖ 듶쏫딮 껺骚 ꃖ쌲랖Ꞃ쌯쑢랖 뗲 魢  , ‘ ’ , 59「 」 『 』 
뗲 쐎 ꃖ쌲랖Ꞃ쌯쑢 ꡊ4 , , 2024, 4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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鰆뗗 쏧ꗻ땊 둪몃ꇲꂺ.
ꤎ쐪듶꺆딖 랖鯞 돂鰆 뗚낏ꇮꁪ 꺊댚땞ꁪ ꤎ쐪ꂺ 땊뗚꼎ꃖꭖ뼆 땊뎊됖 랖鯞ꆚ 꺂ꕢ  , . 

ꊺ 띟 髋ꆯ몊 댞뎦껲 뗚낏ꇮ骶 땞ꁪ ꤎ쐪땊ꂺ ꤎ쐪듶꺆딒껲딮 ꤎ쐪 骓髖땊 駬ꁪ 삏꼇. 
딖 ꧪ 땊 꺊댚 鹾댚 땞ꁪ 髒 髋ꆯ몊 뎦 뗦딚 맣骶 ꧪꕒ댚덒 쌲ꂺ 魃駖듶꺆딮 뛧‘ / ’ ‘ ’ . 
둪꼇딖 ꤎ쐪뗗 숲쏚ꂺꁪ ꂺ딢 꼎ꃖ 뗚썊랖ꁪ 쉣ꭖ쌲 랖낳髒 鰆꿶 뎦 땞ꂺ ꂺ낲 Ꞧ“ ” . 
썊 魃駖듶꺆딖 髒驆ꭖ뼆 ꤒꗺ꧱딖 驙땒 궦Ꞣ 댚ꂞꕒ 돺ꁮ鹶딮 ꂺ덧쌲 ꤎ쐪랧ꂾ땊 먎돂“
하ꁪ ꤎ쐪뗗 髖낋딚 鹮뺖麊ꡆ 쏚떂Ꝓ Ꞻ駲 髒驆됖 ꕮꝒ 돆骆 쌲ꂺ ꏦ쌲 꺂쑢뗗 骆, ” . “
꽣뎦 鰆돂하ꡊ껲 駲땎땊 髋ꆯ몊딮 땒뒦땊 ꇮ骶 鹮댚駖 뗚몊 꺂쑢딮 땒ꭖꕒꁪ 땎낳딚 駬ꆚ
 뗫몊꼇髒 먛땚駦딚 駫쐪 낲빾ꂺ 듶黺끺봪駖 ꤎ쐪듶꺆딖 듶꺆딚 먓뙆하骶 듶랖하ꡆ” . “ , 
뗚꿮하ꁪ 髋ꆯ몊鹮 랧ꂾ 쐏딖 駲땎땊 땎뗫쌶 ꌢ뎦Ꞣ 듶꺆땒 꿮駖 땞ꂺ 땊ꊺ땊 땎뗫하랖 . 
댠딒ꡊ 뎊ꁦ 鿚魂ꆚ 삏뗫 숲쏚ꤒ땊鹮 髖낋딚 땊ꊺ딮 듶꺆땊ꕒ骶 쌶 꿮 뎜ꂺ ꕒ骶 駫뙆하.”
骶 땞ꋅ땊 ꤎ쐪듶꺆딖 髋ꆯ몊뎦 鰆ꧮ딚 ꈪ 꺊댚땞ꁪ 듶꺆땊ꡆ 髋ꆯ몊 鯎 땦몊땊ꂺ, , .3)

뙊髒 쐲둿딮 ꤎ쐪듶꺆딖 髋ꆯ몊딮 鰆뎋땊 뭫뗗ꇲ 돃꺂딮 꺆ꤒ땊ꡆ 랖돃Ꞣ딮 骶듶쌲   
駖밮Ꝓ 랖ꂞꁪ ꤎ쐪땦뒦ꊺ땊ꂺ ꌆꕒ껲 삏뗫 랖돃뎦껲 ꤎ쐪땦뒦땊 ꧖랧ꇲ 髋駚딖 髋髋꼇. 
髒 돃꺂꼇딚 駖랚 땻꽢땊ꦖ 뙊髒 쐲둿 鯎Ꞃ骶 髖Ꞃ駖 쌚둪쌲 髋髋딮 땻꽢땦뒦땊ꕒ , 
쌶 꿮 땞ꂺ ꤎ쐪땦뒦 쐲둿髋駚딖 돃꺂ꤎ쐪뗗딒 뙊駖밮駖 땞ꁪ ꤎ쐪땦뒦땊 魆ꕓ딚 땊. ᐧ
ꛂ 랧쌿몊딮 魂돃딒 땒뗫 랖돃뎦 魆랧4)ꇮ뎊 鹮뺖鹲ꂺ.
돃꺂ꁪ 땻꽢Ꝓ 뛧냂딒 쌲髋ꆯ몊딮 땒꺗뗗 ꧲땦뮾 髒驆쏚떂ꕮꕒꁪ 낲駚딮 뭫 껶  ᐧ ᐧ

꺗뎦껲 뭫뗗ꇮ뎊 돾 髋髋딮 듶꺆땎 驙땊ꂺ ꌆꕒ껲 땻꽢ꁪ 髋ꆯ몊駖 髋듶하ꁪ 낲駚딮 돆. 
꽣땊ꡆ 돃꺂뗗 髒뗫髒 딮Ꝓ 쌾뭫하돂 뗫몊꼇딚 쏫꼇쌲ꂺ骶 쌶 꿮 땞ꂺ 땊Ꝓ 뾋썊 랖꽣. 
뗗땎 ꆯ땒꼇髒 뾋땒꼇딚 듶랖쌶 ꌢ 땻꽢딮 뗫몊꼇 ꏦ쌲 랖꽣꼇딚 駖랖ꁪ 驙땊ꂺ.5)

鯎ꗆ 딮뎦껲 ꃂ멲 랖돃딖 멶딮 뗫낶땊 ꧲쏚ꇲ 땻꽢ꕒꁪ 뗦뎦껲 ꤎ쐪 骓髖뗗 駖밮Ꝓ   
먔딚 꿮 땞ꂺ ꃂ멲 멶땻딖 鼚 뒎꺆髧돃낲 鰆鼦ꤒ 랖뗫ꇮ뎞ꂺ 돱鹶뎦ꁪ 꾶髉 쐏딖. 2003 . ‘ ’
꾶魕 딒 ꭞꞂ뎞ꁪꅆ 鼚 뗚鰢랖ꆚ 멶髧 쑢꺂駖 땞뎞骶 髧ꭖꊺ땊 꺳꺆쌲 驆ꃖ쌲 멶‘ ’ 2000
꺆ꆚ 땞뎞ꂺ ꌆꕒ껲 ꃂ멲 랖돃딮 ꤎ쐪뗗 骓髖딖 썊ꃏ 랖돃 뗫몊꼇딚 숲쏚하ꁪ 하鹮딮 꿮. 
ꂾ땊 ꇲꂺ 鯎 랖돃뗗 삏랫딖 땦돆뗗 땎駚뗗 둪땎뎦 딮쌲 땧둿 땊ꊺ 꺗쐎땧둿뎦 딮썊 ꧲. , , 
꺳쌲ꂺ ꃂ멲딮 ꤎ쐪뗗 骓髖딖 멶땻땊 땞뎞ꂺꁪ 랖돃땊ꕒꁪ 랖Ꞃ쌯뗗 駳몊뎦 딮썊 땎駚딮 . 
ꤎ쐪 쐲ꆯ땊 ꂺ덧하驢 뗚駲ꇮ뎊 됪ꄮ 삏ꪚ쌲 랖돃딒 뗫몊꼇딚 駖랞 꿮 땞ꂺ ꃂ멲 랖돃. 
딮 ꤎ쐪뗗 骓髖딖 ꃂ멲 鹮댚駖 뒎꺆땊ꕒꁪ 랖돃 뗫몊꼇딚 쐫ꞓ썊뛒ꁪ ꃖ꺗땊ꡆ 髖髧땦뒦
딒 쐲둿쌶 ꤎ쐪땦꺆 땊ꕒꁪ 뗦딚 ꡛ쐫히 땎낳쌶 쌚둪駖 땞ꂺ‘ ’ .

ꃂ멲 Ꞟ딚딮 랖Ꞃ 쐮骓뗗 둪꽢2-2. ·

ꃂ멲ꆯ딖 뙆껶 뗚鰆 꼎뙛 ꌢꭖ뼆 ꃂ멲Ꞃ ꭞꗖꄮ 돺ꕮꇲ Ꞟ딚땊ꂺ 鼚 썟뗫  ( ) . 1914世宗
魂돃 뾋솦쌿뎦 ꌆꕒ 齣꽢ꡊ뎦 솎땛ꇮ뎞ꂺ Ꞟ딚 꺂ꕢꊺ딖 돺ꕮ뗚ꭖ뼆 ꃂ멲 ꃖ낶 ꃂ麊 ꕒ. ‘ ’ ‘ ’
ꁪ 땊Ꝛ딚 꺂둿하鰆ꆚ 썞ꂺ Ꞟ딚 땊Ꝛ딮 ꃂ 딖 꾶됖 돆髖땊 땞ꁪ 땊Ꝛ딒 댢ꗺ랖骶 . ‘ ( )’蓼

3) 뙆꼇낺 댴딮 齒ꤎ ꡊ , , 167 .
4) 꽷돗꧒ ꤎ쐪땦뒦 쐲둿 髋駚딮 땻꽢 뗫몊꼇 쐲둿 댞 쌲魃髋駚ꋪ땦땎쌯쑢齒ꤎ랧 뗲 魢 쐎 뾋 , , 10 5「 」 『 』 
魢 쐎 ꡊ35 , 2015, 106 .

5) 꽷돗꧒ 듚듚 齒ꤎ ꡊ ,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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땞ꂺ 낺뗲 땊 Ꞟ딚뎦ꁪ 꺒魃낲ꃖꭖ뼆 멶딚 꺳꺆썞ꄮ ꃂ멲 멶땻땊 땞ꂺ. .
ꃂ멲ꆯ딮 땦돆쐮骓딒ꁪ ꭗ뢓딖 骓꺗ꭗꆚ 骓뛒낲 둎ꆯ딣 ꆯ뢓딖 멲骷ꆯ 鹾뢓딖 駖ꃖ  , , 

ꆯ 껲뢓딖 뒎뛒魆 ꩪ껲딣髒 뗧쌲ꂺ ꭗ뢓뎦ꁪ 멲Ꞟ꺆 껲뢓뎦ꁪ 꺗댚꺆땊 땦Ꞃ하骶 Ꞣ껳, . , 
骾뗖꿮랖뎦껲 鹾껲 썻딒 꺗댞멲땊 씦른ꂺ ꃂ멲꺆 ꃂ멲뗖꿮랖 꺞ꨃꋇ 쀗꣒꺆 꺂먓. , , , , 
ꊺ ꋇ땊 땞ꂺ 꺗댞ꆯ髒 멲骷ꆯ뎦 갚썊 빆 ꊺ딖 뎜랖Ꞣ ꃂ멲 Ꞟ딚딚 뛧냂딒 땧딖 ꊺ땊 . 
쏫꼇ꇮ뎊 땊 ꊺ뎦껲 꺳꺆쌲 냖딚 뛒낳딒 꺂둿썊 됪ꂺ 땦돆 Ꞟ딚딖 빂驢 ꃂ멲 랚ꄫ ꊍ. , , 
Ꞟ딚 꾶髉Ꞟ딚 댚ꕮ Ꞟ딚 땊ꚾ뎊똎 땞ꂺ, , . 
Ꞟ딚 뛒ꪖ딒 Ꭓ뗲꺆髒 ꃂ멲멲땊 씦른ꂺ Ꭓ뗲꺆딖 멲Ꞟ꺆 뛒꘏딒 鹾딒 ꃂ멲鰢랖   . 

겭뎊 ꃂ멲 Ꞟ딚딮 뛒꺆딚 땊ꚾ骶 땞ꂺ 땊 ꌢꤎ뎦 ꃂ멲 Ꞟ딚 꺂ꕢꊺ딖 Ꭓ뗲꺆딚 ꃂ멲꺆땊. 
ꕒ骶ꆚ ꭖ른ꂺ ꃂ멲멲딖 Ꞣ껳骾 뗖꿮랖뎦껲 낲땧썊 ꃂ멲ꆯ딮 Ꞣ껳骾 Ꞟ딚딚 髖뾋쌲ꂺ ꃂ. . 
멲鬦뎦 땊Ꝋꡊ 랚ꄫ骾 Ꞟ딚딚 뾋髒썊 돾 하멲髒 쌿Ꜯ쌲ꂺ ꃂ멲 Ꞟ딚 꺂ꕢꊺ딖 땊 하멲딚 . 
ꃂ멲멲딒 ꭖꝊꁪ ꧮꡊ 꺗댞 Ꞟ딚 꺂ꕢꊺ髒 둎랖 꺂ꕢꊺ딖 땊 하멲딚 꺗댞멲땊ꕒ骶 ꭖ른
ꂺ 땊 하멲뎦껲 骓밮駖 뙡鰆 돱鹶ꭖ뼆 꽢ꤎ땊 땦랖썞ꂺ ꃖ鹮ꤊ 뀈땊 뛓 땊뎊똎 땞뎊 . . 
骓밮駖 뙡댮ꂺ骶 쌲ꂺ ꃂ멲멲딖 ꤒ땊 ꞧ댚 갾ꕮ하ꁪ 꺂ꕢꊺꆚ Ꞥ댮ꂺ. . 
ꃂ멲ꆯ딖 鼚ꃖ Ꞧ鰢랖Ꞣ 썊ꆚ ꃖꭖꭚ딮 꺂ꕢꊺ땊 齣뎛뎦 뙛꺂썞딒鹮 묲鯒 ꊺ뎊 돱   1990

ꃂ멲 멶땻딚 뛧냂딒 ꃖ쏫 댚샢삎駖 ꊺ뎊껲ꡊ껲 ꆚ냂뎦껲 땒하ꡊ껲 뭲뿊鯒 하ꁪ 꺂ꕢꊺ
땊 Ꞥ댚 똢ꂺ ꏦ 댚샢삎 땎魂딮 띳駖 齣꽢 ꆯ뎦껲ꁪ 멲骷ꆯ ꂺ딢딒 땎魂駖 Ꞥ딖 Ꞟ. 3
딚땊 ꇮ뎞ꂺ 댚샢삎뎦 꺂ꁪ 꺂ꕢꊺ딖 ꃖꭖꭚ ꭗ魂딮 뛧꽢鰆뎛몊됖 쏚ꃖ땦ꆯ맾뎦껲 땒쌲. 
ꂺ 땎魂駖 땊멮ꗒ ꁮ뎊鹮ꡊ껲 ꆚ냂딒 뭲뿊鯒 하ꁪ 꺂ꕢꊺ땊 Ꞥ댚똎 ꆚ 쐫땻딚 駖똎 . 
됪ꁪꅆ Ꞟ딚 鹾뢓딒ꁪ 맾껶딮 齣껲鰎땊 Ꞟ딚 댴딚 랖鹮骶 땞ꂺ 땎魂 띳駖ꁪ 쌯鬦딮 6 . 
낶껺ꆚ 駖똎됖 齣껲 ꃂ멲 뫞鬦 ꃂ멲 骶鬦駖 ꃂ멲 멶땻 땎鯒뎦 꼎뒢똢ꂺ· , .
ꃂ멲땊ꕒꁪ Ꞟ딚 땊Ꝛ땊 돂뛒ꋅ ꃂ멲ꆯ딖 ꃂ멲 멶땻髒 鰠딖 땎돆딚 駬骶 땞ꂺ ꃂ멲   . 

Ꞟ딚딖 꾶ꭖꞂ됖 돆髖ꇲ 랖ꡛ땊 Ꞥ딖ꅆ 돱鹶뎦ꁪ ꃂ멲 멶땻뎦껲 鹮돺ꁪ 뽶멶땊 땊 Ꞟ딚딮 
뛒둪 髋꺆쉞딒 몃ꆚ됖 骓뛒 ꋇ 땎鯒 랖돃딖 ꤒ땊骶 냂랖뎊 땒鰢랖 꿮뭲 ꇮ뎞ꂺ 낶. 
ꕒꁪ 뗲 ꃖ 껳뺞썊 됫 ꌢ 멶딚 ꧲骂썊 땊 멶 ꤊ鰆Ꝓ Ꞣꊺ뎊 뛒듚 ꭖ뙇魃駖Ꝓ 꽣낲볲 4
魃駖 쏫뺲Ꝓ 駬뭪驢 ꇮꁪꅆ 땊 ꌢ 꺂둿ꇲ 멶땊 ꃂ멲 멶땻딮 멶땊뎞딚 驙딒 骶 땞ꂺ.6)

ꃂ멲ꆯ 뛧 꾶髉 Ꞟ딚딖 ꃂ멲 멶땻땊 땞뎞ꄮ 髉땊ꂺ 돱鹶뎦ꁪ Ꞟ딚뎦 뛒 齣꺂Ꝓ 랩ꄮ   . 
꺂ꕢꊺ髒 ꃂ멲 멶땻뎦껲 땒하ꁪ 髧ꭖꊺ땊 땞뎞딒鹮 鼚ꃖ 쒚ꧮꭖ뼆 ꃂ멲 멶땻딚 뛧냂1990
딒 ꃖ쏫 댚샢삎됖 쌯鬦 驊ꤒ땊 ꊺ뎊껲ꡊ껲 땊ꊺ ꃖꭖꭚ땊 꺂ꕒ똢ꂺ 묲鯒 땎鯒 멲骷ꆯ. 
뎦 ꊺ뎊껶 댚샢삎됖 쌾鲮 ꃖ쏫 댚샢삎 魆딚 쏫꼇하骶 땞ꁪꅆ 땊뎦 ꌆ른 쌯뒦 ꪧ뒦 꺗駖 鯞· · ·
딋 ꋇ 뛒꧒솎딮낲껺ꆚ Ꞥ댚랖骶 땞ꂺ. 

ꃂ멲 멶땻딮 돃꺂됖 삏랫2-3. 

ꃂ멲땊ꕒꁪ 랖돃딚 랖뻇하ꁪ 앮딖 멶髒 땎駚 鯎Ꞃ骶 뛒ꪖ 쐮骓땊ꂺ 땊 꼡딚 쌿썊 뒆Ꞃ  . 
ꁪ 멶ꤎ쐪ꕒ骶 쌲ꂺ 뒎꺆 ꃂ멲딖 껶꺂낲ꃖ 땊ꕮ 뛒둪쌲 멶꺆랖돖ꂺ 멶딖 꺳꺆髒뗫꺗 . . 
齎ꆯ랧덓뗗 꺆뎛땊ꂺ ꌆꕒ껲 뒎꺆딮 ꤎ쐪땦꺆땎 ꃂ멲 멶땻髒 꾶ꭖꞂ ꤎ쐪ꁪ 돃꺂뗗 ꞻꕓ . 
꽣뎦껲 꺆뎛 髋뎛ꆚ낲 뒎꺆딮 땦ꭖ냂딚 ꭗꆡ뒆ꁪ 뛧둪쌲 듶꺆땊鰆 ꌢꤎ땊ꂺ· . 

6) 뒎꺆 ꭗ魂 ꤎ쐪뒦 솎 뒎꺆ꭗ魂랖ꡛ꺂 ꡊ , , 2011. 228-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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ꃂ멲 멶땻딮 뒦딒 꾶ꭖꞂ ꤎ쐪 땦꺆뎦 ꃖ쌲 髖냂髒 齒딮ꁪ Ꞻ뒆 쐲꧲하骶 ꂺ덧쌲   
꼇髒ꆚ 鹮뺖鹮骶 땞ꂺ ꃂ멲 랖돃땊 뒆Ꞃ鹮ꕒ 멶ꤎ쐪駖 鴙쌖 꺆랖 땦ꞂꞺ鰖하鰆 듚썊껲. 
ꁪ 둎쏫뗗 ꤎ쐪뗫Ꞃꆚ 쌚둪하랖Ꞣ 鯎뎦 ꢑ랖댠驢 뙊딚 듚쌲 ꃏ魃髒 뛒꧒ꊺ딮 쐫骶쌲 딮
랖ꆚ 뛧둪하ꂺ 꾶ꭖꞂ ꤎ쐪딮 씪뗗딚 鯎ꃖ 듶랖하骶 땞ꁪ 멶땻髒 꽢Ꞃ駖 鹾댚 땞ꁪ 髉. 
딖 땊髉땊 듶땒하鰆 ꌢꤎ땊ꂺ. 
ꃂ멲 멶땻딖 낶ꕒ 꺒魃뾋땒뎦 鰆ꧮ땊 ꇮ뎞ꄮ 멶 꺳꺆딮 뛧냂랖돖ꂺ 땊쒚 ꃂ멲 멶땻딖   . 

뙆껶낲ꃖꭖ뼆 ꂺ낲 쐲둿ꇮ鰆 낲땧쌲ꂺ 魂몊뗗딒 꼎뙛낺랖Ꞃ랖 Ꝓ ꡊ 멶딖 뛒 뗚. 『 』
ꕒꆚ됖 骓꺗ꆚ뎦껲 꺳꺆ꇮ뎞ꁪꅆ 땊 뛧뎦껲ꆚ 骓꺗ꆚ뎦껲 뗚몊딮 Ꝓ 꺳꺆썞骶 骓꺗, 90% , 
ꆚ 뛧뎦껲ꆚ 뒎꺆 ꃂ멲 멶髧땊 駖땻 Ꞥ딖 꾶Ꝓ ꧪ밲 驙딒 ꇮ뎊 땞ꂺ ꃂ멲 멶땻딖 꼎. 17
鰆 뛧ꧮ 魂뭿ꃏ 땊딮ꞓ뎦 딮썊 駲꧲ꇮ뎞ꂺ 땊딮ꞓ딖 꾶Ꝓ 먔댚 샪ꆚꝒ ꃋ꺂썞ꂺ 뗚魃딚 . . 
ꈦꚾ ꆢ댚 뒎꺆 ꃂ麊꺆 뎦껲 ꤊ꾶 꿮멶 ꧲骂썞ꂺ 쏚뙛 땊 하꺂쌲 ꃂ멲 髧꺆( ) ( ) . ( )蓼川山 贗宗
딖 땊딮ꞓ딮 쒚꽦땊 髖Ꞃ썊 돺ꂺ 鯎 땊쒚 땒땎땊 ꃂ멲 멶땻딚 뒊돗썞ꁪꅆ 땊 ꤊꘋ뎦ꁪ 
뽶멶 뗲ꗾ딖 鯎Ꞣ ꈦ骶 멶髧Ꞣ 꺳꺆썞ꂺ. 
땒뗲駫뗦鰆 ꆯ댞뎦ꁪ 땊髉뎦껲 꺳꺆ꇲ 멶땊 땒鰢랖 뒊꽷ꇮ뎞ꁪꅆ 騇麊딮 髧껳딖 쏧魺  

ꗞ땒딚 껺밮썊 뒊ꧮꇮ뎞ꂺ ꧬ딒 鹮돾 멶髧딖 멲骷 駖떂骾딚 驆멮 꺗댞 댴 ꆯ멲딚 驊點 . 
쐎骚돃뎦껲 땻꺳쇂鰢랖 駖껲 땊髉 ꭖꈦ뎦 뗫ꧫ썊 땞ꄮ ꨆ 땒鰢랖 뒊꽷ꇮ뎞ꂺ 썊 . 
쒚뎦ꁪ ꃖ쌲멶髧髋꺂뎦껲 骓돗魢딚 꽢듶하돖ꂺ 鼚ꭖ뼆ꁪ 꺒꺂駖 ꃂ멲 멶땻딚 땎꿮. 1970
하돂 ꂺ낲 ꧒돗쐪ꇮ뎞딒ꡆ 鼚뎦ꁪ ꃂ멲 멶땻뎦 꺂ꤎ껳 껶髧땻딚 뛖髋썞ꂺ 鼚 , 1977 . 1993
뒪뎦ꁪ 멶髧껳 꺳꺆딚 鸳麊骶 꺂ꤎ껳 꺳꺆Ꞣ 하驢 ꇮ뎞ꂺ 鯎Ꞃ骶 鼚 뒪뎦ꁪ 꺂ꤎ6 . 2002 9
껳 꺳꺆땊 됚ꚢꇾ딒넾 ꃂ멲 멶땻땊 髋낳뗗딒 ꤎ딚 ꃁ댮ꂺ 鼚ꃖ뎦 ꊺ뎊껲ꡊ껲 齣. 2000
꽢 랖돃딚 뛧냂딒 땎魂駖 鯟띳하땦 땊 랖돃뎦ꆚ 댚샢삎駖 ꊺ뎊꼆ꂺ 랖鯞딖 땊 땒ꃖ뎦 . 
ꃖ鮲 댚샢삎 ꂾ랖駖 뙆꼇ꇮ뎞ꂺ.
ꃂ멲딮 멶딖 뒎꺆 땎鯒뎦 Ꞥ딖 꾶ꭖꞂ뼆Ꝓ Ꞣꊺ뎞ꂺ 꾶ꭖꞂꕖ 꾶Ꝓ 齏땊ꁪ 땧뎛딒   . 

뽶멶딚 齏돂 멶딚 괧ꁪ 뗲ꗾ 땧뎛땊ꂺ 뽶멶뎦껲 괧딖 샦땻꾶Ꝓ ꂺ낲 齏돂 꽻땊鹮 齣鰆魂 . 
ꋇ 멶뗲쉞딚 Ꞣꊲꁪ 髒뗫 돃낲 꾶ꭖꞂ 땧뎛딮 땒쐮땊ꂺ 꾶ꭖꞂꁪ 鮲뎦 ꌆꕒ 맾땊駖 땞. 
딒鹮 묲꽢 ꡛ땊 땒딚 썞骶 鮲駖 빆 땒뼆뎦껲ꁪ ꡛ땊 먎돂하鰆ꆚ 썞ꂺ40~50 100~300 . 
ꃂ멲 멶땻뎦껲ꁪ 먚髧 씪뗗 땊둎뎦ꆚ 꺒쌲낲ꃖ땎 鰆뒦 뗚쒚쌲 낲鰆뎦 Ꞣꊺ뎊랚 Ꞟ딚ꆚ   

쐫땎ꇮ뎞ꂺ 땊 낲鰆딮 Ꞟ딚딖 뒆Ꞃ鹮ꕒ뎦껲 뙆꺂ꇲ 꺂ꘖ駖 ꊲꤒꂺꁪ 뗦뎦껲 쌯꿶뗗 駖밮. 
駖 齨딖ꅆ 삏히 ꃂ멲 멶땻땊 멮딢딒 駲꧲ꇲ 낲뗦뎦 Ꞣꊺ뎊랚 Ꞟ딚땊ꕒꁪ 뗦뎦껲 ꄪ뒇 , 
딮駖 땞ꂺ ꂺ낲 Ꞧ썊 ꃂ멲 멶땻딚 駲꧲하돖ꄮ 꺂ꕢꊺ땊 꺊댮ꄮ Ꞟ딚땊ꕒꁪ 뗦뎦껲 ꃏ. 
낲 먚髧 낲끺뼲딚 땊썊쌶 꿮 땞ꁪ 뗫Ꝓ 뗲髋하ꁪ 땦ꚢ 솟駖ꇲꂺ.
ꃂ멲 듶뗗랖ꁪ ꃂ멲 멶땻 땎鯒뎦 땞ꂺ 鼚ꃖ Ꞧ 땊 랖돃 땒ꭖ駖 쌯鬦솎땛ꭖ랖駖 ꇮ  . 2000

ꡊ껲 뒎꺆꧲뗚돆魂뒦뎦껲 랖숲 뙆꺂Ꝓ 썞ꂺ 뙆꺂骆髒 땊髉뎦껲 몃ꆯ鰆 낲ꃖ 뛒驆랖 ꆯ. 6 , 
꿮쏞 鰆 꺒쌲낲ꃖ 뛒驆랖 ꆯ 꿮쏞 鰆 쐮쐎 鰆 먛 돊 鰆 魂 鰆 먚髧( ) 7 , 7 , 25 , 1 , 1 , 1 , 竪穴
듶魂 鰆駖 駗駗 鹮뺖麂ꂺ( ) 1 .採褃蔢構 7)

7) 뒎꺆돃꺂ꤎ쐪ꃖ뗚 ꃂ멲듶뗗랖 , . ulsan.grandcultu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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ꃂ멲 멶땻髒 꺂ꕢꊺ딮 꺌. Ⅲ

ꃂ멲 멶땻딚 땒딒빾 꺂ꕢꊺ 1. 

뒎꺆딮 랖돃 듶꺆 뙆꺂됖 돆魂ꁪ ꌢꁪ 麄딖 髉뎦껲 땧딖 뒎Ꞓ딒 ꌢꁪ 빆 꽢Ꞃ  , 
Ꝓ 麊ꡊ껲 꺆뎛ꆚ낲 뒎꺆딮 ꤎ쐪랖쏫딚 ꧪ鶎鰆 듚썊 ꭖꂾ히 齎ꗻ썊 됪ꂺ 뒎꺆딮 삏랫딖 . 
髋뎛쐪 꺆뎛쐪 髒뗫뎦껲 꺂쑢딮 骚밋魂뙆ꁪ ꂾ꿲骚밋魂뙆뎦껲 쌿骚밋魂뙆 ꪖ하돖딒ꡆ· , 
땎魂딮 ꆚ낲 랧뛧쐪 쏚꺗딖 髒驆딮 랖돆髒 쏞돆땊ꕒꁪ 뗚뾋뗗 骓骚껶딚 黮뎊 땷쌲 꺂쑢
 鹮댚駖骶 땞ꂺ ꌆꕒ껲 뒎꺆딖 ꪖ쐪駖 Ꞻ뒆 갶Ꝋ骶 둎ꭖ땎딮 듶땛땊 쐲꧲하돂 뒎꺆Ꞣ. 
딮 骶듶쌲 ꤎ쐪Ꝓ 듶랖하骶 뗚낏ꇮ鰆駖 앮ꊶ 꺂쑢魂뙆Ꝓ 駖랖骶 땞ꂺ 땊ꗆ ꆚ낲 ꭚ듚鰆 . 
꽣뎦껲 ꂾ뗞ꇲ 랖돃 듶꺆8)딮 뗚뾋딚 뙆꺂하돂 뒦하骶 땊뎊駖ꁪ 驙땊 묲꽢쌲딮 랖돃 ꤎ
쐪 먓뭲땊ꂺ 鯎ꗆ 딮뎦껲 鯎 랖돃髒 鯎 ꤎ쐪Ꝓ 땊鸢뎊駚 꺂ꕢꊺ뎦 ꃖ쌲 땊썊ꁪ 랖돃 . 
ꤎ쐪Ꝓ 骚낏하鰆 듚쌲 묲꽢쌲딮 쌚둪뭿ꭚ뙆驊땎 꼞땊ꂺ. 
  뙡딖 꺂ꕢꊺ땊 Ꞥ댚덒 뙡딖 ꆚ낲ꂺ ꁪ Ꞧ땊 땞ꂺ 꾶ꭖꞂ ꤎ쐪駖 뒎꺆딮 ꃖ숲 ꤎ쐪 “ ” . 
땦ꞂꝒ 땷댚 駖ꁪ ꅆꁪ Ꞥ딖 꺂ꕢꊺ딮 齎ꗻ ꄫꭚ땊ꂺ 뎊ꁦ 쌲 꺂ꕢ땊 댚ꂢ 뾋낲뗗 髋낲. , 
뗗딒 땊뎊랚 꺂ꕢꊺ 駚딮 돆骆 骶Ꞃ駖 駫썊 鯎 뎊ꁦ 랖돃 듶꺆ꂺꆚ 삒낺쌲 뽶ꃖꝒ 駖
랖骶 땞ꂺ ꃖ숲뗗딒 魂뭿ꃏ 땊딮ꞓ딚 갚ꙅ하돂 꾶ꭖꞂ 뼆뎦껲 앮ꊶ 齎ꆯ딚 骂ꅢ麎 ꭞ. 
Ꞻ鶒ꊺ땊 땞뎞鰆뎦 듶꺆딒 뗚낏땊 駖ꁻ썞ꄮ 驙땊ꂺ ꏦ쌲 꾶ꭖꞂ ꤎ쐪駖 땦ꞂꝒ 땷ꁪ . 
ꅆ 鰆돂쌲 뗫꺗뺲Ꝓ 갚ꙅ쌲 ꧒ 髖ꃊꃏ땦ꊺ 꾶ꭖꞂ뭫뗲뭪랚듚뒦쑢됖 꾶ꭖꞂ꽢Ꞃ뙊쑢ꆚ · , 
뗚낏딮 뛒돃딒 鯎 돃쌶딚 ꃊꃏ썞ꂺ. 
ꠒ뗖 魂뭿ꃏ 땊딮ꞓ땊ꂺ 땊딮ꞓ딖 鼚 髧썊魆 鼚 뒪 땒 뒎뛒魆 ꈦ껲ꡊ 뗚딣  . 1621 ( 13 ) 5 18

Ꞃ 돱 骓뛒ꭖ 鹾뢓 뗚딣Ꞃ 뎦껲 뺲뎊麂ꂺ 鯎딮 껶ꃖ ꁪ 骓뛒ꭖ 鹾뢓 뛧Ꞃ뎦 꺊댮ꁪ( ) . ( )先代
ꅆ 뙆ꭖ ꌢꭖ뼆 뗚딣Ꞃ 됄驾 꺊댮ꂺ 뙆껶낲ꃖ 멶딚 꺳꺆쌶 꿮 땞ꁪ 髧꺆딮 駲꧲髒 꺆. 
뎛딚 땒魞麎 骓뗲땎땊땦 髒쌯땦 꺳뗚뎦 鹮ꕒ딮 땒뎦 ꪧ 髒 돞 ꂺ 쌚둪쌲 驙땊 , " ( ) ( )兵 �
뎜딒ꡆ 꽻髒 齣鰆魂ꁪ ꤊ꾶駖 뎜딒ꡊ Ꞣꊺ 꿮 뎜ꂺ 骶 뛒땻썞ꂺ, " .
뙆껶낲ꃖ뎦ꁪ 鼚 뗫뙛 鼚 랖뒎뛒꺂 땊뙛뛒뎦驢 麊Ꞇ 鬦랖뎦 ꃂ멲 멶땻딚 髖Ꞃ하ꕒ  1399 ( 1 ) 

ꁪ 麊둿땊 ꃊ驾땞骶 鼚 꼎뙛 鼚 뎦ꁪ 땻돗낺땊 뒎꺆髒 돂ꗂ 랖돃딮 ꆯ멶 딚 ꧪ, 1438 ( 20 ) ( )蜭裝
몺ꂺ骶 ꇮ뎊 땞ꂺ 꼎뙛낺랖Ꞃ랖 뎦ꁪ 멶땻딖 魆 ꭗ뢓 ꃂ멲Ꞃ뎦 땞. ( ) “世宗實螬地理志『 』
딒ꂞ ꨇꆯ 멶 꿮멶 꺳멶땊 鹲ꂺ 骶 鰆ꇒ 땞ꂺ 뙆껶 뗚鰆뎦 땊ꄮ 땊ꗂ쌲 鰆ꊺ딖 , , , ” . 
땊쒚 쌲 ꆯ댞 땊랖 댠ꂺ駖 鼚 땊딮ꞓ땊 ꃂ멲 멶땻딚 駲꧲하ꡊ껲 뗚ꡊ뎦 ꂺ낲 ꋇ땻1657
쌲ꂺ. 쑾뙛 ꌢ ꭗꩢ뗫먛땊 뭪랚ꇮꡊ껲 魆꺂ꗻ 駫쐪Ꝓ 듚썊 駗뙛 ꤊ鰆 뗲땧 낲 쌚둪쌲 멶
딚 뗚魃뗗딒 魂하ꡊ껲 ꃂ멲 멶땻딖 ꂺ낲 뛒꧱驢 ꇮ뎞ꂺ. 

鼚 땊딮ꞓ딖 샪ꆚ駫꺆딚 ꃋ꺂하돖ꂺ 駖덒 鯞駫 ꣮썻 魂뒪 ꨇꈦ 꽣Ꞃ 랖Ꞃ꺆 ꋇ딚 ꈦ  1646 . · · · · · ·
ꚾ ꆢ댚 뺲ꨇ 꽢ꨇ꺆뎦 땊Ꝋꗂ껲ꁪ 뛓딚 骶갚Ꝓ 骀鰆ꆚ 하돖ꂺ 鼚 쑾뙛 鼚 骓뛒됖 · . 1657 ( 8 ) 
뒎꺆딮 骓骚땎 뒎꺆 ꃂ麊꺆 뎦껲 ꤊ꾶 꿮멶 됖 骓뛒 ꧮ멯꺆 骚骷뎦껲 갚꺗딚 駗駗 ( ) ( )蓼川山
꧲骂하骶 Ꞟ밾麊 鼚 ꤊ꾶됖 갚꺗딮 뗲뙆ꩫ딚 뼆ꊳ하돖ꂺ 鼚 쏚뙛뒦鼚 駗魗1659 . 1660 ( ) (角

8) ꤎ쐪떂 ꭞꞂꄮ 駗뙛 魃駖듶꺆ꊺ땊 鼚 魃駖듶꺆鰆ꩫ뎦 딮썊 魃駖듶꺆 ꏦꁪ 낲ꆚ 랖뗫 듶꺆 2024 ‘ ’ ‘ ( ) ’
딒 ꡛ뱃땊 뾋쌿 뗫Ꞃꇮ뎞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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쌾껳 돆멶 꼎ꡊ쇂 멶쐮 ꭖ뗫 딚 Ꞣꊺ뎊 쒞ꗾꆚ駦뎦 ), ( ), ( ), ( ), ( ), ( )弓 咸蟓 蜃裝 細綿布 裝丸 蚄鎶
ꧪ몺딒ꡆ 鯎 髋딒 ꆯ랖뛧뭪ꭖ꺂뎦 뗲꿮ꇮ뎞ꂺ, . 

鼚 땊딮ꞓ딖 Ꞣ쐎꫟뎦껲 듶쐿 髧ꞻ딚 ꧲骂하骶 鼚 뗲뙆ꩫ딚 뼆ꊳ하돂 땊ꋂ썊   1669 1671
뒪 듶쐿딚 뗲뙆하돂 갚ꪖ꺂뎦 ꧪ몺ꂺ 쏚뙛땊 鯎 뭿뗫髒 낳骂뎦 駦뺚썊 魂뭿ꃏ 땊ꕖ 쐎2 . , ' '
Ꝓ 麊Ꞃ骶 꿮멶땊 鹮ꁪ ꃂ멲 딚 꺂샾랖  하꺂하돖ꂺ 鼚 땊딮ꞓ딖 꿯멲ꆚ, ‘ ’ ( ) . 1673膄牌地
쐎ꭖ꺂뎦 뗲꿮ꇮ뎞딒鹮 꺂덧하돖ꂺ 쏚뙛딖 駖껶ꃖꭖ딮 쉞骚됖 쌾鲮 듚 ꃖ뎦 驎몦 띳. 3
랗 딚 麊Ꞃ骶 ꭖ땎뎦驢ꆚ 뗫ꭖ땎 딚 麊꘎ꂺ ꏦ 돃魆 ꡛ딚 뛒뎊 썊Ꞟꂺ ( ) ( ) . , 180膰職 腆夫人
듶쐿딚 뗲뙆썊 魆꿮 ꤒ쉞딒 뭿뙇볖 하돖ꂺ 땊딮ꞓ딖 鼚 꿯뙛 鼚 ꆯ꺳 骚ꞓ뎦驢 . 1685 ( 11 ) 
鯖딚 麊 骓뛒ꭖ ꆯ뢓 쑾ꤎꆯ뎦ꂺ 魂뭿ꃏ 딚 랩ꆚ 썞ꂺ 鯎Ꞃ骶 땊ꋂ썊 뒪 땊( ) . 9求忠堂
髉딒 됖 땚뙛 낲鰢랖 꺊댮ꂺ 쏚뙛땊 하꺂쌲 ꃂ멲 髧꺆딖 땊딮ꞓ딮 쒚꽦땊 髖Ꞃ썊 돺ꂺ . 
땒뗲駫뗦鰆 ꌢ 骓돗魢딚 ꧫ뺞ꃏ썞ꂺ 썊 쒚뎦ꁪ ꃖ쌲멶髧髋꺂뎦껲 骓돗魢딚 꽢듶하돖ꂺ. .

鼚 魂뭿ꃏꤎ랧 샦 땊 ꂾ먛 魢 먛 딒 駚썟ꇦꂺ 땊딮ꞓ딮 듶骶  1910 ( ) (2 1 ) . (木版本 蔢『 』
땊 꺂쒚 鼚땊鹮 ꤑ쏖 땞ꂺ駖 꼎꺗뎦 갱딚 驢 ꇲ 驙땊ꂺ 鼚 뒪 魃) ( ) 216 . 2000 12稿 死後

돃 魂뭿ꃏ ꤎ랧 땊 ꂺ낲 駚썟ꇦꂺ( ) . 國耗 『 』 ꣮꽢ꁪ 骶썻 뗚딣Ꞃ 꺒뗫뎦 땞ꂺ.
땊딮ꞓ딮 ꃂ멲 멶髧 骓돗땊 驿쐪ꇮꡊ껲ꭖ뼆 ꃂ멲딚 뛧냂딒 뒎꺆 骓뛒 몃ꆚ 랖돃뎦 , , 
ꁪ 껳뭫쏫 뗲멶駖 쐫꺆ꇒ 꼎鰆 꺂땊뎦 ꆛ삏쌲 뗲멶ꤎ쐪Ꝓ 쏫꼇썞ꂺ 껳뭫쏫 뗲멶17~19 . 
ꁪ 땊딮ꞓ땊 駲꧲쌲 ꃖꖟ꺳꺆딮 꺞뒊 鰆꿶 駗髧꧱딒ꡊ껲 鯎 쒚꽦ꊺ뎦 딮썊 ꄪ뒇 黩
딖 랖돃딒 鯟ꇦꂺ.
鯎駖 駲꧲쌲 ꃂ멲 멶땻딮 뽶멶딚 땊둿썊 髧꺆 뛒ꪖ뎦껲 꾶Ꝓ 齏땊ꁪ 땒딚 썞ꁪꅆ 땊Ꝓ   
꾶ꭖꞂ ꕒ骶 하돖ꂺ 뒎꺆 땎鯒 꾶ꭖꞂ 땻꽢ꁪ 랖鯞鰢랖 돂 魆ꅆ ꧲骂ꇮ뎞ꂺ 鯎駖 駲‘ ’ . 120 . 
꧲쌲 ꃂ멲 髧꺆딮 뽶멶딚 齏돂 멶딚 꺳꺆쌲 ꄫ뎦 鹮ꕒ뎦 鹒밲 髋딖 ꤒ땊骶 ꨇ꼇ꊺ딮 , 
꺊Ꞓ꺊땊ꆚ 쉣둪뒢랖驢 ꇮ뎞ꂺ 鯎ꁪ ꏦ 쐪덓딚 Ꞣꊲꁪ 떂ꚢ땎 듶쐿髧꺆ꆚ ꧲骂썊 髋딚 . 
꼎뒶ꂺ 땊ꗂ쌲 髋딒 鼚 쏚뙛 鼚 꿯멲ꆚ쐎ꭖ꺂뎦 뗲꿮ꇮ뎞딒鹮 ꭖ땚하랖 댠댮ꂺ. 1673 ( 14 ) . 
鯎 쒚 駖껶ꃖꭖ ꆯ랖뛧뭪ꭖ꺂뎦 됂ꕒ 꺒ꃖ뭪돗 딮 돗돞駖 麊ꗺ똢ꂺ 땊딮ꞓ딖 ꃂ( ) . 三代蒥榮
멲 멶땻땊 쏚ꃖ뎦鰢랖 뗚낏ꇶ 꿮 땞ꆚ 鯎 뫞껳딚 ꂺ똢ꄮ ꭚ딒 ꃂ멲 멶땻髒ꁪ ꎒꗺ덒 
ꎚ 꿮 뎜ꁪ 꺂ꕢ땊ꂺ. 
ꂺ딢딒ꁪ 꾶ꭖꞂ ꤎ쐪Ꝓ 땊鸞 꾶ꭖꞂ 땻땎ꊺ땊ꂺ 꾶ꭖꞂꁪ 뒆Ꞃ 뗚뾋 뗲멶鰆꿶딚 뾋  . 

뱃하ꁪ 驙땊ꂺ 뒦껳딚 駖랖骶 齏돂껲 껶멶 돆멶딚 Ꞣꊲꁪ 뗲ꗾ땧뎛 齏돂껲 驆쉎랧뎦 黹. , , 
뎊 駖Ꞟ꽻땊鹮 ꤊ鰆Ꝓ Ꞣꊲꁪ 뛒뙆 땧뎛 쐎鹮 麁딚 Ꞣꊲꁪ ꂾ뙆 땧뎛딒 ꭚꜮꇮꁪꅆ , 
땊 ꊶ 髒뗫딚 꾶ꭖꞂꕒ 쌲ꂺ 꾶ꭖꞂ뎦ꁪ 뗚뛒 駖 땞뎊덒 하骶 驆鰆뎦 꾶Ꝓ ꭖ꞊ . ( ) , 蟊主
뛚 댚ꁪ 솎꿮 꾶ꭖꞂ  뎦 ꧪꕢ딚 ꭞ뎊 黹骶 뀅딚 뺲뒢 뽶멶딚 齏땊鰆 듚썊 ꭞꞺꝒ , ( )爐
꧵ꁪ ꭞꞺ鶒땊 쌚꿮뗗딒 쌚둪하ꂺ ꌆꕒ껲 꾶ꭖꞂꁪ 뗲멶 뗲ꗾ 髒뗫딚 ꈦ . ( ), ( ) 製裝 製蟲
딮하ꁪ Ꞧ땊ꂺ 꾶ꭖꞂ 땧뎛뎦껲 꺂뎛딮 꼇髋딚 뙢뒆하ꁪ 뗲땒 뛧둪쌲 돃쌶딚 ꃊꃏ하ꁪ . 
꺂ꕢ땊 솎꿮땊ꂺ 솎꿮ꁪ 뎊ꍺ ꤒ驊딚 Ꞣꊺ뎊 麊ꁪ 땻땎 딚 랖뱃하ꁪ 꿲꿮 뒆ꞂꞦ . ( )匠人
땧뎛ꧮ땻땊ꕒ骶 쌶 꿮 땞ꂺ 땊ꗂ쌲 꾶ꭖꞂ鶒딮 ꃖ숲驿땎 솎꿮ꁪ 駖Ꞟ딮 ꭞ딚 ꃊꃏ하ꁪ . 
ꭞ솎꿮 駖Ꞟ됖 쉖ꤊ駖 돆骆ꇮꁪ ꧪꕢ魂ꠣ딚 ꃊꃏ하ꁪ 骾솎꿮 驆쉎랧딚 Ꞣꊲꁪ ꆚꕮ랞 솎, , 
꿮 ꋇ땊 땞ꂺ.
骾솎꿮ꕒ骶 ꭞꞂꁪ ꆚ솎꿮ꁪ 솎꿮ꊺ딮 뒆ꈦꠎꞂ땎 뫳 ꧮ땻땊ꦖ 駖땻 뛧둪하ꂺ骶 쌶   

꿮 땞ꂺ 骾솎꿮ꁪ 뙆꿮驿땎 ꈧ꿮ꞂꝒ ꅆꞂ骶 骾 땒딚 ꃊꃏ쌲ꂺ 鯎ꁪ 낶 髒ꆚ 뾋하ꁪ . . ( )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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껶멲뗗 꽢랞髒 냃 鼚 땊꺗딮 骓쎮髒 꿮ꗾ딚 냩딖 묲骶 鰆꿶땦ꂺ 땊멮ꗒ 骶ꆚ딮 鰆돞. (技
Ꝓ 駖랚 꾶ꭖꞂ 鰆꿶땦ꊺ딚 멲낲 썊 됪딢뎦ꆚ 뒎꺆딚 뛧냂딒 쌲 骓뛒 몃ꆚ랖돃) ( ) , 藝 膌視

뎦ꁪ 꾶ꭖꞂ ꤊ랞ꭖꞂ 鯎Ꞃ骶 鯎 꺳꺆ꤒ딮 듶뾋땊 뙆껶 Ꞧ鰆鰢랖 땊뎊똎 됪ꂺ, . 
땊ꊺ딖 骶ꆚ딮 鰆꿶딚 둪하ꁪ 뗚ꤎ 鰆꿶땎땊뎞랖Ꞣ ꃏ낲 꾶ꭖꞂ뎛뎦 뙛꺂하ꁪ 꺂ꕢꊺ땊   

꺂쑢뗗딒 ꃖ뗧딚 ꧱랖 ꢑ썊 땊 뎛뎦 뙛꺂하ꁪ 꺂ꕢꊺ땊 꾶ꭖꞂ됖 髖ꗾꇲ 鰆딚 鹾鰆鰆 
냁뎊썞ꂺ 땊듶ꁪ 꾶ꭖꞂ 뎛딚 ꧳히ꁪ 驙땊 ꭖ鸚ꗂ뒶骶 쒚꽦ꊺ땊 댚ꁪ 驙ꆚ 鲒ꗺ썞鰆 ꌢ. 
ꤎ딒 쉖땊ꇲꂺ 鼚ꃖ Ꞟ랖ꞟ 꾶ꭖꞂ鶒땎 묲떂Ꞣꆚ 땦꽦ꊺ뎦驢 鿚駖 ꇶ鰢 하돂 髒驆 . 1980
랗뎛땊 齎뭲ꇮꁪ 驙딚 쌒하ꗺ骶 하돖ꂺ 땊ꗂ쌲 꺂쑢뗗 ꭚ듚鰆ꁪ 뒎꺆딖 ꤒ ꂺ른 랖돃. 
뎦껲ꆚ 꾶ꭖꞂ 땧뎛딮 낺꺗땊 뗲ꃖ 뗚썊랖鰆 뎊ꗺ뒊 둪땎 뛧딮 하鹮돖ꂺ ꌆꕒ껲 듶땒. 
하驢 뒎꺆뎦껲 뗚낏ꇮꁪ 꾶ꭖꞂ ꤎ쐪駖 앂鮖하骶 꽢뛧쌲 랖돃 듶꺆땚딚 낺駦쌲ꂺ. 

鯎 ꃏ낲 ꭞꞺ鶒ꊺ딖 꾶꺗齞 땊ꕒ하돂 땻駖ꆚ ꢑ駖ꁪ 꺗쐿땊뎞ꂺ 鯎ꕮ껲 땊쐎 “ ‘ ’ . 
돆됏땊 ꈦ껲ꡊ 땎Ꞃ 땦鰆 ꆯ黺 땊꺂Ꝓ 돺ꕒ骶 썞ꂺ 鯎ꆯ댞 ꡆꁦꞂꆚ 낲댚. 
랖駖 ꤊ끾 땒딚 썞ꁪ랖 ꢆꕦꂺ骶 쌲ꂺ 땊쐎돆됏딖 꿶땊 쌲땪ꇮꡊ ꭞꞺ묲꺳뒦. ‘ , 
ꭞꞺ묲꺳뒦 땊ꗝ驢 ꭞꗖꂺ ꡆꁦꞂꆚ 땊 Ꞧ땊 ꤊ끾 Ꞧ땎랖 ꢆꕦꂺ骶 쌲ꂺ 땊 뗲’ . . 
 꽢낳딚 ꊹ骶 쏚땻딚 쐫땎 쒚 ꧪ 껲뒎 뎦 뱊꠪ꕒ됖 齏딢 땻갚Ꝓ 둪몃썞MBC
ꂺ ꭞꞺ꽢Ꞃ딮 麊둿딚 ꂞ 땊驆ꁪ 뎊ꋪ뎦껲ꆚ ꊺ딚 꿮 뎜ꁪ 鯎ꗆ 麊둿땊뎞ꂺ. . 
땊驆ꂺ 냌뎊 껲뒎 뎦 ꧪ 댢꘎ꂺ 鯎 ꃏ낲 랖뎦ꁪ 鯎ꗆ 뱊꠪ꕒ駖 뎜뎞ꂺMBC . . 
껲뒎뎦껲 ꧪ 齏쐪 땻갚Ꝓ 麊ꗺ 麊 齏쐪Ꝓ 쌶 꿮 땞뎞ꂺ 뱊꠪ꕒꞾꆚ 駯땊 麊. 
ꗺ麊 齏쐪Ꝓ 썞ꂺ 먚쌲 땦ꚢ딮 땒ꭖꭚ딚 껲뒎뎦 됂ꗺ麊 鯎 ꂺ딢鹶 ꁊ끺ꅆ. 
끺빂뎦 쎺ꊲ ꁊ끺 鹮됪ꂺ ꃏ낲ꁪ 뗚ꈦ쐮ꃖ뾋꘏땊 ꁊ끺뎦 뗲땒 ꠒ뗖 鹮돺ꁪ 낲. 
뗞땊뎞ꂺ 鯎ꗆꅆ 鯎 댴뎦 ꠪땎딒 ꨆ밮하돂 삏뙛딚 썞ꂺ 鯎 ꄫꭚ뎦 鹮ꆚ 삏뙛. . 
꺗딚 ꧱댮ꂺ.”9) 

꾶ꭖꞂ ꤎ쐪鹮 꽢Ꞃ駖 뗚낏ꇮ랖 ꢑ쌲 鯒驆Ꝓ 뎊ꘋ랖 댠驢 듶뭪쌶 꿮 땞ꂺ 뗫꺗뺲駖 뗲  . 
Ꝓ ꧱骶 ꡝ 맾ꘖ 낲ꆚ 鸳뎦 鼚 뒪 땒 묲떂Ꞣ 땦뺳뎦껲 땎뼆ꯆꝒ 낺낲썞ꂺ 묲1981 6 12 . 
떂Ꞣ땊 ꃖ땎 鼚ꃖ鰢랖 땊 齎ꕮꝒ ꭞꗖꂺ骶 쌲ꂺ ꂺ낲 Ꞧ하ꡊ 돂 鼚 뗚딮 ꭞꞺ20 1920 . 60
꽢ꞂꝒ 鰆뎋하돂 魂돆딚 썞ꂺꁪ 뗦땊ꂺ 땊ꁪ ꃂ멲 멶땻딮 뽶멶 꺳꺆 땊ꕮ 묲쒚딮 ꭞꞺ鶒. 
髒 ꭞꞺ꽢Ꞃ딮 ꧲骂딚 딮쌲ꂺ 묲떂Ꞣ딖 鼚 꼎딮 鹮땊 꼎꺗딚 ꓾ꡊ껲 Ꞟ랖ꞟ . 1986 86
ꭞꞺ鶒ꆚ 꺂ꕒ똢ꂺ ꭞꞺ鶒딖 꺂ꕒ똢랖Ꞣ 鯎駖 鹾鰊 꾶ꭖꞂ ꭞꞺ꽢Ꞃ 땦ꚢꁪ 뒎꺆땊 꺆뎛. 
ꆚ낲껲딮 鯒뒦髒 뗫몊꼇딚 떂魂쌶 꿮 땞ꁪ 꽢뛧쌲 ꤎ쐪땦꺆딒 鹾댚땞ꂺ. 
Ꞟ랖ꞟ딒 뗫꺗뺲Ꝓ 갚ꙅ쌲 꾶ꭖꞂ 꽢Ꞃ 뙊쑢 쑢뒦ꊺ땊ꂺ 뒎꺆꾶ꭖꞂ꽢Ꞃ駖 꼎꺗뎦   . 

갱딚 驢 ꇲ 驙딖 鼚ꃖꕒꁪ 낲ꃖ뗗 ꭚ듚鰆됖 뒆Ꞃ 驙딚 먔땦ꁪ ꧒뙇뛒딮 딮낳딮 ꧲1980
 땎ꂺ 鼚ꃖꭖ뼆 ꃖ쌯駖뎦 ꭞ鰆 낲땧쌲 쉣ꤒ샾됖 뺞뭺 鯎Ꞃ骶 뒆Ꞃ ꧒둪 ꭖꝊ. 1970
鰆 뒊ꆯ ꋇ땊 鼚ꃖ ꄪ 駖돊맾驢 땒뎊麂ꂺ 땊ꗆ 꺂쑢뗗 ꭚ듚鰆 꽣뎦껲 뗚魃꽷땎 ꤎ1980 . 
쐪꽷 뎦껲 뒆Ꞃ딮 꽢ꞂꝒ 먔댚껲 ꕒꁪ 鰆쑣딚 뾋썊 骷骷 ꡊꡊ뫢뫢 ꋇ뎦 씿뎊(MBC) ‘ ’ , 
똎 땞ꄮ 뒆Ꞃ ꧒둪Ꝓ ꧲魊하骶 꽢駲하鰆 낲땧썞ꂺ 鯎ꗂ쌲 ꭚ듚鰆됖 Ꞵꤒꗺ 뒎꺆 뎦. MBC
껲ꆚ 뒎꺆뛒ꪖ딮 ꧒둪Ꝓ 뙆꺂하ꁪ 땧뎛딚 썞ꂺ 骆魃 ꭞꞺ꽢Ꞃ鶒髒딮 Ꞣ鹾딖 뒎꺆 뎦 . , MBC
鯒ꤊ 뛧땊ꄮ 뗫꺗뺲10)駖 ꧒둪먚랧딚 하ꄮ 뛧 뗲Ꝓ ꧱댚 ꭞꞺ꽢Ꞃ됖 쌾鲮 꾶ꭖꞂ 뗚ꧮ딚 

 9) 뗫꺗뺲 땎뼆ꯆ (2018. 4.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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뮾떂썊 꾶ꭖꞂꝒ 댢Ꞃꁪ 骚鰆駖 ꇮ뎞ꂺ 뗲뎦 딮썊 鼚 뒪뎦 뒎뛒魆 ꈦ껲ꡊ 땎Ꞃ. 1981 6
딮 묲떂Ꞣ딚 먔驢 ꇮ뎞ꂺ 땊ꗂ쌲 髒뗫 뛧뎦껲 묲떂Ꞣ딮 밲魂땎 땊쐎돆 ꃏ낲 꼎 땊 묲떂. ( 83 )
Ꞣ딮 Ꞧꤎ딚 돊驢 하돂 꾶ꭖꞂ 꽢Ꞃ駖 꼎꺗뎦 댢ꗺ랖驢 ꇮ뎞ꂺ 땊쐎돆땊 뗲하驢 ꇲ 땊. 
듶ꁪ ꂺ딢髒 駯ꂺ. 

묲齎땎딖 뎊꞊ 뗗 ꭖꝒ 돂딮骶 뎊ꘋ驢 꺊댚됪ꁪꅆ 돊ꃖ돂꼅 ꌢꭖ뼆 쌲낺꾶 “
ꭖꞂ뗦뎦껲 쎞ꊲꗱ땒딚 하ꡊ껲 ꭞꞺ랞딚 ꆚ됪ꂺ 鼚 쒚 뛧뗦딮 꾶ꭖꞂ땻딒 . 2,3
됄鰆ꡊ껲 驿뗗딒 ꭞꞺ鶒 땒딚 썞ꂺ 鰆ꨇ땊 땞骶 ꭞꞺ꽢Ꞃꆚ 鹾ꂺꝊ驢 땮 ꭞ. 
ꗂ 쐮냂딚 꺖ꁪꅆ 뗚뛒딮 ꨆꗺ ꭞꞺ鶒딚 먛땚랖ꁪ ꭞꞺꃖ땻랗딚 ꞷ댮ꂺ 鹮땊. 
駖 ꊺ땦 뛧Ꞻ駖 ꊺ뎊돺鰊 썞딒鹮 꾶ꭖꞂꝒ 하ꁪ 꾶냣齞 땊ꕖ ꌇ랖駖 뎊 ꩞꩞‘ ’
히 땊ꚾ랖 ꢑ썞ꂺ 뎊렢ꂺ ꁦ띞ꞟ히 땻駖Ꝓ ꊺ땦 ꃂ멲멶땻딮 뽶멶 꿮鯟땊 돂딮밮 . 
댠댚 꾶ꭖꞂ駖 뛧ꂾꇮ骶 ꈦ껲 땎딮 땊쐎돆 齎땎딮 Ꞟ딚 땊꺂Ꝓ 됪ꂺ 땊齎땎. 
ꆚ 쌲 ꌢꁪ 묲齎땎髒 쌾鲮 꾶ꭖꞂ뗦뎦껲 땒쌲 뗗땊 땞ꂺ 돂鰆껲 ꡆꁦꞂꆚ 骶 . 
齣꺂Ꝓ 하ꡊ껲 ꭞꞺ鶒땒딚 꿾驾됪ꂺ 썟돂 꾶냣齞땊ꕒ 꽦駖ꕓ랞 ꧱딚鰢 돒ꗺ뎦껲. 
돖ꂺ 駖鸪 꿶뮾하ꡊ ꭞꞺ묲꺳뒦 땊ꕒ ꭞꗖꁪꅆ 땊ꁪ 묲齎땎딮 꾶ꭖꞂ땻 ꪚꡛ땊. ‘ ’
뎞ꂺ骶 쌲ꂺ 하랖Ꞣ ꡆꁦꞂꁪ 돞꺂 ꊺ뎞ꂺ骶 쌲ꂺ 둪띮ꊺ뎊 . . 齎쐮땊 냂썊 뎎
뗲 꼎꺗딚 ꔆ랖 ꢆꕒ 돺ꕮ뗚뎦 ꞻ땊 鸠鰊 ꭞꞺ齎ꕮ駖 꺂ꕒ랖ꁪ 驙땊 댞뺖鰢뒢 
뗲Ꝓ 썞ꂺ骶 쌲ꂺ.”11) ꧧ뛚쌚땦( )

뎎뗲 꺂ꕒ랞랖 Ꝋꁪ 뒆Ꞃ 꽢Ꞃ뎦 ꃖ쌲 댞뺖鰢뒖 ꌢꤎ뎦 뗲Ꝓ 썞ꂺꁪ 驙땊ꂺ ꠏ骶   . 
꺊鰆 ꧪ걊ꄮ 랖 뫢딮 꺌땊랖Ꞣ 땦鰆駖 썊 돾 땒髒 밲魂딮 떂ꁻ ꋇ땊 鯎麻 꺂ꕒ랞鰢 
댞뺖鰢뒢 鰆딒 鹾鰆骶 냌뎞ꄮ 驙땊ꂺ 쌲 꺂ꕢ딮 뒆Ꞃ 꽢Ꞃ뎦 ꃖ쌲 髖냂땊 꺂ꕒ랞 겪. 
썞ꄮ 꽢뛧쌲 ꤎ쐪땦꺆땊 ꂺ낲 꺳ꡛꗻ딚 ꭖ돂꧱댚 뗚낏땊 땊ꚾ뎊랖驢 ꇲ 驙땊ꂺ ꃏ낲 뗲. 
Ꝓ ꧱骶 뙆꺂뎦 먎돂하驢 ꇲ 뗫꺗뺲딮 꿶쑢ꂺ.

꧒둪뙆꺂Ꝓ 하骶 땞ꁪꅆ 하ꚾꁪ 뗲駖 ꊺ뎊됪ꂺ 쌶댚랖 쌲ꭚ땊 땞ꁪꅆ 랖 “ . 
鯞 Ꞥ땊 듚ꆛ하ꂺ 鯎ꗆꅆ 鯎 쌶댚랖駖 ꭞꞺ꽢ꞂꝒ 쌲ꂺ骶 썞ꂺ 뗲ꁪ . . 1981
鼚 뒪 Ꞧ땊뎞ꂺ 麊駖 鯎ꌢ 骓뛒鹮 鰆뺖 ꋇ랖뎦껲 ꭞꞺ꽢ꞂꝒ Ꞥ땊 먚썞ꁪꅆ 5 . 
ꃖꭖꭚ 쌶ꠎꂞ駖 ꭖꝊꁪ ꭞꞺ꽢Ꞃ돖ꂺ 鯎ꗆꅆ 쌶댚랖駖 ꭖꝒ鰢 하ꁪ 딮ꤎ. 
딚 駖랖骶 駪ꂺ 꽢ꞂꝒ ꊹ骶 鹮껲 뗲멶땻뎦껲 ꭖꝊꁪ ꭞꞺ꽢Ꞃꕖ 驙딚 鯎ꌢ 멮. 
딢 댢댮ꂺ 멮딢뎦ꁪ 듚ꆛ썊껲 먚딚 하랖 ꢑ썞ꂺ ꡆ밶 쒚뎦 ꂺ낲 駖껲 랧뛧 . . 
뮾떂Ꝓ 썞ꂺ 껲點 ꩞ 駞 ꌢ鰢랖 쌶댚랖ꁪ 낶ꭚ 齎뭲딚 하랖 댠댮ꂺ ꭞꞺ꽢Ꞃ. . 
Ꝓ 뎊ꋪ껲 뎊ꎑ驢 ꨆ뒶ꁪ駖Ꝓ ꤒ뎞ꄪꂞ 댞 ꧳쏪ꂺ 뛒듚 뭪멲쌲 꺂ꕢ땊 댞 ꧳앦 . 
驙땊ꕒ骶 썞ꂺ 鯎ꌢꁪ 꾶Ꝓ ꭖꞂꁪ 꺂ꕢ딚 꾶꺗齞 땊ꕒ 하돂 뮾鯟딚 하랖 댠댮. ‘ ’
ꂺ 낶ꭚ딚 댞 ꧳히땦 꽢駲쌲 땊쐎돆닾駖 꾶ꭖꞂ鶒땊ꕒ 하ꡆ 꾶ꭖꞂ ꃖ땻딚 ꞷ댮. 
ꂺ骶 썞ꂺ 鯎ꌢꭖ뼆 땊덒鰆Ꝓ 쉖뎊 鹮駪ꂺ 꼎鰢랖 ꭞꞺ샦딚 ꧵댮ꂺ. . 27-8 . 1920
鼚ꃖ鰢랖 ꭞꞺ齎ꕮꝒ ꭖꝊꡆ ꭞꞺ샦딚 ꧵댮ꂺ骶 쌲ꂺ 땊驆ꁪ 쌶ꠎꂞꊺ땊 ꭖꝊꁪ . 
ꭞꞺ꽢Ꞃ됖ꁪ 샦땊하驢 ꂺꝊꂺꁪ 驙딚 鯎ꌢ껲덒 ꁦ鳞ꂺ.”12)

땊 땦ꚢꝒ 먚쌲 뗫꺗뺲ꁪ 뒎꺆 ꭗ魂駖 骶썻땊ꂺ ꃖ쌯뎦껲 ꧒꽣쌯딚 뗚髋썞ꂺ 뎎骚  . . 
뎦 뙛꺂하ꂺ 딖뿊하돂 썻뽶ꤎ쐪 ꧲뗚딚 듚썊 齎ꗻ하骶 髋ꭖ하ꁪ 꺂ꕢ땊ꂺ 뒆Ꞃ 꽢Ꞃ뎦 . 

10) 뗫꺗뺲ꁪ 뒎꺆 뗲랗하ꡊ껲 ꧒둪먚랧딚 하ꄮ 뛧 뗲Ꝓ ꧱댚 ꭞꞺ꽢Ꞃ됖 쌾鲮 꾶ꭖꞂ 뗚ꧮ딚  MBC 
뮾떂썊 꾶ꭖꞂꝒ 랖돃 ꤎ쐪骚뎦 黦Ꞃ 댢꘎ꂺ 鯎 쒚 꾶ꭖꞂꝒ ꧒꽣齖땊쐪하骶 꾶ꭖꞂ 뭫뗲딮 뺚꺳뎦 . 
빆 鰆돂Ꝓ 쌲 땎ꤒ 솟駖꧱骶 땞ꂺ. 

11) 뗫꺗뺲 뒎꺆딮 꾶ꭖꞂꤎ쐪 싚Ꞇ삎뗲땧ꤒ 뢓 , , , 2017, 62-63 .『 』
12) 뗫꺗뺲 땎뼆ꯆ (2018.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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ꃖ쌲 髖냂髒 돊뗫땊 땞뎞鰆뎦 땦ꚢ딮 먚땊 駖ꁻ썞ꂺ 땊쐎돆髒 묲떂Ꞣ 鯎Ꞃ骶 랖돃 ꤎ. 
쐪뎦 ꃖ쌲 ꓾驆뒊 돊뗫딚 駖랖骶 땞뎞ꄮ 뗫꺗뺲딮 Ꞣ鹾딒 꾶ꭖꞂ 꽢Ꞃ駖 꼎꺗뎦 鯎 
낋딚 ꊲꗂ麊驢 ꇮ뎞ꂺ.
뒎꺆 꾶ꭖꞂ 꽢Ꞃꁪ 뗫꺗뺲뎦 딮썊 髋駲ꇲ 땊쒚 뒆Ꞃ ꧒꽣딮 뛧둪꼇딚 땎낳쌲 꺂ꕢꊺ  

딚 뛧냂딒 뙊쑢Ꝓ Ꞣꊺ骶 끺끺 꾶ꭖꞂ 꽢ꞂꝒ 꿮랧하骶 齏딢하ꡆ 뗚낏딮 鰆ꧮ딚 Ꞟ
ꗾ썞ꂺ 삏히 鼚 뒎꺆 ꕒꋪ돺꽷뎦 꾶ꭖꞂ 꽢ꞂꝒ 꽢駲하骶 꾶ꭖꞂ 땧뎛딚 齖. 1981 MBC 
땊 魂꼇하ꡊ껲 驿뗗딒 댢ꗺ랖骶 돆썟ꇮ鰆 낲땧썞ꂺ 鯎 髒뗫뎦껲 꾶ꭖꞂ齖땊뙊쑢. 
駖 骆꼇ꇮ骶 랖땦몊뎦껲ꆚ 駚쎦뗗딒 땊뎊똎 돺ꄮ 꾶ꭖꞂ 齖땊Ꝓ 뭫뗲쐪하돂 꾶ꭖꞂ ꤎ, 
쐪 뙊뎦 앮닆骶 땞ꂺ 땊됖 쌾鲮 뒎꺆ꃂ麊꾶ꭖꞂ齖땊뙊쑢 駖 鼚 뒪뎦 먓ꞓ뫳쑢. ‘ ’ 2005 9
Ꝓ 駬骶 꾶ꭖꞂ 땧뎛딚 떂돆하骶 ꧒꽣齖땊 낏쐪하鰆 듚쌲 齎ꗻ딚 하驢 ꇲꂺ, . 
뙊쑢뎦껲ꁪ 꾶ꭖꞂ ꤎ쐪Ꝓ 뗚낏 뙊하鰆 듚하돂 ꂺ덧쌲 쐲ꆯ딚 하骶 땞ꂺ 鯎 齎ꗻ  . 

딮 骆낺 鼚 뒪뎦 뒎꺆髧돃낲 ꤊ쏫듶꺆딒 랖뗫ꇮ뎞ꂺ Ꞻ鼚 뒎꺆 ꭗ魂 묲ꃖ 뭫2019 12 . 
뗲땎 뒎꺆꾶ꭖꞂ뭫뗲뎦 먎駖하돂 꾶ꭖꞂ 꽢Ꞃ딮 뗚낏髒 뙊딚 듚썊 齎ꗻ하骶 땞ꂺ 땊됖 . 
ꄪꭞ뎊 꾶ꭖꞂ뭫뗲뭪랚듚뒦쑢됖 썊ꃏ 랖땦몊 ꭗ魂몃髒 ꭗ魂ꤎ쐪뒦 딮 랖돃 듶꺆 뙊딚 듚( )
쌲 齎ꗻꆚ 쌾鲮 鰆뎋썊덒 쌶 驙땊ꂺ ꊶ 랖돃 듶꺆ꊺ딖 땊뗲 랖땦몊딮 ꆚ뒖 뎜땊ꁪ . 
뙊 뗚낏하鰆 앮ꊶ 꺗쐿땊鰆 ꌢꤎ땊ꂺ· . 

ꃂ멲 멶땻딮 땻꽢꼇2. 

꾶ꭖꞂ 꽢Ꞃ딮 ꧲魊 낲땧ꇲ 뒎꺆 꾶ꭖꞂꁪ 꾶ꭖꞂ 齖땊 Ꞣꊺ뎊랖骶 ꂺ낲 꾶ꭖꞂ   , 
뭫뗲 땊뎊랖骶 땞ꂺ 鯎Ꞃ骶 뗲멶鰆꿶딮 뒦髒 ꆯ낲뎦 꾶ꭖꞂ ꤎ쐪Ꝓ 魃駖듶꺆딒 ꋇ. 
하骶땦 하ꁪ 딮둫딚 땊骶 땞ꁪ 꺗쐿땊ꂺ ꌆꕒ껲 댴딒 髖ꗾ 랖땦몊됖 뙊쑢뎦껲ꁪ . 
ꂾ鰆 뛧鰆 땻鰆 骚쑣딮 꿮ꞓ땊 뛧둪하ꂺ骶 ꂺ· · . 
鯎ꆯ댞 랚썟ꇲ 꼇髒Ꝓ ꡊ 鼚 뒎꺆 꾶ꭖꞂ 꽢Ꞃ駖 뒎꺆낲 ꤊ쏫듶꺆 뗲 쐎 랖  , 2019 7

뗫ꇮ뎞ꂺ 鯎Ꞃ骶 꾶ꭖꞂ 鰆꿶뒦 꺂뎛땊 맾랞 뎜땊 뭪랚ꇮ뎊 鼚 맾 뗲멶 鰆꿶 . 2024 10
뒦 낺쎮땊 ꞞꤊꞂꇮ뎞ꂺ 鰆꿶뒦딖 鰆꿶 몊骚쐪 숲뛖쐪 뗚뾋뗲멶鰆꿶딚 됚뗚 뒦. , 
하ꁪꅆ 鯎 뗗땊 땞ꂺ 髒쌯뗗 몊骚뗗 鰆꿶 뒦딚 뾋썊 뗚뾋뗗 鰆꿶 꾶Ꝓ 꺳꺆하ꁪꅆ . , 
땞ꂺ 땊뗲ꁪ 뗚뾋뗲멶鰆꿶딮 뒦딚 뾋썊 꾶ꭖꞂ 鰆꿶 땻땎 랖뗫딒 鹮댚駖덒 쌲ꂺ 땊. . 
ꗂ쌲 髒뗫딚 驆밲 쒚 ꃖ땻駚 땻땎 랖뗫鰢랖 땊ꚾ뎊랖ꡊ 됚ꪓ쌲 꾶ꭖꞂ ꤎ쐪駖 뒦ꇮꁪ 
驙땊ꂺ. 
鯎 땊뗚뎦 뒆Ꞃ駖 썊덒쌶 땒딖 ꃂ멲 멶땻땊ꕒꁪ 땻꽢꼇뎦 ꃖ쌲 땊썊땊ꂺ ꃂ멲 멶땻딖   . 

쌲ꧮꆚ 멶鰆ꤎ쐪駖 궢ꞂꝒ 麊Ꞇ 삏ꪚ쌲 땻꽢ꂺ 땊ꗂ쌲 땻꽢꼇딖 ꤎ쐪듶꺆뎦껲ꁪ 삏ꪚ쌲 . 
딮Ꝓ 랖ꂢꂺ 뒎꺆딖 멶딚 ꧪ뺫딒 쌲 꺆뎛 ꆚ낲ꂺ 꺆뎛ꆚ낲딮 듚꺗髒 駖땻 땮 ꭖ쌿하. . 
ꁪ 驙딖 꾶ꭖꞂ ꤎ쐪ꂺ 뒎꺆 꾶ꭖꞂ ꤎ쐪ꁪ 랖돃땦꺆땎 ꆯ낲뎦 땻꽢땦꺆딒 됚뗚히 땦. 
ꞂꝒ 땷댮ꂺ 땊뗲 땻꽢꼇딚 떂꺳꺆썊덒쌶 ꌢ땊ꂺ 鰆뙊 땻꽢꼇딚 駫쐪하骶 꽢ꡎꇲ 땻꽢꼇. . 
딮 떂꺳꺆하돂 꺞뒊 땻꽢꼇딮 쏫꼇썊덒 쌲ꂺ 鯎ꗝ驢 ꇶ ꌢ ꃂ멲 멶땻髒 꾶ꭖꞂ ꤎ쐪ꁪ . 
랖돃딮 뗫몊꼇딚 魂뭫하ꁪ 쒢ꝃ쌲 땦꺆땊 ꇾ髒 ꆯ낲뎦 뒎꺆딚 ꃖ숲하ꁪ ꤎ쐪듶꺆땊 ꇶ 꿮 
땞ꂺ 鯎ꆯ댞 ꃂ멲 멶땻땊ꕒꁪ 땻꽢됖 쐮骓땊 뙆꼇ꇮ뎞骶 꾶ꭖꞂ 꽢Ꞃ딮 ꧲魊髒 뗚낏딚 . , 
뾋썊 꾶ꭖꞂ ꤎ쐪駖 뽶ꃖꝒ 냩댮ꂺ 땊뗲 뗲멶 鰆꿶 뒦땊 랚썟 뛧뎦 땞딒ꡆ 뙆Ꞣ駚 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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ꚢꇶ 驙딒 땎ꂺ 땊ꗂ쌲 땒ꗾ딮 땧뎛ꊺ땊 됚꼇ꇶ ꌢ 뒎꺆딖 꾶ꭖꞂ ꤎ쐪딮 썻땊 ꇶ . 
꿮 땞ꁪ 驙땊ꂺ ꃂ멲멶땻땊 鯎ꃖ 꺊댚 땞ꂺꁪ 驙딖 돃꺂뗗땎 髋駚딒 앮딚 뎑딚 꿮 . 
땞ꂺ 땊驙땊 랖돃 ꃖ숲 ꤎ쐪땦꺆땊땦 랖돃 뗫몊꼇딮 숲꺗땊 ꇶ 꿮 땞ꁪ 鯒驆땊ꂺ. . 
뒎꺆 ꃂ멲 멶땻딖 뒆Ꞃ鹮ꕒ 꾶ꭖꞂ 돃꺂뎦껲 駖땻 삏랫뗗땊骶 껶랚뗗땎 꾶ꭖꞂ 鰆꿶ꤎ  

쐪Ꝓ 듶하骶 땞ꁪ 髉땊뎞ꂺ ꃂ멲 멶땻 뒎꺆髧돃낲 鰆鼦ꤒ 髒 ꃖ댞ꆯ 꾶ꭖꞂ뼆 뒎꺆髧돃. ( ) (
낲 鰆鼦ꤒ Ꝓ 갚ꙅ쌲 돂ꗂ 髉뎦 꺆떂 쌲 껳뭫쏫뗲멶 뭪뗫 돂 駲꽢 魂뭿ꃏ 땊) ( ) ( 120 ), 散在
딮ꞓ ꃖ쌲멶髧駲꧲ 뛒 뒎꺆髧뎛꽢 ꋇ 꾶ꭖꞂ됖 髖ꗾꇲ 꿮Ꞥ딖 듶꺆髒 땦ꚢꊺ딖 뒎꺆 꾶, ( ) 
ꭖꞂ ꤎ쐪딮 삏랫딚 땮 돂뛖ꂺ ꏦ쌲 꾶ꭖꞂ 꽢Ꞃ딮 뗚낏 딖 뒎꺆땊 꾶ꭖꞂ ꤎ쐪딮 . ( )傳承
썻땚딚 쐫땎쌶 꿮 땞ꁪ 鯒驆駖 ꇲꂺ. 
랖鯞 뗚낏ꇮꁪ 꾶ꭖꞂ 꽢Ꞃ ꏦ쌲 ꈦ 뒎꺆뎦껲 ꧲꺳하骶 먚ꇲ 꽢Ꞃꊺ땊ꂺ 땊驙땊   . 

뒎꺆 꾶ꭖꞂ ꤎ쐪딮 랖돃꼇 꺂쑢꼇 ꤎ쐪꼇 돃꺂꼇 뗫몊꼇땊ꂺ 뒎꺆 꾶ꭖꞂ 듶꺆딚 돺ꕮꇲ · · · · . ‘
ꕮ ꤎ쐪  땮 뙊하骶 骚낏썊덒 쌲ꂺ 됲麦하ꡊ 뒎꺆땊ꕒꁪ ꆚ낲딮 뗫몊꼇髒 돃꺂꼇딚 ’ . 
쐫땎쌶 꿮 땞ꁪ 駨랚 ꤎ쐪뗗 듶꺆땊鰆 ꌢꤎ땊ꂺ 뒎꺆 꾶ꭖꞂ ꤎ쐪駖 뒎꺆 ꤎ쐪 딋꼇딮 . 
뽶ꃖ땦ꚢ 돃쌶딚 하鰆 ꧪꕖꂺ. 

Ꟑ딢Ꞧ. Ⅳ

뒎꺆딮 ꤊ쏫듶꺆뎦ꁪ ꧒뛧딮 앮 꺳쐲딮 앮 뗚뾋딮 앮땊 딧뭫ꇮ뎊 땞ꂺ 땊ꗂ쌲 랖돃   , , . 
듶꺆뎦 ꃖ쌲 髖냂딖 랖돃 ꤎ쐪Ꝓ 骚낏하鰆 듚쌲 묲꽢쌲딮 쌚둪뭿ꭚ뙆驊땎 꼞땊ꂺ 鯎ꗆ . 
딮뎦껲 꾶ꭖꞂ ꤎ쐪ꁪ 뒎꺆딚 ꃖ숲하ꁪ 랖돃 듶꺆딒 쐲둿 駖밮駖 Ꞻ뒆 齨ꂺ ꃂ멲 멶. 
땻髒 꾶ꭖꞂ 꽢Ꞃꁪ 뗚뾋 멶髧 꺆뎛髒 ꭞꞺ鶒ꊺ딮 꺌딚 듶뭪쌶 꿮 땞ꁪ 꽢뛧쌲 듶꺆땊ꂺ. 
鯎ꗂ鹮 ꃂ멲 멶땻딖 랖鯞 ꌛ 꽣뎦 ꤑ쏖 땞ꂺ 뒎꺆땊 鼚 ꏦꁪ 鼚 ꉺ뎦ꆚ 꺆뎛ꆚ낲  . 30 50

ꕒꁪ 땊Ꝛ딚 駬骶 땞딚 驙땊ꕒꁪ 뗦딖 맿駗땊ꂺ 뒆Ꞃꁪ 랖鯞 ꤎ쐪 ꂺ덧꼇 낲ꃖ뎦 꺊骶 . 
땞ꂺ 땊뗲 ꃂ멲 멶땻ꆚ 鰆랖駲Ꝓ 볲덒 쌲ꂺ ꤑ앢 듶꺆 땊 댚ꂞꕒ 쐲둿 駖ꁻ쌲 듶꺆 딒. . ‘ ’ ‘ ’
 땦Ꞃ 땷댚덒 쌲ꂺ ꃂ멲 멶땻딮 ꤑ앢 씯딚 驍뎊 麒 ꌢ 뒎꺆딖 ꤎ쐪 ꆚ낲 驆ꋃ 鹶 꿮 . 
땞딚 驙땊ꂺ. 
Ꞥ딖 꺂ꕢꊺ땊 뒎꺆딮 뗫몊꼇뎦 ꃖ썊 骶꧒쌲ꂺ 뒎꺆땊 ꤎ 딮 骶썻땎 댚ꂞ ꤊ 딮   . ( ) ( )文 武

骶썻뎦 駖鰳ꂺꁪ 꺂낺딖 鿚魂鹮 땎뗫쌲ꂺ 뒎꺆땊 꺆뎛ꆚ낲 꼇땻하驢 ꇲ 鯎 땊ꡊ뎦ꁪ . 
뒎꺆땎ꊺ딮 뗫몊꼇땊 鯎 꽣뎦 齏댚ꊺ뎊 땞뎞鰆 ꌢꤎ땊ꂺ 꿮 멲 鼚 땊뗚ꭖ뼆 땊 ꌛ뎦 꺊. 
댮ꄮ 꺂ꕢꊺ딖 멶딮 뒦ꚢ됖 鰆꿶딚 駖랖骶 땞뎞ꂺ 땊驙딖 뒎꺆땎ꊺ딮 뗫몊꼇딮 뽶ꃖ駖 . 
뎊ꋪ땎랖 듶뭪쌶 꿮 땞ꁪ 鯒驆ꂺ 땊뗲 뒆Ꞃꁪ 뒎꺆딮 ꤎ쐪 뗫몊꼇딚 쐫하ꁪ 닾댢 딚 . ‘ ’
먔ꁪ 땧뎛딚 ꭖꂾ히 썊덒 쌲ꂺ 땧딖 닾댢 ꊺ딮 삒낺쌲 돆ꃖꝒ 뾋썊 뒎꺆땊ꕒꁪ 랖돃딮 . ‘ ’
뗫몊꼇땊 쐫ꇮꞂꕒ ꧕ꁪꂺ 꾶ꭖꞂ ꤎ쐪ꁪ 뒎꺆딮 ꤎ쐪랖쏫딚 ꧪ鶎ꁪ 땧딖 닾댢 돃쌶. ‘ ’ 
딚 뭿ꭚ히 하Ꞃꕒ ꂺ. 
뒎꺆 ꤎ쐪딮 뒦쏫髒 뗚쏫딚 먔ꁪ ꩫ딚 뾋썊 뒆Ꞃ駖 랖썻하ꁪ ꧪꁪ 髒驆뎦 땊ꚾ뎊랚   ‘

꺌 땊 댚ꂞꕒ ꕮ 땊뎊랖ꁪ 돊Ꞇ 꺌 땊ꂺ 뒎꺆 랖돃 듶꺆뎦 ꃖ쌲 뙆꺂됖 돆魂駖 뗲ꃖ’ ‘ ’ . 
 땊ꚾ뎊랖鰆 듚썊껲ꁪ 鯎ꌢ 驆鰆 뎦 쌾ꢆꇮꁪ ꤎ쐪 뙊땊 댚ꂢ 랖鯞 돂鰆 뎦껲 낺멲‘ ’ ‘ ’
썊덒 하ꁪ ꤎ쐪 뗚낏땊뎊덒 하ꡆ 麊땒 뗖鰆 Ꝓ 꺊댚駞 꺂ꕢꊺ뎦驢ꆚ 꺊댚땞ꁪ 앮 딮 뒦, ‘ ’ ‘ ’
멲딒 鰆ꁻ썊덒 쌲ꂺ 鯎驙땊 뒎꺆 꾶ꭖꞂ ꤎ쐪Ꝓ 꺊솊ꁪ 駖땻 빆 땊듶땊鰆 ꌢꤎ땊ꂺ. . 



먎骶ꤎ쎢《 》

魢ꪧ뺗 둎 ꭗ魂ꤎ쐪 꾶ꭖꞂ 삏랧 쐎 뒎꺆 뒎꺆ꭗ魂ꤎ쐪뒦, 2005, : 1 , : .『 』
鰖魂쌲 뒎꺆꾶ꭖꞂ꽢Ꞃ딮 뗚낏쏚쐿髒 ꪖ땊덧꺗 돆魂 髋돆ꤎ쐪쌯 랧 髋돆, 2019, , 39 , 「 」 『 』 

ꤎ쐪쌯쑢.
꽷돗꧒ ꤎ쐪땦뒦 쐲둿 髋駚딮 땻꽢 뗫몊꼇 쐲둿 댞 쌲魃髋駚ꋪ땦땎쌯쑢齒ꤎ, 2015, , 「 」 『

랧 뗲 魢 쐎 뾋魢 쐎10 5 35 .』 
뒎꺆 ꭗ魂 ꤎ쐪뒦 솎 뒎꺆ꭗ魂랖ꡛ꺂, 2011, .『 』
땊딮ꞓ 땊鰆쏫 돃 骓뛒땊닾 魂뭿ꃏ쒚꽦뙛밲쑢, , 2000, , .國耗 求忠堂文譮『 』
뗚뙛쌲 뒆Ꞃ鹮ꕒ ꤎ쐪듶꺆ꩫ뎦껲 ꤎ쐪骓髖 ꩪ뛒됖 꼎ꭖ 듶쏫딮 껺骚 ꃖ쌲랖, 2024, ‘ ’ , 「 」 『

Ꞃ쌯쑢랖 뗲 魢 뗲 쐎 ꃖ쌲랖Ꞃ쌯쑢59 4 , .』 
뗫꺗뺲 뒎꺆딮 꾶ꭖꞂꤎ쐪 싚Ꞇ삎뗲땧ꤒ, 2017, , . 『 』
뙆꼇낺 ꤊ쏫ꤎ쐪듶꺆딮 ꤎ쐪髋駚 돆魂 낺멲꧒꽣쌯돆魂 뗲 쐎 낺멲꧒꽣쌯쑢, 2017, , 3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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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치열한, 울산광업소 광부스토리

윤석원(전 울산 삼미금속 광업부장)

달천철장 개발현황

* 약 2000년 전부터 철을 채취 (약15만㎥)

 1906. 4. 일본인에 의해 개발 착수

 1964. 12. 대한철광개발(주) 울산광업소로 발족 (국영기업체)

노천채굴 생산으로 전량 일본수출(1972.5월까지 39만 M/T)

 1974. 6. 철광석 전량 포항제철에 납품

(1993.6. 철광석 생산종료시 까지 81만 M/T 납품)

28년 간 총 정광 (Fe 60% 이상) 120만톤 생산 판매

노천채광 : 40만톤 (토철 : 10만톤), 갱내채광 : 80만톤

 1974. 6. 坑內 채굴로 전환

竪直 坑道 (4차) : 355m. 水平坑道 : 4,730m

昇 坑 ( 通 天 ) : 1,400m. 斜 坑 : 120m

갱도 총 길이 : 6,605m.

 1977.4 ~ 1989 10. 회중석. 유비철(비소) 생산 (12년)

회중석(Wo3 80% 이상) : 630톤 (전량 유럽에 수출)

유비철(As 35% 내외) : 11,500톤 (국내판매)

 1977.7 – 2002. 9 사문석 생산 (25년)

사문석 : 310만톤 (전량 포항제철 납품)

 2002. 11. 폐 광 (폐업신고). 총 37년간 가행

삶의 치열한, 울산광업소 광부스토리(윤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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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철장 철광석 운반 및 선광시설

부서별 조직도

(1965 )

삶의 치열한, 울산광업소 광부스토리(윤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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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광산주변 및 생활상

 쇠곳 마을엔 10여세대의 전형적인 등잔불 시대였던 농촌 초가집 마을이었

으며 원주민들과의 언어 소통의 어려움.

 광업소에만 전기가 공급되었으며 야간에 조명등의 불빛으로 불야성을 이룸

 미혼 여성들의(20세 전후) 강한 생활력에 감동(광석채취 및 광차밀기 등)

 당시 임금

- 사원 및 관리직 : 1~3만원/월

- 일반 근로자 : 3~5천원/월

- 쌀 값 : 10말 / 1가마 1,800원 .하숙비 : 1,800원/1개월

종업원들의 생활문화

 항내 근무자들의 예고 없는 결근과 호계장날의 결근(가부장적 성격)

 유흥 문화 성행 (음주, 사교춤, 마작, 통행금지 위반 등)

 채광 근무자들의 회식 문화

 월급날의 진풍경(외상 값)

 여성 금지구역이었던 갱내에 종업원 가족 견학 실시 및 급료를 통장에

입금(198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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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발언

 이러한 주변환경과 위험한 작업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충

실하여 모든 계획을 실천에 옮겨 시행했던 종사자들에 마지막 울산광업

소장으로서 감사드리며 또한 물심 양면으로 지원해 주셨던 지역주민분

들과 학문을 연구하셨던 여러 지질학자와 교수님들께도 늦게 나마 감사

를 드립니다. - 끝 -

감사합니다.

삶의 치열한, 울산광업소 광부스토리(윤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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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발 표

쇠부리소리이야기
-불매꾼, 불매노래와의 인연-

정상태(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





쇠부리소리이야기(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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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부리소리이야기
-불매꾼, 불매노래와의 인연-

정상태(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

  살다 보면 묘한 인연이 더러 있다. 사람은 인연으로 대면하게 되고 대면하는 가운데 생
의 운명이 바뀌기도 한다. 삶이 인연의 연속이란 말이 실감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신 군부가 세상을 경직하게 하고 그들 나름대로 정책을 펼 즈음, 방송계에선 민족 고유
의 전통적 문화를 발굴하는데 열을 올릴 때였다.
  1981년 6월, 감꽃이 갈색으로 퇴색되어 한 두 개씩 떨어질 무렵이니 그달 중순 쯤일 
것이다. 여느 날처럼 취재를 마치고 편집실에 도착하니, 어린이 공책을 찢어 연필 글씨로 
메모를 한, 종이 조각이 눈에 띄었다. 한 눈에 보아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촌로(村老)의 
글씨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내용인 즉,
  ‘소인 이우제(이웃에) 불무군(불매꾼)이 잇어(있어) 이애기(이야기) 하나이다. .....’ 이하 
생략 .... 생소한 필체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불무군’이란 말이 사전에도 없는 말
이라서 풀이하는데 잔뜩 애를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
주소지는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면,
  이웃에 쇠부리(그때는 쇠부리가 무슨 말인지 몰라 몹시 궁금했다.)하던 노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운명 직전에 있다는 것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쇠부리 불매 노래’를 남기지 않
으면 불매 노래는 영영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덧붙여, 본인은 80여 평생을 같이 해
온 죽마고우(竹馬古友)인데 몹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한다. 제보를 한분은 이호연(李好
捐,당시 81세)씨 이다. 만날 때는 본인이 제보했다는 사실을 절대 얘기 하지 말 것과, 불
매 노래를 불러 달라고 요청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친절한 부탁도 기재해 놓았다.

깨알 같이 쓴 문장을 몇 번이고 읽어 봐도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의문투성이였다.
  불매 노래(풀무 노래)는 상식적으로 주로 할머니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인데 왜 할아버지
가 불렀으며, 죽마고우격인 사이인데 불매 노래쯤으로 비밀로 하라는 의도는 무엇일까, 
  의아한 생각을 가지면서 다른 일에 쫓기다 보니 며칠 잊어 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보
도국의 후배가 그 불매꾼의 얘기를 들었다면서 소재를 제공 하는게 아닌가.
이튼 날 마침 두서 방면에 취재할 일이 있어 불매 노래의 주인공을 만나기로 결심하고 출
근하자마자 그곳으로 향했다. 당시는 비포장도로여서 초여름 가뭄이 심할 때라 유난히도 
먼지가 일던 모습이 떠오른다. 마을 어귀에 도착하니 모심기를 하는 농부들의 모심기 노
래가 고향 이맘때를 떠올리게 하면서 진흙 묻은 두레꾼들의 얼굴이 새삼 정겹게 느껴졌
다. 먼저 제보를 한 이호연 노인을 찾았다. 긴 담뱃대를 물고 나타난 이호연 할아버지는 
방송국에서 왔다고 하니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었다. 이러다 보니 대놓고 취재 기재를 들
이 댈 수도 없었다. 우선 주머니에 든 휴대용 녹취기를 작동해 놓고 얘기를 나누면서 취
재진이 필요한 요점을 간추렸다. 쇠부리가 무엇이며, 불매 노래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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Ꞻ鶒딮 돃쌶땊 ꤊ뎝땎랖 鯎ꆯ댞 ꢆꕦꄮ 꺂낺ꊺ딚 쉖뎊 鹮駪ꂺ, .
땊쐎돆 쌶댚랖ꁪ 뎊꞊ 뗗 ꭞꞺ 齎ꕮꝒ ꭖꝊꁪ ꭞꞺ鶒 밲魂Ꝓ ꌆꕒ 꾶ꭖꞂ 뗲멶 髒뗫  , ( )

쏚땻뎦 꿮뎜땊 ꊲ鹮ꊺ뎞ꁪꅆ 鯎ꌢ딮 꾶ꭖꞂ 쏚땻딚 鴃 댢ꗺ뛒骶 냌ꂺ骶 썞ꂺ 鯎ꗂꡊ껲 . 
ꭞꞺ齎ꕮꝒ ꭖꝊꄮ 뛓Ꞟ骶뒆Ꝓ Ꞣ鹮 꾶ꭖꞂ ꭞꞺ 齎ꕮ Ꝓ ꊺ뎊ꕒ骶 쌲ꂺ ꂺ낲 쌲꩞ 뺖‘ ’ . 
땊른ꂺꡊ껲 땎딮 뗲 꺂낺딚 댢Ꞃ랖 Ꞧ 驙딚 ꂺ랦쌲ꂺ.
땊듶ꁪ ꭞꞺ鶒딮 땊ꗻ땊 齎뭲ꇮꡊ 땎딮 髒驆 낶ꭚ땊 ꊲꗂ鹮鰆 ꌢꤎ뎦 ꢏ낲 鲒Ꞇꂺꁪ   , 

驙땊ꂺ ꃏ낲 ꭞꞺ鶒딮 낶ꭚ딚 멲낲하ꁪ 쉣뙆駖 땞뎞鰆뎦 땊썊駖 駖鰆ꆚ 쌲ꂺ ꌆꕒ껲 ꭞ. . 
Ꞻ鶒딖 솟꺳뽶 낶ꭚ딚 駦뭪뎊됪骶 냂랖뎊 駖뙇ꊺꆚ 뗚쏖 Ꝋꁪ 꺂낺땊뎞ꂺ, .
돺랗 髒驆 뎊Ꞇ 낲뗞 뗞밲쌲 밲魂돖ꄮ 땊쐎돆 쌶댚랖Ꞣ 댢骶 땞ꁪ 꺂낺땊ꂺ  .

꺂낺땎랖 쐫땎하鰆 듚썊 ꭞꞺ鶒딮 댚ꊺ髒 ꡆꁦꞂꝒ Ꞣ鹲 骆髒 땊ꊺ딖 뗚쏖 Ꝋ骶 땞ꁪ 
뼆돖ꂺ ꃏ낲 ꭞꞺ鶒딮 낶ꭚ땊 꼎꺗뎦 댢ꗺ랖ꡊ 땦낳딮 쐒꺂ꆚ 뎊ꗺ뒶ꂺ骶 쌲ꂺ 뒆Ꞃ黺 . . 
髒驆 鯎ꝝꇲ 꺂쑢 땎낳딮 쌲 ꂾꡊ딚 ꁪ ꋅ하돂 ꭖ鸚ꗓ鰆 랳땊 뎜ꂺ 둪띮딒 밮ꡊ 鮖, . 
하ꋪ 鮖쌲 땻땎 驿땎ꅆ 낲ꃖ뗗 꺂뙆 ꌢꤎ뎦 鯎ꗝ驢 ꭚꜮꇲ 驙땊 댞뺖鰳ꂺ( ) .匠人

鯎鹶 땊뒙뎦 땞ꁪ ꭞꞺ鶒딚 Ꞣ鹮 鰆 땧뗫하骶 랧딚 먔댮ꂺ  , .
ꭞꞺ鶒딮 랧뎦ꁪ 꺂ꕢꊺ ꭦꪦꂺ 땊ꌢ릺땊ꡊ 麊鰆 멶땊ꕒ ꈦ ꊺ샦뎦 鹮駖 땞뎊덒 . 
쌶 꺂ꕢꊺ땊 듂땒 덒ꂾ땒鰢 딮魂냂딚 駖랖ꡆ 냎ꞓꤎ딚 ꊺ뎊껲ꂞ ꡆꁦꞂ땎 ꋅ쌲 돂땎땊 
덓꺂꧲딚 ꊶ 먚 뒆ꞂꝒ Ꞵ댮ꂺ 랗駦뗗딒 ꭞꞺ鶒땊 듚ꆛ쌲 꺗뺲ꕒꁪ 驙딚 댢 꿮 땞뎞ꂺ. .
ꭞꞺ鶒 쌶댚랖Ꝓ Ꞣ鹮ꗂ 됪ꂺꂞ鰢 뗲ꃖ 땊썊Ꝓ 하랖 ꢑ하ꁪ 숲뗫딚 랖뎞ꂺ 쒚뎦   . 

댞 꺂낺땊랖Ꞣ ꭞꞺ鶒 땊ꕖ Ꞧ땊 꺳꽢썞ꂺ骶 쌲ꂺ ꄪꗂꁪ ꭞꞺ 묲꺳뒦 땊ꕒ ꭖꝊꁪ 땊뒙 ‘ ’ . ‘ ’
齎땎딮 꽢Ꞃ駖 鰆뎋麂랖Ꞣ 鯎뗖 땻鹲 꺒댚 鯎ꗂꗺꂞ ꤊ냂썞ꂺ骶 쌲ꂺ 돞꺗쌲 ꃖ ꭞꞺ, . 
鶒 齎땎딖 듚ꆛ쌲 꺗뺲돖ꂺ 駦鹮ꤊ駖 鯎ꁮ딚 랖뒆ꁪ 꺂ꕧ먚뎦 鹾뗫黺 껲點 ꭚ땊 밾뾋쌲 . 
숲뗫딚 쌲 먚 돆낶 Ꞧꤎ딚 돊驢 하ꗺꁪ ꋅ 鮖뎹Ꞧ딚 하骶 땞ꂺ 덧썊Ꝓ 魂하骶 뎦 ꊺ뎊. 
껲ꂞ ꢑꞞꌛ쌲 땎꺗땊뎞ꂺ 쌲솎 ꁯ꿮鯎ꗞ쌲 齎땎 쌲 ꭚ딖 鰎驢 ꁮ뎊꓾ꗺ랚 씊ꃖ둿 Ꞟ땊. , 
빂ꕒ땎딚 骶ꁪ 鹮Ꝓ 딮꺂 돺땎하骶 땞ꁪ ꋅ 썞ꂺ 鰆쑢Ꝓ 삞뺖 돒밮 ꭞ魂하骶 Ꞟ땊빂. 
Ꝓ 뙆냂끺ꗞ 駦뭪骶 쌶댚랖 ꭞꞺ 齎ꕮ ꭞꗂ 꼎둪 썞ꂺ 鹾뗫黺ꊺ딖 딮낳딚 땙딖 “ , ...” . 
ꭞꞺ鶒딮 鰆뒊딚 ꇮ먔鰆 듚쌲 솎딒 꺳駗하ꁪ 덧땊ꂺ 鹮ꁪ ꡝ ꩞땊骶 댶뒦딚 썞ꂺ. . 
땊 낲駗 ꭞꞺ 齎ꕮꝒ 먚하랖 ꢑ하ꡊ 돗돗 齩밶 驙 駯딖 ꁦ鹢땊鰆뎦 땊ꗆ Ꭓꄫ쌲 썟ꆯ딚 
썞ꁪ랖 Ꝋ驶ꂺ 랗뎛딮낳딮 ꧲ꆯ땊뎞딚鰢 뗫낶땊 뎜뎞ꂺ 鯎ꗆ 뎒Ꞟ 쒚 鹮딮 낶ꭚ땊 ꊲ. , . 
ꗂ鹮땦 骶덥齞 땊ꕖ 꽢Ꞃ鰢랖 ꊺ꘎ꂺ 뢩鰆ꂺ낲쌒 ꤎ딚 鹮껶 鹮ꁪ  댴딮 駦鹮ꤊ궢Ꞃ‘ ’ . 
뼇뎦 댟댚 Ꞟ딢딚 駖ꂺꋂ뎞ꂺ 땦뒇히 ꍾ뎊똎 땞ꁪ 驙땊 駦鴙땊뎞ꂺ 鯎鹶 駦鴙딖 ꪚ鹮驢 . . 
랯딖 駞꺟땊뎞ꂺ 씷꺂 鿞딚 鴃 駦骶 끂땚 뎜땊 駖긲 꿾딚 ꢆ댚 끂ꄮ ꭞꞺ鶒 齎땎딮 뎒魊. 
꺟땊뎞ꂺ 鯎鹶 땊쒚 鹮ꁪ 썊Ꞟꂺ 駦鴙딚  ꌢꞞꂺ ꭞꞺ鶒 齎땎딚 ꍶ됂Ꞃ驢 ꇲꂺ. .
뎒Ꞟ駖 랖麂딚鰢 랧댞딖 돾뾋 뒎딢ꧪꂺ돖ꂺ 꿾딚 驆ꈪ ꋅ 썞ꂺ 鿚魆駖駖 랖꭫뎦 齎땎  , . . 

땊 땛ꄮ 앆 뗖骶ꞂꝒ 랖꭫뎦 ꄮ랖骶 땞뎞ꂺ 鯎 뗖骶Ꞃꁪ ꡝ ꩞딚 ꄮ똎ꆚ 돺Ꝋ랖 댠딒ꂞ. 
鰢 鰊 ꃖ鹮ꤊ 鸳뎦 뗖骶ꞂꝒ 驎밮骶ꁪ 랖꭫ 駖뒊ꅆ 됂Ꞃꁪ ꅆ 꼇髋썞ꂺ 땊ꗂ쌲 딮낳딖 . 
뎊꞊ 뗗 땊뒙 꺂ꕢꊺ땊 땚뙛딚 썞딚 ꌢ 駖鸪 ꄮ 뼆ꕒ 꺳꽢하랖 댠댮ꂺ.
꿲駚 鹮ꁪ 驗뎦 랞Ꞇ ꋅ ꭖꞂ鹮볖 냎ꞓꤎ딚 갶똎鹮됪ꂺ 駖긲 꿾딚 駖ꕒ댟히骶 뗫낶딚   . 

맾Ꞃꂞ 麊駖 됲 땊ꗆ 썟ꆯ딚 썞ꁪ랖 뎊ꍾ ꋅ썞ꂺ,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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ꆢ댚됖 ꡆ밶駚 鯎ꌢ딮 땪돗딒 Ꞟ딢땊 쐒뺗하돂 땒딚 뗲ꃖ 하랖 ꢑ썞ꂺ  , .
ꆢ댚駖낶 齎땎딮 댶ꆚꆚ 鯎ꗝ驶랖Ꞣ ꭞꞺ 齎ꕮꝒ 齩밲 驙땊 ꢑ麊 댚끂뒶ꂺ ꭞꞺ鶒땊 ꭞ, . 
ꗖꄮ ꭞꞺ 齎ꕮꁪ 뎊ꍺ 齎ꕮ돖딚鰢 뒆Ꞃ駖 댢骶 땞ꁪ 쌶ꠎꂞꊺ땊 댶鰆 뎊Ꝓ ꌢ 씪히 ꭖ, 
Ꝋꁪ 鯎ꗆ 齎ꕮ땒鰢 뎎뗶駖 鴃 댢댚덒驶ꂺ骶 ꂺ랦하ꄮ 맾뎦 꺂鹮씮 랖麂딚 ꌢ돖딚鰢 땊, , , 
뒙딮 땊쐎돆 齎땎딒ꭖ뼆 돆ꕓ땊 됪ꂺ ꧕鰆랖 댠ꁪ 꽢낳땊뎞ꂺ ꭞꞺ鶒 齎땎땊 ꇮ꺊댚 . . 
麂ꂺꁪ 驙땊ꂺ ꧮ낶ꧮ딮하ꡊ껲 骽땻 ꭞꞺ鶒 랧딒 ꃂ꘎ꂺ 뒪 鰊 하ꚾ 썊駖 뗖ꤒ ꤊꘋ. . 6
뎦 鯎 랧딮 냎ꞓꤎ뎦 ꂺꃂ댮ꂺ 랧댞딮 ꆯ뗫딚 꺊쌒ꂞ ꭖ뎢뎦껲 ꃂ鯎ꕓ驆Ꞃꁪ 덫딖 꽢Ꞃ. 
Ꞣ ꊺ꞊궦 뙆둿쌲 ꭚ듚鰆돖ꂺ 꽢Ꞃ 鹮ꁪ ꭖ뎢딒 駖ꂞ ꡆꁦꞂ駖 땪꓿ 씯딚 ꤑ앢 Ꞿ꧲ . 
꽻ꑲ鲧딚 ꃁ骶 땞뎞ꂺ 댚Ꞟꆚ 돾뙛땒 냂鰆Ꝓ 하骶 鯎ꃖ ꭖ뎢뎦 ꊶ 덧땊ꂺ 鹮뛧뎦 . . 
댢댮랖Ꞣ 땊 꽻땊 ꭞꞺ鶒 齎땎땊 꾶ꭖꞂ 뗦뎦껲 랗뗧 Ꞣꊶ 껲Ꞧ랖 꽻 땊ꕒ骶 쌲ꂺ ꭞꞺ‘ ’ . 
鶒 齎땎딖 뒎뛒ꈦ껲딮 麊됖Ꞃ 뛧뗦 Ꞟ딚딮 꽻 Ꞣꊲꁪ 꾶뗦뎦껲 ꭞꞺ鶒 齎ꝝꆚ 쌲 ꧪ ( )中店
땞ꂺ ꡆꁦꞂꁪ 鹮Ꝓ 댢댚骶 Ꞟꚾ 댞麊쌲ꂺ 쌲骆 ꧳딖 낋땊뎞ꂺ 낋딚 骶 땊쐎. . . 
돆 齎땎딮 돆ꕓ땊 꺂낺땚딚 랦땧쌶 꿮 땞뎞ꂺ ꡆꁦꞂꁪ ꤑ랖ꆚ 댠딖 鯎鹶딮 덮鰆Ꝓ ꊺꗺ. 
뛒뎞ꂺ.
鯎鹶 鯎 꽢ꆯ 鸳뎦 랧댞뎦 鹲Ꞃ 麂ꂺ骶 쌲ꂺ 꿾딚 驆ꈪ 랖 ꧮ낲駚Ꞣ뎦 ꭞꞺ 齎땎땊   , . 

鰾뎊麂ꂺ骶 쌲ꂺ 뎊렢ꂺ 뗚껺뎦껲鹮 鹮됂 ꩫ쌲 ꧕鰆랖 댠딖 땊덒鰆랖Ꞣ 땊 랧뎦껲 뎚돆. 
쌲 꺂낺땊 ꩢ뎊똢ꂺ 꺊鯎ꠎꂞ 齎땎딮 딚 鰆뒙驆Ꞃꂞ 鿚 骶 하ꁪ 鰆 꽢ꞂꞢ 딢꼇. “ ~ ....”
땊 ꊺꞆꂺ. 
鯎ꌢ 鯎 꽢ꞂꝒ ꊹꁪ 꿲駚 ꧮ駖뒖 땊뗚뎦 ꤊ껲뒊 꺳駗땊 ꊺ뎊 ꢏ낲 Ꭓ껺돖ꂺ 쌲먎 쒚  , . 

뎦 댞뎦 ꊺ뎊껲ꁪꅆ 齎땎딖 ꤊ꾶 쐪 駖鰢땊 ꢎ딚 땊鸢ꄪꂞ 뛒뗚땦Ꝓ 랧딒ꗺꁪ ꢎ랩땊
뎞ꂺ ꌆꕒ 뛖 ꄪ뒊ꤒ딚 쌲 鯞 꺒빺ꄪꂞ 듂 꺂ꕢ땊麦ꁪ ꋅ 몦ꂺꂺ ꭞꞺ鶒 齎땎딮 鿞. . 
갱딖 齎쐮딚 댩ꁪ 꺂ꕢ 駯랖 댠댮ꂺ 앂쌲 뗚鰙ꭞ뎦 갚밮ꁪ 鿞갱딚 鹮ꁪ 둪띮鰢랖 꾶ꭖ. 
ꞂꝒ ꊺꠏ땒 ꌢꞞꂺ 鯎鹶딮 鯎 鿞갱딚 ꍶ됂Ꞃ骺 쌲ꂺ 鰊 낲駚딚 駬鰆駖 驆ꭗ썊 ꭞꞺ齎. ‘
ꕮ 땊덒鰆ꭖ뼆 鲒麞ꂺ 齖ꕖ ꋅ 쌲먎딚 뗫Ꞧ 鰊 쌲먎딚 鿞Ꞣ ꠣ하ꂞ 묲ꡊ뎦 驎Ꞇꋅ쌲 숲’ . , 
뗫딚 랩ꄪꂞ ꈦ뼆뒊 땊ꭞ딚 땊Ꞟ鰢랖 鸢뎊ꃏ鰊ꂺ ꡆꁦꞂꁪ ꭞꞺ 齎ꕮ駖 ꤊ뎝땊麦骶 ꡝ . 
꩞땊骶 ꤒ뎊 떂鹖ꂺ.
鹮ꆚ 鯎驙땊 魗鯞썊껲 됪ꂺ骶 하ꂞ 뎊꺟쌲 숲뗫딚 랩ꁪꂺ 骚꽣썊껲 齎땎뎦 댶뒦하ꋅ   . 

썞ꄪꂞ 냂히 鮖먄딖 ꋅ 鯎驙땊 Ꞧ땒꼎 하骶ꁪ Ꞧꤎ딚 ꃁ댚 Ꞇꂺ, “ ....” .
먎 랖ꚾ쌲 낲駚땊뎞ꂺ 鯎麻 땎꺂하骶 ꤎ딚 ꓆몦鹮돺ꗺꁪ 꺳駗딚 하ꡊ껲ꆚ 땊ꌢꝒ 齩  , . 

밮ꡊ 쐏낲 ꆢ댚駖낺 뛚 른ꂺꁪ 꺳駗땊 ꊺ뎊 떂맾 ꇮ龢뎞ꂺ ꡆꁦꞂ駖 鹮駚 쌲먎 쒚 齎. , 
땎딖 ꠖꞂ 돾 꽦ꂮ땊 댞닆ꗓꂺꡊ껲 ꔚ뎚ꔚ뎚 Ꞧꤎ딚 돊뎞ꂺ 꾶ꭖꞂ 땊덒鰆Ꝓ 하ꡊ껲 땦. 
Ꞃ뎦껲 땒뎊鹮 댟鰆Ꝓ ꡝ ꩞딚 ꩞하ꄪꂞ 랖밲 ꋅ ꂺ낲 鿚뒢끂ꁪ ꋅ하ꂺ駖 鰆뎊봪 ꭞꞺ , 
齎ꕮꝒ ꭖꝊ鰆 낲땧썞ꂺ 멮딢 鰆꽢ꞂꞢ 하ꄪꂞ 齎ꕮ駖 骶뙆ꇮꡊ껲 鿚뒊 땦꼎 ꤊꝤ鰢. 
랖 ꄲ넿땊ꡆ 낶ꡛ딚 麊ꁪ ꋅ썞ꂺ 뎊땊ꇲ 땒땒鰢 뛓딢딚 骓쎮쌲 齎쐮딮 샪꿲 齎땎땊 땊냃 . , 
ꃖ 뗠딖 鹶 ꭞꗖꄮ ꭞꞺ 齎ꕮꝒ 땊멮ꗒ 꺳꺳하驢 鰆뎋하ꡆ ꭖꝒ 꿮 땞딚鰢,

뎦덒돂ꚾ ꭞꞺ덒  
뎊뗞낲魂 ꭞꞺ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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뷋ꄫ 뷋ꄫ 뷋ꄫ  
뎦덒돂ꚾ ꭞꞺ덒  

땊뢓魂갚 ꭞꞺ덒  
뗖뢓魂갚 ꭞꞺ덒  

뎊鰾밮 ꭞꞺ덒  
ꃂ땊낳黺 ꭞꞺ덒  

뷋ꄫ뷋ꄫ ꭞꞺ덒  

뎦덒돂ꚾ ꭞꞺ덒  

뎊뗞낲魂 ꭞꞺ덒  
뷋ꄫ뷋ꄫ ꭞꞺ덒  

쐎쐎ꅆ땊  
쐎쐎ꅆ땊  
쐎쐎 쐎쐎 ꭞꞺ덒  

꿉ꤒ鹲ꂺ ꭞꞺ덒  
ꋪꋪꧪꕒ ꭞꞺ덒  

뗖뢓魂갚 ꭞꞺ덒  

뎊뗞낲魂 ꭞꞺ덒  
냂鹲ꂺ ꭞꞺ덒  

뷋ꄫ뷋ꄫ ꋪꋪꕒ  

땊뢓魂갚 ꭞꞺ덒  
뗖뢓魂갚 ꭞꞺ덒  
뒆Ꞃ돂ꄲ ꭞꞺ덒  

ꭞ뎦 髲꿮 ꭞꞺ덒  
齖댚땦 ꭞꞺ덒  

쒚鶎Ꞃ 쒚魆 쒚뙆 駖 ꤒꗂ駖骶 껶驆Ꞃ 껶魆 껶뙆 駖 ꭞꞺ샦뎦 돺른ꂺ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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뎦덒돂ꚾ ꭞꞺ덒  

땊뢓魂갚 ꭞꞺ덒  
뗖뢓魂갚 ꭞꞺ덒  

뎒낲魂뗞낲魂 ꭞꞺ덒  
  
뎦덒돂ꚾ ꭞꞺ덒  
뎦덒돂ꚾ ꭞꞺ덒  
뗖뢓魂갚 ꭞꞺ덒  

뎊뗞낲魂 ꭞꞺ덒  
뷋ꄫ뷋ꄫ ꭞꞺ덒  

뒆Ꞃ돂ꄲ ꭞꞺ덒  
땒냂ꆯꤊ ꭞꞺ덒  

뎊뗞낲魂 ꭞꞺ덒  

ꋪꋪꧪꕒ ꭞꞺ덒  
땒냂ꆯꤊ ꭞꞺ덒  

ꭞ뎦섂꿮 ꭞꞺ덒  
섂꿮齒ꂺ ꭞꞺ덒  

땮ꆚ齒ꂺ ꭞꞺ덒  

뎊ꍷ ꋪꋪꕒ ꭞꞺ덒  

뷋ꄫ뷋ꄫ ꋪꋪꕒ  

냂鹲ꂺ ꭞꞺ덒  
齖댚땦 ꭞꞺ덒  

쌲땪ꤋ땦 ꭞꞺ덒  
ꈦ땪ꤋ땦 ꭞꞺ덒  

뒆Ꞃ돂ꄲ ꭞꞺ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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뷋ꄫ 뷋ꄫ 뷋ꄫ  

  
ꭞꞺ ꭞꞺ ꭞꞺ덒  
ꭞꞺ ꭞꞺ ꭞꞺ덒  

  .........................
  .........................

ꭞꞺ 齎땎딖 뒆ꁪ ꋅ 뒙ꁪ ꋅ 쌲骆 骶뙆ꇲ 뎋덧딒 멲땻Ꞣ 몦ꂺꡆ 끂땚뎜땊 ꭞꗂ   , , 
ꃚꂺ 땊ꗂꂺ ꪧ쐮땊 ꄪ하ꡊ 뎊렢鹮 하ꁪ 꺳駗땊 ꊺ뎊 ꞢꜮ하ꂺ낲쌒 썞ꂺ 鯎ꕮꆚ Ꞧꤎ딚 . . 
돆 齎땎딖 鯎밶 뛚 른ꂺ 點ꤊ鹮 骶Ꞟ뒶ꂺ 댯꺗쌲 齎땎딮 꽦딚 뙆냂끺ꗞ 땷딚 ꌢꁪ 鿞. . 
ꤒ딚 씮꞊ 겪썞ꂺ 땊ꕮ껲 ꭞꞺ 齎ꕮꝒ 됚ꪓ하驢 齏뮾쌶 꿮 땞뎞ꂺ. .
鯎鹶 ꧺ 앂쌲 ꃂ갱딚 ꧱딒ꡆ 냎ꞓꤎ딚 鹮껺 ꌢ 鹲꺳멮딢딒 하ꁦꂮ 駦꺂쌿ꂞꂺ 하  “ .”

ꁪ Ꞧ딚 ꇮ龢뎞ꂺ.

鯎 쒚 ꭞꞺ鶒 齎땎딖 鼚딚 ꄪ 꺊ꂺ駖 꼎 꼎꺗딚 ꍶ麂ꂺ 鯎鹶 ꢑꂺ 쌲 뮾떂ꁪ 땊  5 86 . 
쒚 꺳뙊 鰆駚 ꆯ댞 삞삞땊 뭿하돂 댢ꗺ랖랖 댠댮ꄮ 꾶ꭖꞂ 땊덒鰆Ꝓ 땦꼎하驢 鹾鰎 꿮 
땞뎞ꂺ.
  
ꭞꞺ鶒 齎땎딮 땊Ꝛ딖  ,
묲떂Ꞣ 땊ꂺ  ( ) .崔在晩
ꪚꡛ땊 ꭞꞺ 묲꺳뒦  ‘ ( )’,崔生員
뗠딖 낲뗞 뗗뎊ꆚ 돂 鼚 뗚 쌲낺 Ꞟ딚딮 꾶ꭖꞂ 뗦뎦껲 ꃂꕮ 뽶멶딚 齏땊ꁪ 髒뗫  , 100 , 

뎦껲 ꭞꞺ鶒 쉖ꤊ鶒딮 骓꺗ꆚ 꺂쀂Ꞃ 딮 ꭞꞺ ꃖ땻딚 ꞷ댚 됪ꂺ ꭞꞺ ꃖ땻딖 돂ꗕ딮 ꭞꞺ( ) . 
鶒ꊺ딚 땊鸢骶 ꭞꞺ 齎ꕮꝒ 껶먓하ꡆ 꾶ꭖꞂ 땧뎛 髒뗫뎦 땞뎊껲 썟ꆯ딚 땒밮낲빺ꁪ 땒딚 
꿮썟쌲ꂺ 땊쒚 ꈦ껲ꡊ 麊됖Ꞃ 뛧뗦뎦껲 땋꾶ꭖꞂ 뽶멶 齏땊ꁪ 땧뎛딚 꺳꾶ꭖꞂ 꺳꾶ꭖꞂ . ( , 
쌲 꾶Ꝓ 齏돂 꽻 Ꞣꊲꁪ 髒뗫딚 땋꾶ꭖꞂꕒ 쌲ꂺ 땒딚 꿮썟쌲ꂺ 땊쒚 ꈦ껲ꡊ 麊됖Ꞃ 뛧.) . 
뗦뎦껲 땋꾶ꭖꞂ 뽶멶 齏땊ꁪ 땧뎛딚 꺳꾶ꭖꞂ 꺳꾶ꭖꞂ 쌲 꾶Ꝓ 齏돂 꽻 Ꞣꊲꁪ 髒뗫딚 ( , 
땋꾶ꭖꞂꕒ 쌲ꂺ 땒딚 쌲 뗗ꆚ 땞ꁪꅆ 땊髉뎦껲ꆚ 돃낲 ꭞꞺ ꃖ땻랗딚 ꞷ댚 됪ꂺ ꭞꞺ.) . 
鶒딮 돃쌶딖 꾶Ꝓ 齏땒 ꌢ 땒뗫쌲 돊딚 麊鰆 듚썊 꽷쉣 딚 하ꁪ 뛧둪쌲 땚ꤊꝒ 꿮썟( )蒩赐
하ꁪ 땒땊ꂺ 꾶ꭖꞂ 꼇髋 돂ꭖꁪ ꭞꞺ鶒딮 꽷쉣뎦 ꃂ꘎ꂺ. .
땊 앮ꊶ 땧뎛뎦 땞뎊껲 ꭞꞺ鶒ꊺ딮 썟ꆯ딚 땒밮낲빺骶 돆꽣ꇮꁪ 땧뎛딮 쌒Ꝓ ꄲ鰆 듚  

썊 ꭖꝊꁪ 齎ꆯ둪駖 ꧪ ꭞꞺ齎ꕮ 땊ꂺ 땊 ꭞꞺ齎ꕮꁪ 뒆Ꞃ駖 땒ꧮ뗗딒 댢骶 땞ꁪ 쌶‘ ’ . 
ꠎꂞꊺ땊 댶鰆 뎊Ꝓ ꌢ ꭖꝊꁪ ꭞꞺ 齎ꕮ됖ꁪ 魂ꪚꇮꁪ ꧒둪땊ꂺ.
묲떂Ꞣ됏땊 ꭖꝊꄮ ꭞꞺ齎ꕮꁪ 꺒쌲낲ꃖꭖ뼆 꾶Ꝓ 꺳꺆하ꄮ 꾶뗦뎦껲 ꭞꗺ돺ꄮ ꭞꞺ鶒  

ꊺ딮 齎ꕮ땊ꂺ 땊멲 꿮ꨇ鼚 ꭞꞂꄮ ꭞꞺ 齎ꕮ駖 묲떂Ꞣ됏땊 뺖骚쌾딒넾 ꞻ땊 鸠驾 . 
꘎ꂺ.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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ꂺ썟히 齏뮾쌲 ꭞꞺ 齎ꕮ駖 땞뎊껲 돺ꁮ鹶鰢랖 뗚썊랖骶 땞ꂺ 먎딒 ꂺ썟끺ꗓ驢 꺳駗  . 
쌲ꂺ. 
땊 齎ꕮꁪ ꃏ낲 뮾떂 骆髒 ꃂ멲 ꃂꕮ 髧꺆딚 뛧냂딒 쌲 땊 랖돃뎦껲Ꞣ ꭞꞂꄮ 뽶꽣딮   ( )

齎ꆯ둪 댢Ꞃ뒢똢ꂺ 땊 쒚 ꭞꞺ齎ꕮ딮 駖밮꼇딚 땎뗫꧱댚 ꧒꽣齖땊땎 꾶ꭖꞂ 齖땊Ꝓ 魂. 
꼇 돆앂하驢 ꇮ뎞骶 ꃂ멲 髧꺆딖 ꆯꭗ댚 댚땊뎎 ꊲ 딮 랚뒦랖 ꧳쏖랖鰆ꆚ 썞ꂺ 돺, ‘ ’ . 
ꁮ鹶 뒎꺆딮 꾶ꭖꞂ 뭫뗲ꆚ ꭞꞺ 묲꺳뒦髒딮 땎돆딒 띦鰆骶 땞ꂺꁪ 꺂낺딚 댢Ꞃ骶 냌
ꂺ 鹮ꁪ ꭞꞺ 묲꺳뒦髒딮 땎돆딒 싚ꊖ껲딮 뎛땎 꾶ꭖꞂ ꂺ븦뼆ꞂꝒ 鰆쑣 뗲땧하. 
ꡊ껲 땎Ꜯ駖 멮딢 멶딚 꺳꺆쌲 ꠪꽢쇂뺖댚딮 꿮꠪Ꝋ 骶ꃖ ꤎꡛ ꧲꺗랖ꆚ ꧲딚 ꋪꋲ , ‘ ’ 
꿮 땞ꁪ 鰆쑢Ꝓ 駖똢ꂺ.
鯎 쒚 돂 鼚 駚 돂ꗂ 맾ꘖ 꾶ꭖꞂ 鰆쑣 ꂺ븦Ꝓ 뗲땧하ꡊ껲 駗 ꃖꜯꞞꂺ 꺊솞랖Ꞣ   20

ꈦ駖 髧껳 Ꞣ딚 齏돖랖 뽶멶 딚 齏땎 髉딖 랖魂꺗뎦껲 ꃂ멲髧꺆딚 뛧냂딒 쌲 ( ) , ( )褃石 土裝
뒎꺆랖돃궦땊ꕒꁪ 꺂낺딚 댢댮딚 ꌢ 껶땎 ꊺ딮 랖쏲Ꝓ 鰆Ꞃꡆ ꭞꞺ鶒ꊺ딮 돃쌶딚 ꂺ, ( )先人
낲 쌲꩞ 꽢뛧하驢 꺳駗쌲ꂺ 하Ꞟ뼆ꡊ 돗뒦히 꺂ꕒ랞 겪썞ꄮ ꭞꞺ 齎ꕮ. ,
꾶ꭖꞂ 뗦딮 ꞻ땊 鸠鰆骶 ꭞꞺ鶒ꆚ 꺂ꕒ똢랖Ꞣ ꭞꞺ鶒髒딮 땎돆딒 ꇮ꺊댚鹲 ꭞꞺ齎ꕮ  

Ꞣ딖 돺ꕮꆚ ꭞ꘎딒ꡊ 쌲ꂺ.





쇠부리소리이야기
- 불매꾼,불매노래를 중심으로 -

정 상 태

Ⅰ. 들어가며

• , 

.

• -

( 石) (土 ) .

• - ~ 

• - 1659~ 1920

쇠부리소리이야기(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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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철제련문화는 쇠부리문화를 구축하고
지역의 독특한 정신문화와 민속문화를 승계.

달천철장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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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철장 철광석 1980년대

달천철장 토철 1980년대

.

쇠부리소리이야기(정상태)

-97-



조선시대 채광갱

⌜ 3 ⌟ 2010

         

-98-



토철채광의 시기

• 1659 , ( 義立) ( ) ( 吹法).

• 土

• ( 6 , 1655. 2. 3) 浣 .

⌜ 空山

脈 富盛 .......⌟

.

토철 제련은 기원적 요소 많아

•

.

, (神) .

.

★

쇠부리소리이야기(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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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Ⅱ. 민속적 측면에서 본 울산쇠부리

• .

•<26 , 24 (1646) >

⌜ .⌟

<37 , 6 (165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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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과정에서의 의식(儀式)

망제산 (望祭山)   1988

• 神山.

( 山神 ).

•

地神 .

쇠부리소리이야기(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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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과정에서의 고사(告祀)

토철운반로

고사를 지낸 곳 (수몰된 한실골, 196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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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부리업주들의 산신제

한실골에서 재연 (1982)

산신제를 지내던 곳

쇠부리소리이야기(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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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부리장의 제의식

쇠부리가마(석축형제철로) / 외동읍 녹동리

노장고사(爐場告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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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고사 불매판 (쇠부리놀이 재현품)

Ⅲ. 

쇠부리소리이야기(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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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불매꾼 최재만(崔在晩) 1981. 

쇠부리장의 쇠부리소리(불매노래)

• 1981. 6. 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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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쇠부리소리이야기(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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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쇠부리리장의 불매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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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풍속도의 ⌜가마점⌟

기산풍속도의 ⌜대장장이⌟

쇠부리소리이야기(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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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풍속도의 ⌜야장⌟

울산쇠부리장의 불매노래(쇠부리소리)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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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쇠부리놀이
< >

1. .... .

2. ..... .

3. ..... 

.

쇠부리놀이

쇠부리소리이야기(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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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부리놀이 금줄태우기

쇠부리놀이는 전통적 민속은 물론
울산쇠부리문화를 함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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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무리 하면서

•

. 

•有形 無形 , 

.

• 土
.

★ , , 

.

쇠부리소리이야기(정상태)

-113-





제 발 표7 

전승사 로 본 울산 쇠부리기술의 특징( )傳承史
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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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사(傳承史)로 본 울산 쇠부리기술의 특징

김권일(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Ⅰ.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전통제철기술이 전승되고 있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이라는 용어 자체가 가지는 시간적 모호성을 감안할 때, 일부 ‘대장간’, ‘제주 불미기술’ 
등이 전통성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철기술이 가지는 중요한 기술요소의 변형이 심
해 과연 전통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좀 더 설명하자면 예컨대 ‘대장간’의 경우 ‘단
야로・소재・송풍장치’, ‘용해주조(불미기술・무질부리)’의 경우 ‘용해로・송풍장치・거푸
집’의 3요소가 가장 핵심적인 설비라 할 수 있지만, 드럼통 등 현대적 요소의 노 구조, 자
동차 스프링 등의 강 소재, 기계송풍기 등을 사용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전통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후기에서부터 1910년경까지의 제철기술에 대한 정보는 전국 곳곳
에 남아 있지만, 안타깝게도 모두 그 명맥이 끊어졌다. 반면 에도시대 성립된 일본 타타라
제철은 무라게라고 하는 최고장인의 생존을 발판으로 실질적으로는 복원이 아닌 전승에 
가까운 모습으로 명맥이 이어지고 있고, 아시야솥 제작기술은 16년간 장인 각고의 노력과 
민관의 지원으로 그 기술을 복원한 사례가 있다. 
  본 발표에서는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전통제철기술 전승사에 대해 살펴보
고, 기술이 전승되거나 복원된 일본 사례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울산쇠부리
기술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복원・전승 전망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쇠부리기술 전승사
         Ⅲ. 전승사로 본 울산쇠부리기술의 특징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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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쇠부리기술 전승사

1. 국내 사례

1-1. 울산쇠부리
  ‘쇠부리’라는 용어는 조선후기 울산 제철산업에서 널리 사용한 순우리말로, 넓은 
의미로는 철광석・사철・토철 등의 원광석을 제련해 잡쇠덩이를 생산하고 이를 정제된 철 
소재로 정련한 후 단야 및 용해주조를 통해 각종 단조ㆍ주조철기를 생산하는 제철의 전 
과정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원광석의 제련공정만을 지칭하기도 한다1).  
  울산쇠부리는 달천광산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이어오던 전통제철기술로, 달천광산의 
철광석 및 토철(土鐵)을 제련해 괴련철・선철 판장쇠(鐵鋌)를 생산하고, 이를 소재로 각각 
대장간에서 단조철기를, 주물점에서 주조철기를 생산하는 일련의 제철기술이다2).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가장 일찍 개발된 달천광산을 중심으로 2천년동안 다양한 제철기술이 
개발・발전되었다. 울산쇠부리를 통해 만들어진 각종 철 소재와 철기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열도까지 유통되었다3). 
  특히 양란이후 폐허된 달천광산을 울산 출신의 구충당 이의립 선생이 재개발하고, 
토철(土鐵)을 제련해 판장쇠를 생산하는 조선후기 ‘토철제련법’은 그 후손들에 의해 250여 
년간 유지되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0년경 일본인 나카무라에게 광산을 강탈당한 
후 구충당 선생의 울산쇠부리기술은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되었다. 
  2천년 역사를 가진 울산쇠부리의 흔적은 울산 및 주변지역 곳곳에 유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영남대학교 권병탁 교수가 1960년대부터 30여 년간의 경제사적 조사 자료와 
연구 기록을 남겼다4). 특히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쇠부리 참여자들에게서 수집한 생생한 
전언자료는 무엇보다 중요한 울산쇠부리기술 복원자료가 되고 있다. 

1) 권병탁, 2004, 한국산업사 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2) 김권일, 2009, 「영남지역 조선시대 製鐵文化의 기초적 연구-石築型 製鐵爐의 설정-」, 『嶺南考古學

報』31, 嶺南考古學會.
3) 김권일, 2013, ｢울산지역의 제철 문화｣, 蔚山 鐵 文化, 울산박물관.
4) 권병탁, 2004, 앞의 책.

        공정

 구분

Ⅰ Ⅱ Ⅲ Ⅳ

쇠(둑)부리
큰대장간(대단야) 대장간

(소단야)
무질부리

강엿쇠둑 판장쇠둑

기본시설 가마・풀무 화둑・풀무 화둑・풀무 화둑・풀무 가마・풀무

원자재 숯・원광 잡쇠덩이・숯 강엿쇠・숯 판장쇠・숯 판장쇠・고철, 숯・장작

최소인력(명) 16 6 6 3 16

생산물 잡쇠덩이 강엿쇠덩이 판장쇠 두드림쇠붙이 무질부리쇠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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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2000년 울산 방리야철지를 시작으로 쇠부리터에 대한 발굴조사는 오랜 기간 
땅속에 묻혀있던 과거의 울산쇠부리를 현실로 보여주면서 가마의 구조, 생산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5). 또한 출토유물에 대한 금속분석이 진행되면서 기술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야금고고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술복원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었다.  
  2013년 울산쇠부리축제 학술심포지움이 개최되기 시작하면서 울산쇠부리 기술복원의 
필요성은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었으며, 2016년 축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울산쇠부리 
기술복원실험이 처음 실시되면서 차츰 그 본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이처럼 
울산쇠부리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제철기술이며, 특히 조선후기 
‘토철제련법’은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기술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구충당이라는 실존인물과 권병탁 교수, 수많은 고고유적, 불매소리, 기술복원실험 등을 
통해 기술복원이 가능한 유일한 전통제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인정되어 
울산쇠부리기술은 국가유산청의 ‘2024년 미래무형유산’으로 선정되었다.

1-2. 청도 무질부리

  청도 솥계 무질부리는 울산쇠부리와 함께 성행했던 전통 무쇠솥 생산기술이다. 지금은 
그 명맥이 끊어졌으나 1904~1905년 성업했던 경북 청도 말음 및 오릿골의 6개 주물공장

5) 김권일, 2020, ｢석축형제철로(石築型製鐵爐)의 조업방식 재고｣, 신라문화유산연구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비고

공정

제철(製鐵)-쇠부리

제련
대단야 소단야

용해주조
정련단야 단련단야 성형단야

노

(가마)

제련로

쇠(둑)부리가마

단야로
용해로

무질부리가마
정련단야로

강엿쇠둑
단련단야로

판장쇠둑
성형단야로

두드림쇠둑・대장간화둑

제철로(製鐵爐)-쇠부리가마

생산품 잡쇠덩이・혼합철괴 철괴 판상철부・철정 단조철기 주조철기

기타

* 본 공정은 권병탁 교수가 1967년도부터 수집한 내용이며(권병탁, 2004, 앞의 책), 하단의 

비고는 현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개념과 용어로 재정리한 것이다.  

* Ⅰ공정에서 괴련철이 생산될 경우 Ⅱ・Ⅲ공정으로, 선철이 생산될 경우 Ⅳ공정으로 이어진다. 

표 1. 울산 쇠부리의 공정

도면 1. 경주 모화리 쇠부리터 가상도(좌-권병탁 2004) 및 발굴조사 현황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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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자료를 1967년 권병탁이 수집해 그 상세내용이 남겨지게 되었다. 권병탁은 쇠부
리터 현지조사뿐 아니라 홍재표 등 당시 경영자의 후예들로부터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 연
구하였다. 이 외 신종환과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에 의한 지표조사 및 현지조사 보고6)가 있
으며, 그 내용은 권병탁 교수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에 의하면 조선후기 청도 무질부리는 울산 달천광산의 토철을 제련한 선철 판장쇠
을 소재로 해 무쇠솥을 생산하였으나 일제강점기에는 고철(古鐵)을 수집해 소재로 사용했
다고 한다. 무질부리란 녹인 쇳물을 의도한 거푸집 속에 지어 부어서 쇠붙이를 짓는 쇠부
리작업으로, 주물・주조・용해라고도 하며 재래식 기법으로 주조한 솥을 익부리라 하고 
근대식 솥을 생부리라고 하였다. 일명 솥계라고 불린 이 일대의 익부리 생산과정은 크게 
① 바슴내기 작업 ② 불작업 ③ 골작업 ④ 오리작업의 4가지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세부작업은 표 2와 같다. 이러한 무질부리 작업장의 시설장비은 도 2와 같이 복원한 바 
있으며7), 이는 조선후기 풍속도 김준근의 ｢가마점｣에 나타난 용해로 구조 및 출탕방식과 

6) 申鍾換, 2006, ｢嘉瑟岬寺와 鐵生産 關係 硏究｣, 淸道 嘉瑟岬寺址 綜合學術調査 報告書, 淸道郡・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鄭澄元・李建茂・朴方龍, 1987, ｢Ⅲ. 釜山・慶北・慶南地域｣, 冶鐵遺蹟址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蔚山文化財硏究院・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蔚山大學校博物館, 2003, 文化遺蹟分布地圖 –蔚

州郡-, 蔚山廣域市.
   蔚山發展硏究院 文化財센터・蔚山文化財硏究院,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 -中・南・東・北區-, 蔚

山廣域市.

연번 공정 세부 공정 비고

1
바슴내기 

작업

흙

건즈리기 

점토 8, 묵(적덩이, 폐거푸집를 쌓아 만든 가루)+묵짚(5㎝ 크기) 2의 비율로 잘 섞어서 깨

끗한 물로 이김

용범 소성,

무질부리 

1회-솥 50짝
손짓꾼과 

허드렛꾼

피바슴(고딩이와 거름) 제작, 점흙에다 도레(도르래)를 돌려 솥과 소댕의 냉이(原鑄型) 제

작 및 건조, 내형(內型)-고딩이, 외형(外型)-거름

질물(점토와 모래를 반씩 섞은 황톳물)과 깔매(소나무껍질을 태운 재와 아궁이재를 채로 

쳐 묽은 점토물로 이김) 제작

피바슴 안쪽에 질물을 바르고 그 위에 덧붙여 깔매를 입힘

고딩이와 거름의 간격을 맞추어 장두바슴 제작, 안팎 바슴 사이에 봉쇠(3개의 무쇠 조각)

를 끼워 정확한 간격 유지 

2 불작업

장두바슴 

가두기

솥발 밑에 알맞은 두께의 적덩이를 깔고 장두바슴 한 짝씩을 두 줄로 나란히 놓은 다음, 

25개의 아궁이와 50개의 초롱구멍(굴뚝)을 남겨둔 채 적덩이와 진흙으로 적집을 쌓음, 굴 

표면에 빈틈이 없도록 진흙물을 바르는데 이를 ‘무적 친다’고 함 용범 소성

장두바슴 

익히기

25개 아궁이에 불을 붙이고 소나무 장작을 계속 넣어 장두바슴 소성, 소성이 다 되어가면 

근처 용해로에서 무쇠를 녹이고 있는 골편수에게 ‘불메 올려라’고 전함 

3 골작업

골편수-골구멍과 가마 바닥 손질, 둑수리-앞창 달기, 쇠치기-참숯과 판장쇠를 가마에 장

입, 불메꾼-풀무 밟기

용해로-직경 150㎝, 높이 270㎝, 풀무-길이 360㎝, 너비 75㎝,

‘불메 올려라’라고 전하기 3시간 전 점화 및 풀무질, 쇳물 준비

용해로의 

쇳물 생산

4 오리작업

오리-용해로의 초롱구멍에서 흘러나오는 쇳물을 받아서 익힌 장두바슴에 주입하는 도구, 

오리작업이 곧 무질부리

적집을 해체해 익힌 장두바슴을 끌어다 정해진 장소에 솥발이 위로 가게 놓음(逆置), 짚을 

태운 나빗짚(짚재)을 오리 안쪽에 뿌림, 

오리가 단단히 고정된 오릿채를 양쪽에서 3명씩 나누어 들고 초롱구멍의 쇳물을 받음 

오리에 쇳물이 7할쯤 차면 장두바슴의 솥발 가까이로 감, 주레(점토로 만든 나팔)를 솥발 

주입구에 갖다 얹고 오릿채를 옆으로 기울여 주레에 쇳물 주입, 장두바슴에 쇳물이 차면 

점토로 구멍을 막음, 모자라면 쪼글쇠로 보충

쇳물이 식으면 쇠망치로 장두바슴을 깨뜨리고 솥을 들어 냄

용범에 쇳물 

붓기

표 2. 청도 무질부리의 공정(권병탁, 2004, 앞의 책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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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유사하다.
  당시 주물공장은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청도군 운문면 신
원마을에는 당시 조업에 사용한 후 폐기된 솥의 거푸집을 이
용해 담장을 쌓고 지붕을 누른 모습이 매우 이채롭게 남아 있
다. 현재 주택 개량사업으로 인해 상당부분 이러한 광경이 사
라졌으며, 조만간 영원히 사라질 전망이다. 
  본 발표에서는 울산쇠부리와 청도 무질부리를 따로 구분해 
소개하였으나, 크게 보면 청도 무질부리 역시 울산쇠부리의 한 
분야에 포함되는 것이며(용해주조), 향후 그 기술복원 또한 검
토되어야 한다.  

1-3. 동두천 상봉암리 제철장
 
  경기도 동두천 상봉암동 일대에서 경영되었던 1904년 전후의 전통제철기술을 말한다. 
이 내용은 독일 출신 여행가이자 언론인인 루돌프 차벨(Rudolf Zabel)이 1904년 한국을 
여행한 뒤 출간한 러일 전쟁 중에 떠난 나의 한국 신혼여행에 실리면서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8). 현재 동두천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신천 서쪽 소요산교 부근에서 목격한 제철조
업 광경을 기록한 내용이다.
  상봉암리 제철장의 입지는 주변에 철광산(鐵鑛山)과 산지(山地)가 있어 광석과 목탄 공
급이 용이하며, 생산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차벨이 원산에서 서울
로 가는 도중 발견한 제철장에 대한 언급을 통해 제철장의 구체적인 위치와 제철로 축조
양상, 송풍 방법, 공정 등의 일면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록주가 상세하게 검토
한 바 있다9). 
  검토에 의하면 차벨의 기행문을 통해 상봉암동 제철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① 제철장이 산지가 아닌 비교적 개활지의 하천 대로변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상봉
암동 지명 중 쇠-둔치, 쇳-골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데, 이 중 쇠-둔치가 바로 차벨이 
목격한 제철장의 위치이다. ② 제철장 주변 산기슭에 갈색 철광석이 넓은 층을 이루며 훤
히 드러나 있다고 한 점으로 보아 제철장 주변에 노천채광이 가능한 노두광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제철로는 석재와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하였으며, 노의 양쪽에 점토+석재
의 석축 경사면을 조성해 ‘석축형제철로’라 불리는 울산쇠부리가마와 유사한 양상이다. 제
철로 하부에는 쇳물과 슬래그를 유출시키는 구멍 하나가 있고, 다른 쪽에는 노 안에 바람
을 넣는 송풍구가 위치한다. 송풍구가 점토로 덮여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송풍관 관입 
후 그 위에 점토를 발랐던 것으로 생각된다. ④ 송풍은 판재 손풀무를 사용하였으며, 당기

7) 李浩官・李宗碩, 1984, 金屬工藝 –韓國의 在來 採鐵・製鍊・鑄鼎 技術調査-, 文化財管理局 文化
財硏究所

8) 루돌프 차벨 지음・이상희 옮김, 2009, 독일인 부부의 한국 신혼여행 1904 - 저널리스트 차벨, 러일
전쟁과 한국을 기록하다, 살림.

9) 조록주, 2021, ｢루돌프 차벨 기행문으로 살펴본 1904년 제철로 양상 검토｣, 中原文化財硏究6, 中
原文化財硏究院.

도면 2. 청도 무질부리가마 
가상도면(李浩官・李宗碩,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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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벨브처럼 만든 덮개가 열려 공
기가 공급되고, 밀면 닫히도록 되
어 있다. ⑤ 이 제철장에서는 용해
주조 공정이 이루어졌는데, 제철로 
앞에 있는 무겁고 두툼하며 둥근 
모양의 특이한 옹기들은 솥 거푸집
이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상봉암리 제
철장에서는 용해로에서 선철을 녹
여 무쇠솥을 제작했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주변에 산기슭의 광산지
가 있고, 용해주조에는 선철 소재
가 필요한 점으로 보아 청도 무질부리와 마찬가지로 산간부에 선철 판장쇠를 생산하는 제
련공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두천 상봉암리 제철로는 1904년 당시 전통방식에 의한 철광석의 제련과 그 소재를 
이용한 용해주조 공정이 있었으나, 이후 어느 때인가 명맥이 끊어졌고 현재는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아직 지형이 크게 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다면 당시 조업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4. 제주 불미기술

  제주도 덕수리에는 전통방식의 무쇠솥・보습 제작기술인 ‘불미기술’이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전수되고 있다. 1660년경 솥 주조 장인(匠人)인 송가금이 전라
도에서 이주해 오면서 들어 와 1986년 송영화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
정되기까지 300여 년간 전승되어 온 것으로 전해진다10).  
  불미기술의 용해로 및 무쇠
솥의 형태, 주요 제작과정은 
도 4와 같고, 이에 사용되는 
도구는 표 3과 같다. 제주 토
속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내용을 명확히 알기 힘들지만 
앞서 살펴본 청도 무질부리 작
업과 대체로 비슷하다. 용범 
제작용 점토 채취→용범 성형 
및 초벌→토물・화적모살・질
먹 입히기→건조→용해로 축조
→용범 2차 소성→용선(쇳물) 
생산→쇳물 주입→마무리의 

10) 윤용현・윤대식・정영상・도정만, 2013, 불미기술, 국립중앙과학관.

도면 3. 불미기술의 공정(윤용현 외 2013; 1-용해로와 송풍기, 
2-무쇠솥, 3-도가니에 쇳물 받기, 4-용범에 도용제 바르기, 5-용범에 쇳물 
주입하기)

사진 1. 상봉암리 제철장(루돌프 차벨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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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제주 불미기술에서는 드럼통 3개를 이어 붙여 용해로
를 제작하고 코크스와 선철조각을 이용해 쇳물을 생산하며, 전동 송풍기로 바람을 불어넣
는 등 다소 현대화된 요소도 있다. 
  불미기술은 윤문수 기능보유자를 중심으로 전수조교 송해진, 전수장학생 송형수・이창
욱에 의해 전승되고 있으며, 매년 10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제주조각공원에서 
‘불미질’ 행사를 재현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재현되는 불미질 내용이 기록・보고되지 않
아 그 상세내용을 알 수 없으며, 전승과정・제철로의 구조・조업공정・생산품 등에 대한 
학술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5. 북한 시중 풍청리 일건

  자강도 시중군(時中郡) 풍청리(豊淸里; 구 평안북도 위원군 어뢰면 풍청동)의 조선시대 
말부터 남북 분단시기까지 운영되던 쇠부리 작업을 ‘일건’이라 한다. 일건은 철광석을 녹
여 선철을 만든 후 각종 주조철기(주로 솥과 농기구)를 만들던 작업으로, 남북 분단 이후
에는 파철을 녹여 주물제품을 만들었다고 한다. 리덕수의 1958년 보고내용11)과 이를 국

연번 구분 공정 재료 및 도구 비고

1

용범 제작

및

1차 소성

진흙 채취 및 반죽
괭이, 대궐채, 정동궐채, 지게, 경운기, 삽, 

보리까끄라기
용범 소성용 점토

2 거푸집 제작
거림, 솟닙, 우금, 메, 솥 몽멩이, 뎅이서슬, 

보습뎅이, 보습알, 볏뎅이, 불채, 노
용범 제작

3 초벌구이 벽돌(현무암) 무드리 장갑 잡목
용범 1차 소성(화적모

살・질먹 입히기 전)

4 토물 제작 물, 진흙, 삽, 얼맹이체, 잠진체, 고무통(150L) 전착(展着)용 황톳물

5 말 설치하기
말, 종쇠, 돌래팡, 도래 받침목, 쇠말목, 나무

말목, 망치

6 화적모살 입히기
거림, 솟닙, 우금, 메, 갯노, 물막개, 얼맹이

체, 잠진체, 도래, 고무대야, 바가지, 되박

7 질먹 입히기
흑연가루, 도래, 고무대야, 바가지, 되박, 모

종삽

8 비얄질 하기 비얄, 질먹통, 붓, 숟가락, 되박

9 건조 목도 용범 건조

10 용해로 제작 둑 만들기
괭이, 내화벽돌, 내화재, 드럼통, PVC관, 망

치, 정, 곡괭이, 주젱이, 목도, 노

11
용범 2차 

소성
재벌 굽기

솥바슴, 뚜껑바슴, 가마, 볼팬, 자연석(현무

암), 잡목, 철근구조물

12
쇳물 주입

제련
코크스, 쇠조각, 무드리, 물막개, 나대, 톱, 

물무(송풍기), 잡목, 대궐채, 정동궐채
용선(쇳물) 생산

13 쇳물 붓기 마물, 오시장테, 탈래, 멍석, 노, 장갑 쇳물 주입

14
마무리

둑 눕히기 목도

15 다듬기 웃뎅이적, 알뎅이적, 소갈, 칼, 낫, 모종삽

표 3. 불미기술 과정 및 제작도구(윤용현 외, 2013, 76~77쪽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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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소개한 자료12)를 통해 조업공정의 일면을 알 수 있다.  
  먼저 일건의 인원과 구성을 살펴보면, 일건호라고 하는 총책임자는 제철작업을 총지휘
하면서 종사자들의 생활문제를 일체를 해결해 준다. 곁호주는 일건호주를 보조하는 사람
으로, 제련로 또는 주물 작업에서 직접 일군들을 지휘한다. 바탕일군은 소재와 숯을 장입
하는 장입공과 풀무를 밟는 송풍공, 주물공・운반공・판매원・파철 수집원 등으로 구성된
다. 대규모 작업 시에는 곁호주를 2~3명씩 두었으며, 특히 수쇠부리(鍛冶)가 아닌 생쇠부
리(鑄造)를 할 때에는 매우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다.
  일건의 시설과 도구로는 쇠탕(鎔鐵爐)・송풍시설・오우(쇳물 받는 바가지)・쇳물 받는 
곳・고석 이기는 시설・뎅이(거푸집)・소가리 등이 있다. 쇠탕은 강돌 또는 막돌과 진흙을 
이겨 노 벽체를 쌓아 올리고, 안 바닥에는 모래를 25㎝ 가량 깔고 모래+진흙을 이겨 20
㎝ 두께의 노바닥을 조성한다. 노벽에는 진흙을 한 겹 두툼하게 바르고 내화력이 강한 고
적이라는 돌가루를 발랐다. 고적은 메내이라는 섬유질이 있는 풀을 섞어서 만든다. 쇠탕문
은 쇠를 녹일 때는 진흙으로 막고 밑에 직경 5㎝ 가량의 구멍을 뚫은 후 물푸레나무 꼬챙
이로 구멍을 다시 뚫으면 쇳물이 나오게 된다. 쇠탕 반대쪽에 바람구멍이 있어 이 구멍을 
통하여 송풍한다. 당시 기록의 쇠탕은 높이 183㎝, 위 너비 285㎝, 아래 너비 315㎝의 사
다리꼴(梯形)이다. 노문(爐門)은 높이 165㎝, 폭 45㎝이고, 노 내부의 높이는 205㎝, 폭 
95㎝, 깊이 65㎝이다. 바람구멍은 네모나고 긴 통로인데 길이 153㎝, 폭과 높이는 25㎝이
며, 노 내부는 궁륭형이다. 

도면 4. 풍청리 일건의 제철로 구조(리덕수 1958)

  송풍시설로는 발풀무를 사용하는데, 길이는 350㎝, 너비는 가운데가 80㎝, 양 끝이 60
㎝이다. 오우는 쇳물을 받는 바가지로, 바가지처럼 생긴 쇠통 밑에 고리로 된 다리 3개가 
붙어 있고, 쇳물이 흘러내려가게 하기 위한 길쭉한 받치게가 붙어 있다. 쇳물 받는 곳은 
일반적으로 쇠탕 앞에 만드는데 막돌 혹은 둥글고 납작한 강돌을 장방형으로 쌓고 모래와 
진흙을 바른다. 유출된 쇠가 식어서 굳으면 지렛대 같은 것을 이용하여 올린 후 운반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용해시키거나 혹은 불에 달구어 단야제품을 만든다. 뎅이는 진흙에다 

11) 리덕수, 1958, ｢풍청리 련철 수공업장-《일건》에 대하여｣, 문화유산5, 
12) 심재연, 2012, ｢풍청리 유적｣, 한반도의 제철유적Ⅱ,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한국문화유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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볏짚 혹은 밀짚을 섞어 만든 거푸집으로, 두께가 20㎝ 정도이다. 소가리는 솥 혹은 보습
에 붙은 모래를 긁거나 제품의 모양을 보기 좋게 만들거나 혹은 쇠탕 안에 붙은 쇳물, 철
재를 걷어내기 위해 사용되는 소도구이다. 
  풍청리 일건은 조선 말기부터 분단 후까지 영위되어 온 전통 쇠부리문화로, 현재는 전
승 현황을 알 수 없지만 울산 달천광산 주변의 석축형제철로와 함께 민속학적 기록이 남
아 있는 매우 중요한 전통기술문화이다. 

1-6. 북한 회령 전거리 제철장

  폴란드 피터스버그(Petersburg) 광산학교 출신 아너트(E. Ahnert)가 1904년 만주여행 
당시 북한 회령 인근 전거리에서 목격한 제철장(製鐵場)의 풍경을 상세히 묘사한 내용이
다. 그가 남긴 기록은 1939년 일본인들이 번역・발행한 내용13)(南満州鉄道株式会社北満
経済調査所編 1939)으로 남아 있다. 아너트는 광산학교 출신답게 광업에 대해 상당한 수
준의 전문지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 신빙성을 가지며, 당시 북한 회령 인근 전거리에서 
목격한 제철장(製鐵場)의 풍경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제철로의 구조 및 조업방식과 관
련된 주요 내용을 게재된 사진자료
(도 6)를 참고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① 전거리 제철장의 제철로는 
노 양쪽에 석축 구조를 가지며 중앙
부의 노가 좌・우 석축보다 최소 
150㎝ 이상 높게 돌출되어 있다. 울
산쇠부리가마를 비롯한 석축형제철
로에서도 이러한 구조가 적용되었다
면 가마의 높이는 3~5m가 될 것이
다. ② 전거리 제철로에서는 사철을 
원료로 사용하였다. 내용에는 ‘용광
로에서 30리(里)14) 떨어진 하천에서 
채취한 자철광 쇄분(碎粉)을 녹였으며(현미경 결정 중 대부분 자철광 함유), 광석의 용해
에 용제가 첨가되지 않는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하천에서 채취한 자철광 쇄분’이라는 점
으로 보아 강변사철로 추정된다15). ③ 전거리 제철장에서는 선철을 생산하였다. 아너트가 
목격한 곳은 250m 거리를 두고 서로 다른 계곡에 위치한 두 개소의 제철소로, 한 곳은 
사철을 제련해 선철을 생산하고, 다른 한 곳은 그 선철을 다시 녹여 주조철기를 생산하였
다. 전자에서는 ‘3일간 용융시켜 1,000근(약 600㎏)의 선철괴를 생산16)’한다고 하며, 후자

13) 南満州鉄道株式会社北満経済調査所編(E・フオン・ア-ネルト博士執筆), 満州の探検と鉱業の歴史, 
學藝社・興亞書院(原典 E.Ahnert, 1904, Reise in der Mandschurei).

14) 여기에서의 리(里)는 일본의 전통 거리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30리는 약 17㎞이다. 
15) 회령은 두만강 남안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서남쪽 직선 약 5㎞ 거리에 유명한 ‘무산 철산’이 같은 

두만강을 끼고 위치한다.   
16) 울산 쇠부리가마에서는 보통 하루 3회 쇳물을 뽑으며, 80근(48㎏) 무게의 판장쇠(중방철)를 1회 평균 

사진 2. 북한 전거리 제철장
(南満州鉄道株式会社北満経済調査所編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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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구유형(槽形) 평로(平爐) 안에 높이 27㎝, 구경 116㎝의 도가니(坩鍋) 여러 개를 
설치해 여기에서 생성된 쇳물을 주조용 국자(柄杓)로 거푸집(鑄型)에 옮겨 굳힌다’고 하였
다. 즉 사철을 제련해 선철 소재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녹여 주조철기를 생산하는 연속의 
제철공정이 인근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17). 
  회령 전거리 제철로는 그 전승 현황을 알 수 없지만 울산쇠부리와 같이 계곡마다 제련
로 및 용해로가 설치된 것으로 생각되며, 일건과 같이 마을 단위의 대규모 철 및 철기 생
산이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2. 국외 사례

2-1. 일본 닛토호타타라(日刀保たたら) 
  일본에서 유일하게 그 기술이 전승되고 있는 타타라제철기술이다. 닛토호타타라에서는 
1945년경까지 조업을 통해 강철을 생산했으나 2차 대전 후 조업이 중단되면서 그 기술이 
사라졌다. 하지만 32년만인 1977년 당시까지 생존해 있던 아베 요시조우(安部由蔵) 무라게
(村下)가 기술을 복원하였으며, 그 제자인 키하라 아키라(木原明) 무라게가 여전히 기술을 
전승하고 있다. 즉 타타라조업장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기술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점에서 
기술복원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하 발표자의 조업견학 보고내용18)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아베는 20세에 오쿠이즈모(奥出雲) 지방을 거점으로 한 유력 제철소(테츠시-鉄師) 보쿠
라(卜蔵) 가문의 무라게가 되었고, 닛토호타타라의 전신인 야스쿠니(靖国) 타타라에서 무
라게를 지낸 명장이었다. 닛토호타타라 복원 당시 아베는 75세의 나이로, 육체적으로 힘
든 데다 아마추어나 다름없는 양성원들을 교육하면서 타타라기술을 부활시켰다고 한다. 
기하라는 그러한 스승을 늘 그리워한다고 한다. 키하라는 주식회사 히타치 제작소(現 히타
치금속주식회사) 야스기(安来) 공장의 직원으로 특수강의 원료가 되는 사철 제련이나 각형 
용광로에서 철을 제조하는 일을 하였다. 42세에 닛토호타타라 복원조업의 멤버로 발탁되
어 아베와 쿠무라 간지(久村勧治) 양 무라게 밑에서 타타라제철의 길로 들어가 쿠무라 사
망 후 아베에게 사사했다. 이후 1987년 일본 정부의 보존기술보유자로 인정받아 닛토호타
타라 무라게의 제1호 후계자가 되었다. 
  무라게는 닛토호타타라 조업의 우두머리이다. 키하라에 의하면 "타타라 가마는 끊임없이 
미묘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노벽의 침식, 불의 정형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무라게는 
오감을 이용하여 불꽃의 색깔, 바람, 사철이 녹는 소리 등을 읽어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노의 변화에   대응한다. 불을 다루는 감성과 체력, 정신력, 근성을 겸비한 선조들이 
현장에서 지혜와 경험을 통해 발전시킨 제련기술은 최신의 과학기술도 미치지 못 한다"라
고 전통기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3개씩만 생산하면 그 작업은 성공적이라고 한다. 이 작업을 사흘간 할 수 있다면 성공적인 조업이
며, 전주는 큰 이익을 얻는다고 한다(권병탁, 2004, 앞의 책, 579쪽). 즉 48㎏ 무게의 판장쇠를 하루 
3개, 3일간 생산한다면 한 번의 조업(총 9회)에서 720근(약 432㎏)을 생산하는 것이다.   

17) 아너트는 중부 만주의 조양진(朝陽鎭) 남남동 28~29㎞ 거리의 안자(安子) 하안 삼송강촌(杉松崗村)의 
철 제련소도 시찰하였다. 그는 삼송강촌과 전거리 제철소의 차이는 각각 코크스와 목탄을 사용하는 것
일 뿐 조업방식과 고로(高爐)의 크기와 구조는 동일하다고 하였다.  

18) 김권일・이태우, 2018, ｢5. 닛토호타타라 견학 출장보고서｣, 2018년도 울산쇠부리 제철기술 복원실
험 연구보고서, 울산광역시북구문화원・울산쇠부리복원사업단.



전승사(傳承史)로 본 울산 쇠부리기술의 특징(김권일)

- 127 -

  한편 닛토호타타라는 히다치금속(日立金属)주식회사의 기술지원으로 공익재단법인 일본
미술도검보존협회에서 운영한다. 일본도의 재료가 되는 타마하가네(玉鋼) 제조, 전통기술
의 전승 및 기술자의 양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매년 1월 중순에서 
2월 초순에 걸쳐 3회 조업이 실시되는데, 노 제작에서부터는 3주 동안 휴식 없이 조업이 
이루어지며, 회당 약 2.5톤의 게라(鉧)를 생산하고 선별 및 재가공된 타마가네가 전국 
200여명의 도검장에게 제공되고 있다. 그 밖에 도다이지(東大寺) 인왕상(仁王像) 등 전통
건축 문화재의 복구에 사용되는 화철(和鉄-銑鐵)과 꺾쇠(鎹)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재료들은 타타라제철의 기법이 아니면 제작할 수 없다고 한다.   

조업방법 생산내용
생산품(％) 생산시설

대표 지역
銑 鉧 鋼 高殿 大鍛冶場 銅小屋

즈쿠오시

Ⅰa 선철 생산 90↑ 10↓ - ○ 那賀郡

Ⅰb 선철・철제품 생산 90↑ 10↓ - ○ ○
安濃郡・邇摩郡・神

門郡-越堂爐

Ⅱ 할철(割鐵) 생산 80~90 10~20 - ○ ○ 神門郡・日野郡 南部

Ⅲ
할철(割鐵)・

강 생산

70~80 20~30 5~10 ○ ○ ○ 飯石郡

게라오시 40~50 20~30 20~30 ○ ○ ○
飯石郡・仁多郡・日

野郡 北部

표 4. 타타라제철의 생산내용과 시설19)

  닛토호타타라에는 전통 기술의 계승과 후계자 양성이라는 큰 사명을 가진다. 키하라를 
필두로 와타나베 카츠히코(渡部勝彦)를 더한 2명의 무라게가 강사 역할을 겸해 무라게양
성원(村下養成員)이라는 불리는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현재 무라게양성원은 전국의 도
검장과 히타치금속주식회사의 사원 중에서 선정된 10명(2016년 현재)이 있다. 이 중 경험
이 많은 양성원 2명이 무라게 대행으로서 현장의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 양성원은 기량
과 경험에 따라 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 구분과 각각의 개성으로서 업
무에 종사하면서 기술을 연마하고 지식을 심화하고 있다. 키하라는 "최근 무라게 대행의 
두 사람은 노 내의 복잡한 변화를 읽고 장시간의 조업에도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대를 보이고 있다.
  현재는 국 내외의 협조 요청에 따라 각종 제철유적에서 제철방법 복원실험, 교육 현장에
서의 실험지도, 기업의 체험교육 지도 및 기술 협력, 동상 제작 및 영화 제작 등 예술분야
에 대한 협력 등 다방면에서 타타라 제철기술의 깊이와 가치를 재인식하는 활동을 하고 있
다20). 닛토호타타라에 대한 한국 연구자들의 조업견학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9) 角田德幸, 2014, たたら次製鐵の成立と展開, 淸文堂.
20) 雲南市産業観光部観光振興課 鉄の道文化圏推進協議会事務局 홈페이지 소개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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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닛토호타타라 사무실에는 여러 가지 관련자료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중 타타라
제철에 의해 생산되는 특수강과 일본도 연구의 권위자인 타와라 쿠니이치(俵國一)에 대한 
자료들이 있다. 타와라(1872~1958)는 시마네현 출신의 야금학자(공학박사)로, 일본 도쿄제
국대학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1898년 당시 조업 중이던 타타라 조업장과 오오카지(대단야
장)를 조사하고 금속학적 분석을 실시하는 등 타타라제철을 과학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일
본도의 과학적 연구라는 저서가 대표적이다. 
  시마네현 소재 와코박물관(和鋼博物館)에는 타와라 쿠니이치(俵國一)박사기념관을 따로 
두어 그의 연구업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연구 노트・사진 등의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특
히 해설문에 ‘우리나라의 철 야금학과 철강업계의 발전은 타와라 쿠니이치의 존재 없이는 
말할 수 없다’라고 적시한 것은 일본 철강업계의 발전과 철강사 연구에 타와라의 연구가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울산쇠부리 연구의 선구자이자 가장 큰 공로자는 단연 권병탁 교수이다. 앞서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부터 30여 년 간 쇠부리터 현장을 수없이 답사하고 자료를 수
집하였으며, 20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면담조사하였다. 그가 남긴 연구 논저에는 그러
한 노력의 결과가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울산쇠부리 기술복원이 가능한 것도 이러한 자
료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현재 대구 화원에는 교수가 설립한 전통산업박물관(송
광매기념관)이 있고, 여기에는 많은 분량의 울산쇠부리 관련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들에 대한 목록화와 울산으로의 이관, 교수의 업적을 전시・홍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

2-2. 일본 스가야타타라(管谷たたら)

  시마네현 운난시에 소재한 스가야타타라는 이즈모(出雲)지역 제1의 경영규모를 자랑했
던 다나베(田部)가에서 경영하였으며, 1751∼1777년과 1792∼1921년의 두 개 시기 총 
156년간 조업이 이루어졌다. 19세기 전반 이후 스가야타타라에서는 연간 200∼300톤 전
후의 철이 생산되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선철(銑鐵) 5할, 강(鋼, 하가네) 2∼3할, 게라
(鉧) 2∼3할 정도이다. 선철은 2.5∼7.5㎞ 거리 3곳의 오카지야(大鍛冶屋)으로 옮겨져 탄
소량 등의 조정을 거쳐 판상의 철소재인 연철(錬鉄)로 가공되었다. 오카지야에서는 한 곳

사진 4. 타와라 쿠니이치(俵國一) 전시실사진 3. 닛토호타타라 조업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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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만 연간 80∼120t의 연철이 만들어졌다. 1870∼80년대 다나베가는 5곳에서 타타라경
영을 하였는데, 총 생산량 가운데 스가야타타라가 3할 전후를 점하였다. 수익에서도 거의 
같은 비율이여서 스가야타타라가 다나베가 타타라 경영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타타라제철에서는 제철장 전체를 산나이(山内)라고 부르는데, 산나이는 다카도노(高
殿)・사철 세척장(砂鉄洗場)・철 연못(鉄池, 게라의 냉각시설)・오도바(大銅場, 게라를 파
쇄하는 시설)・철 창고(銑倉)・사무소(元小屋) 등 생산관련 시설과 노동자 주택, 밭으로 구
성된다. 조업당시의 다카도노와 모토고야가 현존하지만, 다카도노는 1850년, 모토고야는 
1833년에 소실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그 후 재건되었다. 
  스가야타타라가 소재하는 운난시 요시다마치는 2004년 운난시에 병합되기까지 이이시
군(飯石郡) 요시다무라(吉田村)의 단독 행정구역이었는데, 인구감소가 진행되자 지역문화
를 살리기 위한 마을가꾸기 계획을 세워 1986년 철 역사촌 선언을 하였다. 또한 철 역
사촌을 관리・운영하기 위해 재단법인 철 역사촌 지역진흥사업단(公益財団法人　鉄の歴
史村地域振興事業団)을 설립하였다. 철 역사촌 만들기를 위해 ① 산업유적의 보존과 
공개, ② 타타라제철 복원과 기록, ③ 철문화 학습과 보급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세워졌
다. 이 가운데 산업유적의 보존과 공개를 시행하면서 스가야타타라 산나이의 복원정비
(1983∼86년), 철 역사박물관 건설(1984~85년), 오픈에어뮤지엄 건설(1987∼91년)이 이루
어졌다.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운난시・야스기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이들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한편 시마네현 동부의 타타라제철과 관련이 깊은 6곳의 시정촌(야스기시安来市・히로세
마치広瀬町・오쿠이즈모조奥出雲町・요코다쵸横田町・다이토쵸大東町・요시다무라吉田村)
에서는 1987년 「철의 길 문화권 추진협의회」가 결성되었다. 이들 자치체에서는 타타라를 
테마로 한 박물관・자료관 정비와 각종 강연회・심포지움을 개최해 왔다. 현재 협의회는 
야스기시・운난시・오쿠이즈모로 병합구성되어 계속되어 오고 있다. 한편 타타라제철을 
지역가꾸기의 일환으로 살리려는 시도는 시마네현 이즈모의 다기사쿠라이(田儀櫻井)의 ‘타
타라제철유적보존회’, 돗토리현 히노(日野)군의 ‘호우키노쿠니 타타라기념회’ 등에서 이루
어지고 있다. 타타라제철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배경이 있고, 생산내용도 다양했다는 점에
서 각각 개성 있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21). 

21) 김권일・이태우, 2018, 앞의 보고.

사진 5. 스가야타타라 산나이 풍경 사진 6. 다카도노(高殿) 노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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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본 아시야솥 복원공방(芦屋釜復興工房)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県) 온가군(遠賀郡)에는 에도시대 초기에 명맥이 끊긴 명품 다도
(茶道) 솥 제작기술을 복원하기 위한 ‘아시야솥 복원공방(芦屋釜復興工房)’이 있다. 이 공
방은 14세기부터 전승되어 오던 당시 다도용 솥(茶釜) 제작기술을 복원하기 위해 1995년 
설치되었다. 
  공방의 주조 장인인 히구치 요스케(樋口陽介)는 2005년부터 마을의 연구시설(芦屋釜の
里)에서 연수를 받기 시작하였으며, 일본 전역에 남아 있는 아시야솥의 조사・연구를 바탕
으로 옛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시야솥의 복원은 매우 높은 
벽으로. 주물 만들기의 엄격함, 육체노동, 아시야솥의 특징인 얇은 기벽과 문양 등 섬세한 
작업을 반복해 전통의 제법을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히구치는 "한 번 끊어진 
역사를 가진 아시야솥은 옛 사람이 만들어낸 기술을 올바르게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술의 진정한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1년 4월 16년간의 수업을 마
치고 독립한 히구치는 마을 내 아시야솥 복원공방에서 솥의 제작을 계속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16년간 히구치를 준공무원으로 대접해 급여를 지급하여 그의 연구와 기술복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그가 만든 작품 중 9개의 다도용 솥이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
되어 있다. 에도시대 초기에 끊어져 버린 전통기술이 시행착오를 거듭한 장인의 끈질긴 
노력과 마을의 지원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들이다. 
  히구치는 또한 주물사(鋳物師)로서 뿐만 아니라 미술가로서도 활약해 사노르네상스 주
금전(佐野ルネッサンス鋳金展)에서 대상 및 사노 시장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중국 청동기 
연구에도 참가해 청동기에 주조된 고대 문자 ｢금문(金文)｣의 제작기법을 응용하기도 하였
다. 그는 “항상 아시야 주물사로서의 영혼을 잊지 않고 ‘아시야솥 마을’을 ｢동아시아의 주
물 연구・생산 센터｣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

사진 7. 일본 아시야 솥 부흥공방의 카이쿠치(원판형 토제품) 사용 사례 
 
  실제 공방에서는 이러한 ‘아시야 솥’ 제작기술을 개방하고 있어 많은 관련 연구자들과 
관광객들이 견학을 한다. 인근에는 아시야마치 카나야마(芦屋町金山)라는 관련 유적이 위
치하며, 유적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과 도구들은 공방 바로 옆 ‘아시야마치역사민속자료
관(芦屋町歷史民俗資料館)’에 전시되어 있다. 유물 중 카이쿠치(貝口・開口; カイクテ)라는 
도구가 있는데, 토기편을 작고 동그랗게 만들어 용범과 용범 사이를 받치는 용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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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현재도 부흥공방에서는 금속유적 출토품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22)(도 11 
참조). 이러한 유물은 우리나라 경주 황성동・진천 석장리 등의 제철유적에서도 출토된 바 
있는데, 아시야마치 카나야마(芦屋町金山) 유적 출토 카이쿠치의 사례를 통해 황성동・석
장리 출토 원판형 토제품이 주조 시 토제 용범의 건조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논고가 발표
된 바 있다23).
  이처럼 아시야솥 복원공방은 명맥이 끊긴 에도시대 다도용 솥 제작기술을 복원한 흔치 
않은 사례로, 장인의 끈질긴 노력과 마을의 지원으로 이루어낸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공방에서는 아시야쵸의 문화유산으로 소생한 전통기술을 두 번 다시 잃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보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Ⅲ. 전승사로 본 울산 쇠부리기술의 특징 

  앞에서 북한을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통 제철기술 6가지와 일본 타타라 등 3가지 제철기
술의 전승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전승사로 본 울산 쇠부리기술의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전통제철기술이 전승된 경우가 없다. 제주 불미기
술의 경우, 지방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재현행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드럼통 3개를 이어 붙여 용해로를 제작하고 코크스와 선철조각을 이용해 쇳물을 생산하
며, 전동 송풍기로 바람을 불어넣는 등 현대화된 요소가 많다. 전통제철에서 노+목탄+송
풍의 3가지는 기술의 핵심요소라 할 수 있는데, 과연 드럼통・코크스・전동 송풍기의 어
디까지를 전통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 무엇보다 300여 년간의 전승사에 대한 
학술적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재현실험에 대한 보고
서가 제작・발간되지 않아 기술요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 
  일본의 경우 닛토호타타라는 명맥이 끊어진 1945년 당시 최고 장인인 아베 무라게가 

22) 김권일・이태우, 2018, 앞의 보고.
23) 松井和幸, 2015, ｢韓国で円形土製品, 円板形土製品と呼ばれている土製品について｣, 友情의 考古學

, 故孫明助先生追慕論文集刊行委員會, 진인진.

연번 명칭 내용 전승・복원 비고
1 울산 쇠부리 제련, 대장간, 주물 ▲ 복원 중 토철, 무쇠 솥
2 청도 무질부리 주물 × 무쇠 솥
3 동두천 상봉암리 제철장 주물 × 무쇠 솥
4 제주 불미기술 주물 ▲ 전승? 무쇠 솥
5 북한 시중 풍청리 일건 제련, 주물 × 철광석, 선철
6 북한 회령 전거리 제철장 제련, (주물) × 사철, 선철
7 일본 닛토호타타라(日刀保たたら) 제련, 단야 ● 복원 사철, 선철
8 일본 스가야타타라(管谷たたら) 제련, 단야 × 1751∼1921
9 일본 아시야솥 복원공방(芦屋釜復興工房) 주물 ● 복원 다도용 철솥

표 5. 전통 제철기술 전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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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해 있었고, 히다치금속(日立金属)주식회사에서 기술복원에 필요한 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하였다. 아시야솥 제작기술은 에도시대 그 명맥이 끊어져 장인조차 남
아 있지 않았으나 히구치라는 장인의 16년간 노력과 마을(芦屋釜の里)의 지원을 통해 그 
기술을 복원할 수 있었다. 
  이 외 청도 무질부리와 동두천 상봉암리 제철장은 현재 명맥이 완전히 끊어졌으며, 북
한 전거리 제철장과 풍청리 일건은 전승 여부를 알 수 없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명맥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청도 무질부리의 경우, 일제
강점기에는 고철을 소재로 사용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삼계리야철지 등 주변 쇠부리가마에
서 토철을 제련해 만든 판장쇠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도 무
질부리의 무쇠솥 생산기술과 시설장비, 인력, 생산품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보고가 있
기 때문에 향후 기술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쇠부리기술은 삼한시대부터 현대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유일무이한 전통기
술문화이며, 생활 철물의 소비가 급증한 조선후기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적 
발전의 소산으로 이해된다. 하나의 광산(달천광산)에 다수의 철기점(쇠부리터 유적)이 연결
된 광역의 생산ㆍ유통망을 형성하였고, 토철의 채광→쇠부리터까지의 운송→선철 판장쇠
의 생산→주조(청도 무질부리)공방까지의 운반→무쇠솥의 생산→자인시장 등을 통한 영남 
각지로의 판매 등이 각종 사료를 통해 증명되어 있다. 또한 일제에 의한 타의(他意) 근대
화가 아니라 조선후기 이미 초기자본주의적 공장제수공업체제가 작동24)되고 있었음을 증
명하는 중요한 사료이기도 하다.  

24) 권병탁, 2004, 앞의 책, 639쪽.

연번 구분 특징 내 용 비고

1 가마 구조 석축형제철로
(울산쇠부리가마)

가마 양측에 석축을 가진 특징적 가마의 구조, 
반영구적 사용 가능, 원료・연료 장입에 최적화

2 원료 토철 토철(土鐵)이라는 울산 달천광산의 특징적 분상 
원료 

3 송풍시설 바람골+골구멍 바람골과 골구멍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형 송풍구
를 통해 송풍

4 거푸집 판장쇠바탕 판장쇠바탕을 통해 일정 규격의 선철 판장쇠 대
량 생산

5 유통 달천광산 달천광산 주변 울산쇠부리기술의 생산・유통체계

6

생산

최대・최고 우리나라 최대(最大)・최고(最高) 수준의 전통산
업기술

7 선철 울산쇠부리의 생산기술은 현대 제철의 ‘용선(鎔
銑) 생산기술’과 유사한 선철의 대량 생산기술

8 공장제 수공업 물주(전주)와 전문공인, 임금노동자로 이루어진 
초기 자본주의적 공장제 수공업

9 근대화 초기자본주의
-근대화

부역노동에 기초한 봉건적 생산방식에서 임노동
에 기초한 초기자본주의적 성격으로 변화하는 과
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근대화 사례

표 6. 울산쇠부리의 기술사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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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표의 주제인 조선후기 울산 쇠부리기술은 ① 달천광산 관련 각종 문헌기록, ② 현
존하는 달천광산, ③ 100여 개소 이상의 쇠부리터 유적(유구 및 유물), ④ 구충당 이의립
이라는 실존인물, ⑤ 조업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전언자료, ⑥ 울산쇠부리 연구의 선구자 
권병탁 교수, ⑦ 10여회에 달하는 기술복원실험, ⑧ 국내 유일 전승의 불매소리, ⑨ 울산
쇠부리축제 등 많은 요소들이 남아 있는 국내 최대의 전통제철기술이다. 닛토호타타라와 
달리 당시의 기술자가 생존해 있지 않아 기술전승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지만, 상기한 사
료들과 제철실험연구는 머지않아 울산 쇠부리기술이 복원되어 전승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청사진으로 볼 수 있다.    

Ⅳ. 맺음말

  울산쇠부리기술은 1910년경 일본인에 의해 광산을 강탈당하면서 그 명맥이 끊어졌지만, 
그로부터 50여년 후 기술복원 기초자료가 수집되고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닛토호타타라가 
40여년 만에 기술복원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단절기간이지만, 아쉽게도 
울산쇠부리기술은 아직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상기한 수많은 자료들이 남
아 있기에 기술복원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울산쇠부리복원사업단을 비롯한 시민들과 
북구청의 노력으로 80％ 정도 수준의 기술복원이 진행되었다. 향후 울산쇠부리기술에 대
한 표준조업매뉴얼(안)이 수립된다면 기술복원을 공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울산광
역시와 북구청・북구문화원・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의 지속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2024년도 국가유산청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미래무형유산 복원・전승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기술복원실험과 자료 목록화 및 이번 학술대회가 개최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
이라 할 수 있다. 진실정・활용성・독창성・일관성・교육성 등 문화컨텐츠적 요소를 모두 
갖춘 울산 쇠부리기술에 대해 이번 기회를 계기로 범정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
기를 기대한다. 



먎骶ꤎ쎢《 》

魢ꪧ뺗 쌲魃꺆뎛꺂 돆魂 돗鹾ꃖ쌯鬦뭲샦ꭖ, 2004, , . 
鰖魢땒 돗鹾랖돃 뙆껶낲ꃖ 딮 鰆뫞뗗 돆魂 딮 껺뗫, 2009, - - ,    製裝文化 石築型 製裝爐「 」

        31, .嶺南考古學報 嶺南考古學會『 』
鰖魢땒 뒎꺆랖돃딮 뗲멶 ꤎ쐪 뒎꺆ꧫꤒ髖, 2013, , , .蔚山 裝 文化   
鰖魢땒 껳뭫쏫뗲멶 딮 뙆뎛낳 떂骶 낶ꕒꤎ쐪듶꺆돆魂 낶  , 2020, ( ) , 4, 石築型製裝爐   

ꕒꤎ쐪듶꺆돆魂뒦        .
鰖魢땒 땊뺲뒆 ꂱ뽶쐎뺖뺖ꕒ 骂쌯 뭲땻骶껲 鼚ꆚ 뒎꺆꾶ꭖꞂ 뗲멶  , 2018, 5. , 2018・   

鰆꿶 뒦낺쎮 돆魂骶껲 뒎꺆髧돃낲ꭗ魂ꤎ쐪뒦 뒎꺆꾶ꭖꞂ뒦꺂뎛ꂾ     , .・
ꚾꆢ싚 맾ꩾ 랖딢 땊꺗앂 됄鰖 ꆛ땒땎 ꭖꭖ딮 쌲魃 낶쐒돂썟 뗖黦Ꞃ끺삎 , 2009, 1904 ・ – 

맾ꩾ ꗂ땒뗚떗髒 쌲魃딚 鰆하ꂺ 꺊Ꞓ      , , .
Ꞃꄫ꿮 쉣몃Ꞃ ꗾ멶 꿮髋뎛땻 땒驊 뎦 ꃖ하돂 ꤎ쐪듶꺆, 1958, - , 5,  《 》   

됖 , 2006. , ,  申蠦煥 嘉瑟岬寺 裝生産 誄係 硏究 淸蓻 嘉瑟岬寺址 綜合學術罧査 報告書   
ꆯ魃ꃖ쌯鬦 骓뛒뱶셒끺 ꧫꤒ髖       .淸蓻薉・

냂떂돆 쉣몃Ꞃ 듶뗗 쌲ꧮꆚ딮 뗲멶듶뗗 魃ꞓ뛧뒦ꤎ쐪떂돆魂꽢 쌲魃ꤎ쐪듶꺆쏧쑢, 2012, , , .・  Ⅱ 
꼒뼆 , 2003, 蔚山文化腉硏究謊 蔚山發展硏究謊 文化腉 蔚山大學校博物跐 文化蔢茇分・ ・ 

- , .布地圖 蔚州薉 蔚山廣域市– 
꼒뼆 , 2004, -蔚山發展硏究謊 文化腉 蔚山文化腉硏究謊 文化蔢茇分布地圖 中 南・ ・ ・

 - , .東 北區 蔚山廣域市・ 
듺둿쏚 듺ꃖ낳 뗫돗꺗 ꆚ뗫Ꞣ ꭞ鰆꿶 魃ꞓ뛧댯髒쌯髖, 2013, , .・ ・ ・  

딮 , 1984, - , 李浩官 李宗碩 �屬工藝 豻國 在來 採裝 製蟲 裬鎶 技術罧査 文化腉・ ・ ・– 
.管理局 文化腉硏究所

, 1987, . , , 藕澄元 �建茂 朴方鐵 蚄山 慶北 慶南地域 冶裝蔢茇址罧査報告書・ ・ ・ ・Ⅲ   
       .文化腉管理局

뙆뛒 ꚾꆢ싚 맾ꩾ 鰆썟ꤎ딒 꺊솊 鼚 뗲멶 덧꺗 驖뽶, 2021, 1904 , 中原文化腉    
      6, .硏究 中原文化腉硏究謊
, 2014, , .角田德幸 次製裝 成立 展訳 淸文堂たたら の と 
, 2015, , , 松井和幸 豻国 円形土製品 円板形土製品 呼 土製品 友  で と ばれている について  

딮 랚땎랚            , , .情 考古學 故孫明助先生蒥慕�文譮刊行委員會




